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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FTA’ 되 려면 … 




손기윤 

인천대 무역학 부 교수 



〇 2000 년 당시 세계무 역기구 ( WTO ) 회원국 중에서 FTA 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일본， 몽골 
세 나라 였다. 그 이후 우리 나라는 한 • 칠레 FTA 를 시 작으로 올 3 월 15 일에 발효된 한 • 미 FTA 까지 
포함해 총 8 개의 FTA 가 발효 됐고， 캐 나다， 중국 등과도 협상 중이다 . 1995 년부터 2011 년까지 
WTO 에 통보된 지 역무역 협정이 3 백 개를 넘어 섰다. FTA 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다. 

FTA 는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 치므로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FTA 가 우리 생활과 함 께하기 위해 서는 FTA 를 적절히 활 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FTA 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 

우선 FTA 는 우리 산업의 대외 진출 기회를 확대 한다. 관세 인하나 철폐에 따라 우리 상품의 상 
대국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 진다는 얘기다 . 이때 특례 원산지 규정을 적절히 활 용해야 기회를 내 것 
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체 결하는 FTA 가 늘어 날수록 특례 원산지 규정이 복잡 해진 
다. 이럴 땐 관세사 등 전 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민관 합동의 FTA 무역종 합지원 센터를 활 
용하 는것도 좋다. 

한 •유 럽연합 ( EU ) FTA 에 따른 인증 수출자 제도를 활 용하기 위해 서는 원산지 전문가 육성이 
필요 하다. 

둘째， FTA 는 상 품뿐만 아니라 서 비스， 지식 재산권 등 광 범위한 분야를 포 함하고 있다. 

한 •미 FTA 나 한 .EU FTA 에 따라 우리 나라는 법률서 비스， 유통서 비스， 금융 서비스 등의 무역 
제한 조치를 완화 했다. 상대국 산업의 이해가 걸린 의 약품과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 보호 수준 

이 강화돼 우리 산업과 국민의 생활이 제약을 



FTA 가 우 리 생활라 함께 하기 위 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정확한 이해가 ^ 요하다 ^ 민들도 FTA 추진과 정에서 입장과 의견 
을 적극 표 명하는 겠 / 바람 직하다 그후 / 관 FTA 협상력 제고에 
도 움이될 ^이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이외의 FTA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셋째， FTA 를 추 진하는 과 정에서 국 민들도 
의견을 표 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FTA 의 목 
표는 국익을 증대 시키는 것이며 긍정 적이든 부 
정 적이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산 업계와 일반 국민이 FTA 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좀 더 적 
극 적으로 밝히면 FTA 협상력 제 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끝으로 FTA 는 상대국 기 업들의 우 리나라 진출 기회를 확대 한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가 하 
락과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로 소비 자들이 헤택을 누릴 것이며 고용 효과와 국내 산업의 경 쟁력도 
촉진될 것이다 . 

정부는 FTA 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과 근 로자를 위해 무역조 정지원 제도를 시 행하고 있 
다. 또한 지방 자치단 체에서 FTA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강 화하면 산 업계와 일 반국민 
의 생활이 보다 풍요 로워질 것이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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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 | FTA 가 가져올 변화는 기 업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 농 
산물의 수 출길도 활짝 열렸다 . 전문 가들은 한 ■ 미™ 체결로 35 만 
개의 새로운 일 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 본다. 젊은 이들의 미래가 한 
결 밝아질 것이다 . FTA 가 활성화 되고, 그 효과를 피부로 체 감하기 
위 해서는 ‘ 모두가 함 께하는 FTA’ 가 되 어야만 한다. 경북 구미 원예농 
단의 한 파 프리카 농 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밝은 표정이 우리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상 징하는 듯하다 . 사진 ■조센 )B 



기 획특집 



FTA 효과를 국 민에게 
장 바구니 물가 내린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구 름은 아 직도끝 모르게 피어오 르고 있 지만우 
리 기 업들은 자유무 역협정 ( FTA ) 의 날개를 달고 이 험난한 위기의 파 
도를 헤쳐 나가고 있습 니다. 수출 구 I 업뿐 아닙 니다. 관세가 사 라지고 소 
비재 가격이 인 하되고 소비 자들의 장바 구니도 가벼 워졌습 니다. 이렇 
게 FTA 를 통한 경제영 토 확장 은 기업 경 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며 물 가안정 도 우미로 이 어지고 있습 니다. 정부도 새로운 FTA 
체결 노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FTA 의 효과가 모든 국 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 니다. FTA , 이제 확장을 넘어 활용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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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161 호 뒷표지 에너지 절약 이미지 
아파트 엘리베 이터에 붙여놨 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을 바꾸면 절약이 보일 것 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지키는 습관을 실천 하기란 참 
어렵습 니다. 하지만 거 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상식 적으로 받아 들이고 생 각하면 푸 
른 지구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일 더욱 가깝게 느껴지 
지 않을 까요? 공감 161 호표지 뒷장 이 미지는 에너지 절 
약 실천을 이 해하기 쉽게 글과 그 림으로 설명해 놓아 머 
릿속에 쏙 들어 옵니다 . 여러 사람 과 함께 하는 마 음으로 
지면을 아파트 엘리 베이터 게 시판에 붙 여놓았 습니다 
박경환 (37_ 히사원 ■서 울시 ¥ 구 원남동 ) 



해외 언론이 극찬한 ‘ 디브러 리’… IT 강국 자부심 느껴 

160 호 이탈리 아 유력 신문에 국 립중앙 도서관 전자도 서관이 
대 서특필 됐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나라가 IT 강국 이라는 자 
부심을 느꼈습 니다. 신문은 디브 러리라 불리는 전자 도서관 
이 세계 어느 곳 에서도 볼 수 없는 독 보적인 도 서관이 라며， 
도 서관내 디지털 세계와 인쇄의 세계를 공존토 록 배치 한 것이 
인상적 이라고 평가했 습니다 . 개 인적으 로 전자 도서관 을 아직 
가보지 못해 안 타깝게 생 각하고 있습 니다. 외국 인들이 ‘유토 
피아 ’라며 칭 찬하는 그곳에 꼭 가보고 싶습 니다. 유익한 정보 
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 니다. 박경숙 (53 ■주부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전 원주씨 보며 에너지 절약 중요성 깨달아 

162 호에 실린 에너지 절약 기 획특집 중 전원 주씨의 기사 가 매 
우 인상적 이었습 니다. ‘한등 켜기’ 등 전 원주식 절약 노 하우를 
보며 에너지 절약이 생 각처럼 어려 운것이 아 니라생 활속사 
소한 노 력에서 시작 된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요즘 에 너지부 
족이 심각하 다는데 모든 국민이 전원주 씨처럼 조금씩 만노력 
한다면 얼 마든지 극 복할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저도 
이 제부터 사 용하지 않 는 등은 끄고， 대 중교통 을 이용 하는등 
제 가할수 있 는작은 일부터 실천 해야겠 네요. 

이은지 (28 ■화 사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 




인터뷰 



새누? II 私 卜는 학 n i/v h 며 • • • i 배 뇬， i /( h 어 놓均 、제” 

신의승 ᅮ26_ 대 학생 •충남 아산시 ) 



I 신의 승씨는 충남 아 산 나사 렛대에 서 신학 
/ 기 을 공 부하고 있다. 신의 학 문을 공 부하지 

만 사회 돌 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_ᄎ _ 생각해 〈위 클리 공감〉 을 자주 챙겨 본다. 

i 사 회복지 쪽에도 관심 〇 | 많 〇 w 특히 정부 
지원 정책 등은 스크 랩해서 본다고 한다. 고향은 전남 나주다 . 
그래 서인지 162 호에 실린 ‘대학 농활 농어촌 재능 7 1 부로 부활 
한다’ 기사에 자연 스럽게 눈길이 갔다고 한다 
162 호에서 재 미있게 읽은 기사가 있나요 . 

“대학 농활 관련 기사를 재 미있게 봤습 니다. 시골에 가면 50 
대 후반이 마 을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 시골 에서는 20~30 
대의 젊은 청 년들이 부족한 실정입 니다. 이런 사정을 저는 아 
주잘 0 ᅡ니 까요. 농어촌 재능 7 1 부 사업 0 1 란 0 1 름으로 젊은 청 



년들이 마을에 들어와 어르 신들의 힘이 되어 준다 하니 정 
말 뜻깊은 활동 이라는 생각이 들어 읽으 면서도 뿌듯 했습니 
다. 마을에 젊은 청 년들이 있다는 것만 으로도 어르신 들에게 
는 큰 힘과 활 력소가 될 것 같아요 . 또 우리 농업을 홍 보하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 니다; 

앞으로 < 위클리 공감〉 에서 다뤄 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 

“대 학생 농활 재능기 부처럼 젊은 이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 
해 노 력하는 예들을 많이 발굴해 주 셨으면 합니다 . 청년 중 
에는 뭔가 사회에 기 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 
가 많거 든요. 구 체적인 예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 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미담기 사라고 누가 그랬 다죠. 이런 아름 
다운 얘 기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 거라 
^ ■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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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〇 2012 년 FTA 활용 중 소기업 성 공사례 경 진대회 

관세청 〇 I FTA 를 활 용하여 성공한 사례 또는 성공 7 1 능한 7 卜상 사례를 공모 한다. 국내 
대학 (원) 재학생 및 휴 학생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 (3 인 0 1 내) 로 참여할 수 있다 주 
제는 7 1 발효된 FTA 활용 사례를 H I 롯해 발효 예정 〇 I 거나 협상 중인 FTA 등도 7 1 능하 
다. 출품 형태 및 〕 I 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을 참 
ᅡ면 된다 

응 모자격 I 현재 국 내 대학 (원) 에 재 학또는 휴학중 인 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3 인 〇 I 내) 로 응 모 가능 

• 팀 단위로 응모시 참 구 ᅡ 자모두 응모 자격을 충족할 것 

응 모주제 | FTA 를 활용하 여 성공 한 사례 또는 성 공 가능 한 가상 사례， FTA 를 활용하 
여 실생활 에 적용 할 수 있 는 사례 
접 수기간 I 6 월卜 29 일오후 6 시 

시 상내역 I 금상 2 명 (상 장및 2 백 50 만원) 등총 5 명 에게상 장및상 금수여 
접 수방법 I 이메 일접수 (fta@customs.go.kr) 

문의 I 관세청 FTA 집행 기획담 당관실 경 진대회 준비팀 S 042-481-3222 
관세청 FTA 포털 ( http :/ Mww . fta . customs . go . kr ) 



〇 기후 변화신 산업 아 이디어 공모전 

지식경 제부와 에너지 관리공 단이 신 •재생 에너 지개발 
관련 사업, 온실가 스감축 관련 사업 등 기 후변화 대응 
에 필요 한모든 신산업 아이디 어를공 모한다 현재국 
내 대학 (원) 에 재학 중인 대 한민국 국적의 3 명 이상 (6 
명 이하) 으로 구성된 팀 은 누구 나 참여 가 능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산 업으로 창 업사업 계 획서를 제출하 
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 너지관 리공단 홈페이 
天 |( http :// www . kemc 〇.〇 r . kr ) 를 참고 하면 된다 

응 모대상 | 2012 년 5 월 현재 국내 대학 (원) 에 재학 중 

인 대 한민국 국적의 3 명 〇 I 상 (6 명 〇 I 하) 으로 구성된 팀 
응 모주제 | 기후변 화 시대 , 신산업 을 이끌 야심찬 창업가 를 찾습 니다’ -기후 변화 대 
응에 필 요한 모 든 창업 가 능한 새 로운 아 이디어 
접수 7 1 간 I 6 월 16~3 ◦일 (오후 6 시 이후 접수 불 7 [) 

제 출방법 I 재학증 명서, 응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파일은 [팀명 _ 팀번호 . zip ] 으로 온 
라 인접수 

문의 | 에 너지관 리공단 기 후변화 협력실 S 031-260 - 4546 




160 호 여수엑 스포퀴 즈정답 박지성 
160 호 여수 엑스포 퀴즈 당첨자 

양미숙 • 전남 무안군 삼향읍 I 김철호 •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김영희 •서 울 양천 구 신월 4 동 | 최재 
원 ■ 전북 군산시 나운동 I 김동수 ■ 광주시 북구 우치로 I 성경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 김수환 ■ 경 
남 밀양시 교동로 




빈칸의 답을 ‘공 감퍼즐 몇 호 ’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 6 월 21 일 오 전까지 jjsmall@korea.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 니다. 
추첨을 통해 문 화쇼ᅡ 품권을 보내드 립니다 . 

아이폰 〈정 책투 데이〉 앱 에서도 응 모하실 수 있습 니다. 



가로 

1. 재 정위기 를 맞고 있는 발 칸 반도 남쪽에 있는 나 라는? 

4. 북 한산에 있는 봉우리 . 백 운대， 만 경대와 함께 삼각 산이라 
고도불 리죠. 

6. 자전거 또는 오토 b ᅡ0 1 를 7 ᅡ리긋 | 는 말. 

8. 더 강하고 튼 튼하게 함. “한 ■ 미, 한 ■ EU FTA 는 수 출증가 
물 가안정 등의 효과와 함께 중소기 업과 농 어업의 경 쟁력을 
⑴ 하는계 기가되 고있다 

9. 탄력 〇 I 있는 나선 형으로 된 쇠줄. 스프링 . 

세로 

2. 최근 (가로 1 번 문항의 나라와 함께)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 
는 나 라는? “ EU 는 ◦◦◦ 에 대한 구 제금융 방안 모색에 
나섰다 ； 

3. 장 보러 갈 때 들고 7 ᅡ죠. “ 주부들 〇 I 7 ᅡ장 잘 체 감하는 물 7 f 
지수는 ‘◦◦◦◦ 물 7 F 라고 할 수 있다; 

5. 꽃 잎으로 손톱, 발톱에 물을 들 〇 P I 도 하죠. 

7 그림 그릴 때 쓰이는 파스텔 같은 막대기 모양의 화구. 색 
연필. 

8. 단단한 철. 〇 I 주 단 단하고 굳센 것을 b | 유 적으로 0 1 르는 말 
이기도 ^ 卜죠. 

〈Weekly 공감〉 161 호 (5 월 30 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여 니수니 3 강천보 5 카누 6 안마 8 블 루오션 

세로 1 금강 2 여보 4 천리안 5 카카오 7 마블링 

〈Weekly 공감〉 161 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남규 •서울 시 관악구 대학동 

이동주 ■광주 시북구 우치로 

박형호 ■ 인 천시 연수 구 송도 2 동 

김완숙 ■ 경 7 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염봉준 • 부산 시 연제 구 연산 8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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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전 력공급 비상… 6 월 21 일 정 전대비 훈련 

6 월 7 일 전력 예비율 5 퍼센트 아래로 떨어져 ‘관심 단계’ 발령 

해가 갈수록 여름은 길 어지고 봄 ■ 가을은 짤 아지며 이른 더위， 늦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해에는 9 월 늦 더위로 냉 방장치 가동 급증에 따 
른 정전 대란의 기억만 큼이나 폭 염으로 인한 피해도 깊었다 . 올해 역 시 이른 더위가 찾 아오며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한 걸음 빨라 졌다. 




무 더위로 연일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6 월 7 일 한 국전력 거래소 중 앙전력 관제센 터에서 직 원들이 전 력수급 상황을 점 검하고 있다. 한국 전력거 래소는 이날 오후 전 력수요 관리를 
‘관심 단계’ 로상향 했다. 



〇 이른 무 더위로 6 월 7 일 오후 예비 전력이 올 들어 최저인 3 백 
16 만 킬로와 트까지 떨어져 당국이 전국 변 전소의 전압을 일제히 낮 
추는 긴급 비 상조치 에 들어 갔다. 

지식경 제부는 이날 오후 1 시 35 분경 예비 전력이 3 백 50 만킬 로와트 
로 하락해 ‘ 관심단 계’를 발령 했다. 이 단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9 
월 15 일 정 전대란 이후 처음 이다. 

특히 이날 오후 2 시 42 분에는 예비 전력이 3 백 16 만킬 로와트 (예비 
율 4.9 퍼센트 ) 를 나 타내며 최저를 기록 했다. 

전력 수요는 총 5 단계에 걸쳐 관리 된다. 현재 지식경 제부와 한국 
전력은 안정적 예 비전력 관리를 위해 ▲준비 (5 백만킬 로와트 이하) 



▲관심 (4 백만킬 로와트 미만) ▲주의 (3 백만킬 로와트 미만) ▲경계 (2 
백만킬 로와트 미만) ▲심각 (1 백만킬 로와트 미만) 등 비상 단계를 설 
정하고 있다. 경계 단계 이하로 떨 어지면 강제 단전 등 비상 조치에 
들어 다. 

오후 2 시부터 20 분간… 전국 공 공기관 실제 단전 

정부는 경계 단계 이전 이라도 예비 전력이 관심 단계로 떨 어지면 전 
압조정 1 단계를 통해 1 백 만킬로 와트의 예비 전력을 확보 한다. 또 주 
의 단 계까지 내 려가면 전 압조정 2 단계로 40 만킬로 와트， 직 접부하 
제어로 1 백 만킬로 와트의 전력을 각각 확보 하고， 경계 단계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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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 세요. 

• 작 업시간 단축 •일몰 이후 근무를 
검토해 보세요 . 

• 낮 12시~ 오후 5 시 사이 실외 작 
업을 중지하 세요. 

• 주 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기 취급을 삼가 
하세요 .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용하 세요. 




직 



• 야외 행사를 쥐소하 세요. 

• 가장 무더운 시간대 에는 직 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 도록 해 보세요 . 

• 기온 이 높은 시 간대를 피 해 탄력 
시간 근 무제를 검토하 세요. 

• 정 상적인 몸 상태 가 아닌 직원은 
반드시 휴가 를 쓰도 록 해주 세요. 



폭 

3 

트 



폭 ■염 강보 

(4 이 고기온 35 도 이상이 2 일 동 
안 지 속될 때 발령) 




“오후 2~5시 쉬 엄쉬엄 일하 세요” 

이른 무더위 ‘폭 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폭염이 인체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근 이른 더위가 이어짐 
에 따라 고용노 동부는 6 월 7 일 사 업주와 근 로자가 여름철 무 더위로 인 
한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폭 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발 표했다 
기 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인 경우가 2 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특보를 발 령한다 

폭염특 보에는 폭염주 의보와 폭염 경보가 있으며 폭염주 의보는 낮 최 
고) | 온 0 1 섭씨 33 도 〇 I 상 2 일 동안 지속될 때 폭염 경보는 낮 최고 7 1 온 
이 섭씨 35 도 이상 2 일 동안 지속될 때 발 령된다 
폭 염주의 보’가 발령될 경우 사 업주는 직 원들이 편한 복 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 무자는 짧게 자주 쉬도 |, 15~20 분 간 격으로 시 
원한 물이나 식염수 를 한 컵 마시면 좋다 
고용 노동부 는 오는 9 월까지 제철 ■주 물업 ■유 리가 공업 등 폭염에 취 
약한 고열 작 업장과 조선 ■ 건설 ■ 항만 하역업 등 옥외 사 업장에 대한 행 
정 지도를 강화 한다는 방침 이다. 특히 옥외 사업장 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 우 가장 무더운 시 간대인 오후 2~5 시에 무더위 휴식 시 간제’ 
를 운영하 도록 유 도할 계 획이다 

〇 폭염 대비사 업장행 동요령 




함께 실 천해요 전력 절감! 경기도 안성고 학 생들이 6 월 6 일 안성시 명동거 리에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두 캠 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면 긴급 절전을 통해 1 백 만킬로 와트를 마련 한다. 

전력 당국은 이날 관심 단계를 발 령하는 한편 전 압조정 등 비상 
조치를 취해 70 만킬로 와트의 전력 수요를 감축 했다. 

이처럼 전기 공급에 비상이 걸리며 지식경 제부는 6 월 21 일 ‘정전 대 
비 위 기대응 훈 련’을 실시할 계획 이다. 이번 훈련은 전국 읍 이상 도 
시 지 역에서 오후 2 시부터 20 분 동안 예비 전력이 4 백만 킬로 와트에 
서 1 백 만킬로 와트로 단계 적으로 떨 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 된다. 

훈련 경보가 발 령되면 전국 각지의 공공 기관은 20 분간 실제 단 
전에 들어 간다. 

가정 에서는 에 어컨， 선풍기 등 전기 냉 방기기 및 다 리미，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의 사용을 일시 중 지하고 불 필요한 조명을 소 등하는 
방 식으로 절전에 자발 적으로 참여 한다. 사무실 에서는 자발 적으로 
조명을 소 등하고 중앙 조절식 냉방 설비의 가동을 일시 중 단하는 한 
편， 사무 기기의 전원을 일시 차단 한다. 

또 상가 •상점 에서는 냉방 온도를 높 이고， 자 동문， 에어 커튼과 영 
업에 영향이 적은 가전 제품의 사용을 잠시 중 단하는 방 식으로 자 
발적 절전에 참여 하도록 한다. 

산업체 에서는 중앙 조절식 냉방 설비의 가동을 잠시 중지 하거나 
온도를 상향 조 정하고 컴 퓨터， 프 린터， 복사기 등 사무 기기의 전원 
을 일시 차 단하는 방 식으로 한다. 

지식 경제부 이관섭 에 너지자 원정책 실장은 “이번 전 력위기 대응 
훈련은 계획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와 같은 상황에 서의 훈련이 
므로 전 국민이 침 착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 다”고 당 
부했다 . 

지식경 제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비상시 조치 계획의 미비 
점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다. 0 글 ■ 남창희 객원교 I 자 



U 최 고기온 33 도 이상이 2 일 동 
안 지 속될 때 발령) 



•스포 츠경기 등 외부 행사를 자제 
하세요 . 

•점 심시간 10~15 분 정도의 낮잠 
을 가져 건강을 유지하 세요. 

• 직 원들이 편한 복 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 록 해주 세요. 



• 휴 식시간 은 짧게 자주 가 지세요 . 
•장 시간 야 외근무 시 아이스 팩 

부착 조끼를 착용하 세요. 

• 실내 작업장 에서는 밀 폐공간 작 
업은 피하 세요. 

•건설 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 세요. 

• 식중 독 장티 푸스， 뇌염 등 의 질병 
예방을 위해 식당 등을 청 결하게 
관리하 세요. 

• 작업 중에는 15~20 분 간 격으로 
1 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 
를섭취 하세요 . 

• 뜨거 운 액체 ，고열 기계, 화 염 등을 
피하고 방 열막을 설치하 세요. 



산업 ■ 건 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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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 엑스포 



100 배 즐기기 I 기업관 톱 4 




대 우조선 해양로 봇관을 찾은 어린이 관람 객들이 말하는 로봇 ‘에 버’의 표정 연기를 신기 해하며 바 라보고 있다. 이 곳에는 한국 ■ 미국 ■ 영국 ■ 프랑스 로봇 73 대가 전시돼 있다. 



1 호기심 천 국’… 아이 들에게 인기 만점 

대 기시간 짧고 만 족감도 높아… “처 음부터 여기에 올걸” 

기 업관은 콘 텐츠와 대 기시간 면에서 만 족감이 매우 높다. 전시 관별로 대략 30 분 대 기하면 관람이 가능 하다. 스카 이타워 뒤편에 늘어선 기 업관은 
대 우조선 해양로 봇관을 포함해 8 개다. 관람 객들은 “아 쿠아리 움이나 주 제관， 한국 관보다 재밌 다”는 반응 이다. 아이 들에게 인기가 많은 4 개 기업 
^ ■을소 개한다 . 



대우조 선해양 로봇관 

입 구부터 호기심 자 극하는 73 대의 로봇 

아이 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전시관 이다. 기업관 중 유 일하게 조직 
위가 사 업비를 투입해 대우조 선해앙 m 공동 운영 한다. 한국과 미 
국 • 영국 •프 랑스 로봇 73 대가 전시돼 있다. 조직위 지봉현 로 봇사업 
과장은 ‘1 백 60 년 박람회 역사상 로봇을 단일 주제로 전시 • 연출한 



최초의 전 시관” 이라고 소개 했다. 

입구에 서부터 호 기심을 자극 한다. 각종 로봇 부품 모 형들이 입 
구 벽과 천장에 붙어 있다. 다양한 표정을 짓는 사이버 여전사 ‘에 
버’가 관 람객을 맞이 한다. K 팝 유 행곡에 맞춰 춤추는 로봇과 축구 
경 기하는 로 봇들이 웃음을 자아 낸다. 

6 천미터 심 해에선 인간 대신 로봇들 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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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봇들은 자원 탐사와 광물채 굴까지 다양한 일을 수행 한다. 이런 
미래 바다도 만난다 . 국 내에서 가장 키가 큰 6.5 미 터짜리 거대 로봇 
‘네비 ’도인 기다. 

로봇 물고기 ‘ 피로가 수족? M ᅵ서 유 영하는 모습도 살필 수 있다. 
국내 최초 상용화 로봇물 고기다 . 한 대당 가격이 2 천만 원이나 되는 
이 로봇물 고기는 센서가 달려 있어 스스로 장 애물을 피해 가며 1 회 
충 전으로 7 시간 동안 알아서 움직 인다. 

현대 자동차 그룹관 

‘ 하이퍼 매트 릭스， 기술 유브 영상쇼 압권 

7 대 기업관 중 관람 객 모집 
1 위를 기록 중이다 . 현대가 
개발해 출시한 역대 차량 
모형 34 대가 1 층 대 기공간 
에 전시돼 ^다. 

관람 객들은 “아 ~ 내가 
탔던 이 자 동차” 하며 추억에 빠진다 . 2 층 벽 면에는 현대차 ‘에쿠 
스’와 기아차 ‘强 하 이브리 드’를 분해한 1 백 50 여 개 부품이 전시돼 
있다. 

‘ᄃ’ 자 벽체에 영상을 투사한 1〇 분짜리 메 인쇼가 압권 이다. 벽돌 
모양의 가로 •세로 30 센티미 터짜리 큐브 3 천 5 백여 개가 미리 입력한 
프로 그램에 맞춰 최대 32 센 티미터 앞으로 튀어나 왔다가 들 어가며 
다양한 이 미지를 표현 한다. 홍기정 현대관 행 사운영 실장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하 이퍼 매트 릭스’ 기 술”이 라고 했다. 

관람 객들은 벽면이 갑자기 달려들 듯 꿈틀 거리면 뒤로 한 발 물 
러나며 깜짝 놀란다 . 움 직이는 벽체에 영상을 투사해 인류가 어떻 
게 철 광석을 얻어 자 동차를 만들 었는지 표현한 영상이 인상적 이다. 
주연자 (55 •대전 ) 씨는 “주제 관에서 고 생하고 왔 는데， 처 음부터 여길 
올걸그 랬다” 고만족 해했다 . 

롯데관 

“놀 이공원 이야? ，，… 열기구 타고 모 험여행 

마치 놀이 공원에 온 듯 착 
각에 빠지게 하는 전 시관이 
다.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데， 전면 유리를 통해 구름 
^으 로솟아 오르는 록달 
록한 열기구 가 호기 심을 자 



극한다 . 꽃과 풀 사이를 거니는 1 층 전 시관은 미지의 정원과 같다. 
‘요정 ’들이 음악을 연 주하고 노 래하며 흥겨운 분 위기를 연출 한다. 

롯 데관의 하시라 이트는 남 녀노소 할 것이 없이 좋 아하는 열기구 
영상? 3 이다. 모형 열 기구에 탑 승하면 3 백 60 도 원형 스크린 (지름 22 
미터 •높이 9 미터) 에서 영상이 나온다 . 

실제 열 기구를 타고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짜릿 
함을 느낄 수 있다. 관람객 2 백여 명이 열 기구를 타고 비바람 치는 
하늘을 날고， 바 닷속을 헤엄 치고， 빙하를 아 슬아슬 피해 가는 모험 
을 5 분 30 초 동안 경험 한다. 원형 스크린 영상에 따라 영상관 바닥 
이 덜컹덜 컹 움직 인다. 

최락준 (16 •전주 서신중 3 년) 군은 “놀이 기구를 타는 것처럼 신 
났 다”고 했다. 강헤경 홍보 담당은 “보는 전 시에서 체 험하는 전시로 
발상을 전환 했더니 관람 객들이 매우 즐 거워한 다”고 말했다 . 

GS 칼 텍스관 

‘3 D 맵펑， 기술로 에너지 순 환과정 감상 

기업관 중 유 일하게 기업 
명 간판이 지상에 놓여 있 
다 .관 람객들 은자연 스럽게 
‘ GS 칼텍 스’를 배 경으로 많 
은사 진을찍 는다. 

건물 외부에 18 미터 높이 
로 세워진 녹색 막대 (블레 이드) 3 백 80 개가 발길을 붙잡 는다. 마치 
거대한 풀밭이 펼쳐진 듯하다 . 막대 내부에 발광다 이오드 ( I £ D ) 조 
명이 설치돼 있다. 관 람객이 센서가 부착된 그 막대에 손을 대면 색 
깔이 다 채롭게 바뀐다 . 

김종은 GS 칼텍스 홍보 담당은 “에 너지의 흐름을 형 상화한 것”이 
라며 막대로 생명의 에 너지가 꿈 틀대는 벼를 표현했 다”고 말했다 . 
때문에 낮보다 저녁 시간에 관람 객들이 집중 방문 한다. 

‘ 숫자로 보는 GS 칼텍스 ’라는 코너 에서는 3 D 안경을 쓰지 않고 
도 관 객들이 영상 에서 입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3 D 맵핑’ 이라는 
최신 기법을 동원 했다. OX 퀴즈로 석 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돕 
는다. 

3 백 00 도 원통형 스 크린이 설치된 메인쇼 공 간에선 에 너지가 다 
양한 생 명체나 여러 가지 에 너지로 전이 했다가 다시 자연 에 너지로 
돌아 간다는 에 너지의 순환 과정을 감상 ¥!： 다. 유명 전시 기 획자인 독 
일의 브 루크너 교수가 영상을 제작 했다. Q 

글 ■ 조홍복 (조 선일보 여수 주재 7 1 자) / 사진 ■ 서경리 7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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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 보보호 콘 퍼런스 



“북한， 세계 3 위 사 이버戰 강국… 대책 시급” 

이동훈 고려대 교수 “ 우리도 사이버 병과 신 설하고 乂ᅡ이 버 워룸 설치 해야” 

북한의 사 이버전 능력이 러 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3 위 수준 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이동훈 고려대 정 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 북한은 1980 년대 
후 반부터 사이 버전에 대비했 고 러 시아와 미국에 이은 세계 3 위권의 사 이버전 강국” 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 비책이 시급한 상 
황이다 . 



〇 “ 북한은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중 심으로 사이버 인 
력을 정책 적으로 양 성하고 있으며 전 자전， 분 산서비 스거부 공격， 해 
킹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자유 자재로 구 사하고 있다; 

지난 6 월 7 일 서울 공군회 관에서 국군 기무사 령부가 주관한 ‘제 
10 회 국방정 보보호 콘 퍼런스 ’에서 고려대 정 보보호 대학원 이동훈 
교수는 북한의 사 이버전 능력이 세계적 수준 이라고 평가 했다. 

이 교수는 “2 ⑴ 9 년 7 월 7 일 청 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 기관의 
홈페 이지에 디도스 (DDoS •분 산서비 스거부 ) 공격을 가한 것은 북 
한 평 양컴퓨 터기술 대학의 소행일 것” 이라며 “2010 년 8 월 23~26 일， 
2011 년 3 월 4~14 일， 올해 4 월 28일~5 월 13 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발 
생한 위성위 치추적 시스템 (GPS) 교란 작전도 북한 전자정 찰국의 사 



이버전 지도국 소행” 이라고 주장 했다. 

이어 “ 북한은 사이 버전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해 김일 성종합 대학， 
김책 공대， 평 양컴퓨 터기술 대학， 지 휘자동 화대학 (미림 대학) 등의 학 
생 전 원에게 유학 등 다양한 특헤를 주고 있 다”며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정 보통신 관련 전공자 일부를 사이버 국방 인 력으로 수급하 
고 있을 뿐 전문 특기가 없 다”고 지적 했다. 

군 전산망 등 폐쇄된 망 해킹 시연도 

이 교수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 기관인 군 사방위 계획국 (DAEPA) 
은 사이 버훈련 환경의 중 요성을 인 식하고 2012 년 말 완료를 목표 
로 1 억 3 천만 달러를 투입해 ‘National Cyber Range’ 프로 젝트를 




킹방지 시스템 설 명회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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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 군기무 사령부 



전자정 ^ ■국 

사 이버전 지도국 (121 국) 



해킹 & 사이 버전 전 담부대 
(병력 3 천명 수준) 

- 컴퓨터 망 침입 
■비 밀자 료입수 
■ 바이러 스유포 



장찰 

(사이 버전。 총본산 ) 



추진 중”이 라면서 “ 우리도 사이버 국방 병과를 신설해 사이버 공격 
과 방어 임무 등의 업무를 체 계화하 고， 사이버 모 의전쟁 훈 련시설 
과 사이버 워룸을 각각 설 치해야 한 다”고 제안 했다. 

배득식 국군 기무사 령관은 이날 콘퍼런 스에서 “ 디도스 대란과 금 
융기관 해킹 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정보 보호가 전 제되지 않는 
다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으로도 크나큰 재난을 초래할 것 ”이라 
며 “군은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정 보보호 정책 •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 다”고 강조 했다. 

이날 콘퍼런 스에서 고려대 •성 균관대 •이 화여 대와 기존 언 더그라 
운드 해커 연 합으로 구성된 해킹 동아리 하루 (HARU) 는 4 내 부자에 
의한 보안 취약 점’에 대한 해킹 시연을 통해 군 전산망 등 물 리적으 
로 폐쇄된 망도 내 부자의 동조에 의해 얼 마든지 접속이 가 능하고 
자료가 절취 되거나 마비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 

“민 ■관 군 기 술교류 등 정 보보호 발전 기여” 

패널 토의에 참가한 정 보보호 전문가 5 명은 ‘ 국방정 보보호 10 년과 
사이버 국방 발전방 향을 주제로 인력 양성， 정 보체계 관리， 유관기 
관 간 협 력체계 등 분야별 우리 군의 현 주소를 점 검하고 미래 사이 
버 국방의 발전 방향을 모 색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 

또한 국 방정보 보호， 보안 신 기술， 정 보보호 논문 발표 등 3 개 
공개 세션을 통해 민 •관 •군 간 정보 교류의 장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한편， 국방 암호 •사 이버전 등 2 개 비공개 포럼을 통해 군 정 
보보호 관 계자와 대외 전문가 간 사이 버위협 대응 등에 대해 유용 
한 정보 를 교류 했다. 

2 ⑴ 3 년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각군 관계자 2 백여 명이 참 석했던 



정 보보호 세미나 수 준에서 시작해 올해 10 회째를 맞은 ‘국방 정보보 
호 콘퍼런 스’는 매년 1 천여 명의 민 •관 •군 정 보보호 관계 자들이 참 
석하는 명실 상부한 국내 대표 정 보보호 콘퍼 런스로 성장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기무사 관 계자는 “ 올해로 10 회째를 맞은 정 
보보호 콘퍼 런스가 군 내 정 보보호 관계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 
용한 정보 교류와 군 정 보보호 발전 방향을 모 색하는 의 미있는 시 
간이 됐다 ”면서 “앞 으로도 국내 콘 퍼런스 수준을 뛰 어넘어 국제적 
인 콘퍼 런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美 국방부 주관 ‘국제 사이 버방어 워 크숍’ 참가 

한편 국 방부는 지난 6 월 4 일부터 8 일까지 열린 ‘제 12 차 국제 사이버 
방어 워크 숍’에 참가 했다. 국 방부는 “이번 워 크숍은 미 국방부 주 
관으로 우 방국의 사이 버위협 대 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원 격으로 진 행하는 교육 훈련” 이라고 전했다 . 이번 워크숍 에서는 특 
히 스 마트폰 해킹 및 보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 했다. 안드 로이드 (샀 
기반의 스마 트폰， 애 플리케 이션을 활용한 해킹에 대 응하는 법 등에 
대해 서도다 뤘다. 

국제 사이 버방어 워 크숍은 2 ⑴ 4 년부터 연 2 회 열리고 있는데 미 
국， 영국， 일본， 호주 등 22 개국 군 정 보보호 실무자 2 백여 명이 참 
^ 누했다 . 

국 방부는 이번 워크 숍으로 우리 군의 사이버 대응 요 원들이 다 
른 나라 사이버 대응 요 원들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세계 사 
이 버전쟁 동향과 선 진국의 다양한 침해 대응 기술을 파악해 우리 
군의 사 이버전 대응 능력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글 ■ 오 동룡 (월 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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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강 남학군 수요 감소… 전셋값 진정 됐다” 

주 택산업 연구원 보 고서… 대입 수 시전형 다양화 ■ 내 신비중 확대 등이 한몫 

이른바 ‘명 문학군 ’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학군의 전셋값 폭 등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오른 금액의 12 퍼센트 수준에 그쳤다 . 주택 산업연 구원은 이 
에 대해 강 남학군 으로의 이 주수요 감소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전 반적인 집값 하 락세의 영향， 대 입전형 다 양화와 수 시지원 확대 등 
을 원인 으로 꼽 았다. 




대표적 ‘ 명문학 군’인 서울 대 치동의 학원가 . 학생 수 감소 > 전 반적인 집값 하락, 대입전 
형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강남 학군의 전 셋값이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〇 이사 철마다 반 복됐던 서울의 전세금 폭등 세가 지 난해의 8 분 
의 1 수 준으로 크게 줄어들 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명 문학군 
지역 으로의 이주 수요가 감 소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주택 산업연 구원이 5 월 27 일 발표한 ‘학군 수요와 전세 가격에 관 
한 연구’ 보고 서에 따르면 2011 년 말 대비 2012 년 3 월 말 현재 서울 
시 전세금 상 승률은 0.5 퍼센 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 퍼센트 ) 의 
12.4 퍼센트 수준에 그쳤다 . 특히 ‘ 교육특 구’로 불리는 강남 (-1.2 퍼센 
트) 과 양천 (-0.4 퍼센트 ) 노원구 (0.0 퍼센트 ) 는 전 세금이 오히려 떨어 
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 

“10 여년 새 학생 수 23 퍼센트 이상 줄어”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거래 현장의 분 석과도 일치 한다. 6 월 1 일 부동 
산 114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5 월 28 일〜 6 월 1 일) 서울 아파트 전셋 
값은 전 주보다 0.01 퍼센트 하락 했다. 신도시 역시 0.01 퍼센트 내렸 
다. 서 울에선 강동 {-0.05 퍼센트 )， 강남 (-0.05 퍼센트 )， 양천 (-0.04 퍼센 
트 )， 광진 (-0.04 퍼센트 )， 노원 (-0.03 퍼센트 )， 강서 (-0.03 퍼센트 ) 등이 
하락 세를보 였다. 

특히 강 남구의 경우 전세 수요가 줄어 들면서 최근 2 〜 3 년간 오른 
전세 가격이 조정 됐다. 대치동 대치 아이 파크와 선경 1 차， 도곡동 역삼 
럭키 등 중대형 아파트 전세 가격은 1 천만〜 3 천 5 백만원 하락 했다. 
반면 은평구 동 대문구 마 포구는 저가 매물이 소 진되며 가격이 소 
폭상 승했^ • 

강남 학군의 전 셋값이 하 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 일까. 주택 
산업연 구원은 가장 큰 이유로 학생 수 감소를 꼽았다 . 연 구원에 
따르면 2000 년 1 백 59 만 8 천 1 백 16 명이던 초 •중 •고 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1 백 21 만 9 천 7 백 99 명으로 23.2 퍼 센트나 감소 했다. 

보고서 작업을 주도한 주 택산업 연구원 노희순 책임연 구원은 
“초 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30~50 대 부모는 자녀 교육을 목적으 
로 명문 학교가 있고 교육 환경이 좋은 일명 명문학 군으로 이 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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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가 있 다”며 이를 학군수 요라고 정의 했다. 학군 수요는 10 년 
이상 유 지되면 다른 지역과 차 별화된 교육 커 뮤니티 가치가 형성된 
다. 이 수요는 입학 •졸업 등에 따른 계 절성이 강 하며， 사교육 수요 
및 기능을 확대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주택 산업연 구원은 “인구 자체가 감소한 데다 교육 정책이 전반 
적으로 평준화 경향을 띠고 있 다”며 “특히 초 등학생 수의 감소세 
가 29.4 퍼센 트로， 중학교 12.1 퍼센 트， 고 등학교 21.9 퍼센 트보다 
높아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장기적 성격을 띠게 될 것” 이라고 예상 
했다. 

강 남구의 순전입 학생 수는 2003 년 3 천 3 백 47 명을 고 점으로 점 
차 감소， 2 ⑴ 8 년엔 1 천 8 백 41 명으로 나타 났다. 2011 년엔 1 천 6 백 35 명 
으로 2000 년 이후 최저 치를 기록 했다. 

“서울 100 가구 중 12 가구는 학군 수요” 

국 토해양 부에서 2 년마다 실시 하는 주 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 년 
기준 서울에 거 주하는 3 백 46 만 가구 중 자 녀교육 때문에 이주한 
가구 수는 총 40 만 8 천 4 백 91 가구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보 고서는 이를 “ 서울에 살고 있는 1 백 가구 중에서 약 12 가구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 주하는 학군수 요”로 해석 했다. 학군 수요가 
높은 순 으로는 8 학군 (강남 •서초 ) 이 31.9 퍼 센트로 가장 높고， 6 학 
군 (강동 •송파 ) 이 15.6 퍼 센트， 7 학군 {강서 •양천 ) 이 13.9 퍼 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 

노 책임연 구원은 “강남 학군의 경우 이사계 획가구 대비 잠재수 
요의 비중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며 “이는 강남 학군 수요의 
감소를 의 미하는 것 으로， 최근 강남 지역의 안 정화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판단된 다”고 분석 했다. 

학군 수요는 학 부모의 교육열 정도나 자녀의 학업 성적， 향후 진 
학 목표로 삼는 고등 학교나 대 학교가 어 디냐에 따라 길게는 10 년 
(초 등학교 4 학년 이후 )， 짧게는 2~3 년 (중 학교 3 학년 또는 고등학 
교 1 학년) 의 기간을 갖고 이 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최소 2 년 이 
상 장기 적으로 거주할 필 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 상대 
적으로 자가를 선 호하는 경향을 띠어 왔다. 

그러나 2000 년대 중반 까지는 매 매가격 상 승률이 높아 지면서 주 
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하는 학군지 역으로 이 주하는 데 진 
입장 벽으로 작용 했다. 매 매가격 대비 전 세가격 상 승률이 상 대적으 
로 낮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전세 주택에 대한 소비 성향이 상대적 
으로 높아졌 다는 것 이다. 

대입 수시 전형이 다양 화하고 내신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 



을 끼쳤다 . 여기에 쉽게 출 제되고 있는 수능 시험도 한몫 했다. 서울 
대는 2013 년 대 입에서 정원의 80 퍼 센트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 이다. 

이는 고교별 2 명 이내의 학교장 추천이 가 능하고 수 시모집 중 
30 퍼 센트가 지역균 형선발 모집 대상 이기 때문에 명문 학군에 대한 
선호가 약 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대학 자율권 커 질수록 학 군수요 약화” 

노 책임연 구원은 “ 교육의 효 율성을 추 구하고 대학에 자 율권을 부 
여 할수록 학군 수요는 약 화되는 경향이 있 다”며 “교육 정책을 적용 
하는 시점에 따라 학교별 •학 년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 환경이 차별 
적인 데다 학군의 교육 환경이 단 기간에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학 
군 수요가 급 격하게 감소할 가 능성은 적 다”고 했다. 

또， “명 문학군 으로의 이 주수요 감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내 신비중 증가， 쉬운 대학 수학능 력시험 등 교 육정책 기 
조의 변화에 따른 것 으로， 당분간 특정 학군 수요가 전 세금을 끌어 
올리는 사례를 찾기 힘들 것” 이라고 전망 했다. @ 글 ■ 이 범진 ? I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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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29 일 ~ 9 월 9 일 




대한 장애인 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2012 장에 인체육 

영상 콘텐츠 (ucc) 공모전 




대한장 애인체 육회가 장애인 체육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 을 개선 하고자 영상콘 텐츠를 공모합 니다. 
여 러분의 창 의적인 아이 디어를 환영합 니다. 



‘기적 I □丄 드는 

5§〇| 도저， 



응 모자격 대 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및 팀) 

공모 주제 및 형식 

- 주제 : 장애 인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유 주제의 동영상 ( 다큐멘 터리， 뮤직비 디오， 
공 익광고 등 자유 형식) 

- 제 출규격 : 5 분 이내 동영상 , 해상도 640X480 이상의 AVI, MPEG, WMV 형식 

시 상내역 (총 시상금 1000 만원 , 총 9 명 / 팀) 

- 금 상 (1) ： 대한장 애인체 육회장 상장 및 상금 300 만원 

- 은 상 (1) ： 대한장 애인체 육회장 상장 및 상금 200 만원 

- 동 상⑶ : 대한장 애인체 육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0 만원 

- 장려상 (4) ： 대한장 애인체 육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 ◦만원 

접 수일정 

- 접 수기간 : 2012. 7. 1( 일) ~ 2012. 7. 10( 화) 

- 결 과발표 ： 2012. 8 월 초 (개별 통보) 



※참 가신 청서는 공모전 홈 페이지 ( http :" onstnsports . co . kr / kosad . asp ) 에서 내 려받을 
수 있습 니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 인까지 인정 

※두 편 이상 접수 시 한 작품 씩 개별 접수. 단체 참여의 경우 대 표자를 포 함하여 모든 
팀 원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입 

유 의사항 및 규정 

- 수 상작에 대한 저 작권은 대한장 애인체 육회로 귀 속되며 응 모작은 반 환되지 
않습니 다. 

- 표절 작품은 입상하 더라도 추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자체가 취소 
됩니다 . 

- 촬영과 제작 과 정에서 발 생하는 안전 사고，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초상권 
침해와 민 ■ 형사상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제작 자에게 있습 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과 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제작자 및 참 여자의 책임입 니다. 

- 수상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 이지와 뉴미 디어를 통해 지속 전시됩 니다. 



접 수방법 문의처 

- 이메 일접수 : sports@daum.net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70-7405-0833 

- 우편 및 방문 접수 : (157-030) 서울 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61-5 대한 장애인 체육회 홍보부 : 070-7422-0076 

〈onstn sports 공모전 담당자 앞〉 ᅲ 

- 제 출자료 : 참가 신청서 1 부， UCC 동영상 재 정후원 胃문화 재 육판 광부 KSRO ^ s ^ 



QI _ _ @ 

한껏 넓어진 FTA 영 토에서 
훨월〜 나래를 펼쳐라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 구름은 아직도 끝 모르게 피어 오르고 있지만 우리 기 업들은 
자유무 역협정 (FTA) 의 날개를 달고 이 험난한 위기의 파도를 헤쳐 나가고 있습 니다. 

수출 기업뿐 아닙 니다. 관세가 사 라지고 소비재 가격이 인 하되고 소비 자들의 장바 구니도 가벼 워졌습 니다. 
이렇게 HTA 를 통한 경 제영토 확장은 기업 경 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며 
물 가안정 도 우미로 이 어지고 있습 니다. 정부도 새로운 RA 체결 노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R「A 의 효과가 모든 국 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 니다. RA 이제 확장을 넘어 활용입 니다. 



16 FTA 효 과 및 활 용방법 18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20 국내 기업들 22 세계로 뻗는 중 소기업 



24 물가안 정 기여 26 주부 체험 지 상토크 28 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30 농업 경쟁력 강화 32 인터뷰 34 숫자로 보는 FTA 36 전문가 제언 








글로벌 FTA 네 크워크 확대는 수출 시장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의 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가 안정 적으로 에너 지원을 확 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최 
근 한 국가스 공사가 수입 계약을 체결한 셰일 가스도 기존의 천연 가스와 마찬 가지로 액화천 연가스 (LNG) 형태로 수입 된다. 사진은 UNIG 운반선 . 



FTA 효과… 글로벌 위기 속에 더 빛났다 

EU 의 한 국투자 60 퍼센트 증가… 對美 ■ 對 EU 무역 흑자도 늘어 

RTA 체결을 통한 시장 확대로 7 1 업경 쟁력을 높 0 1 고 소 d | 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온 우리 나라는 한 ■ EU RTA 체결에 이은 한 ■ □ IRTA 발효를 계 7 1 
로 새로운 글로벌 RA 허브 국가로 발돋 움하고 있다. 수 « 활성화 하고 기 업들의 역량을 강 화하는 RTA2_0 시대， 새로운 통상 대한 민국에 대한 
기대 가펼쳐 진다. 



〇 지난 6 월 6 일 독일의 경제 •금융 중 심지인 프랑크 푸르트 중심 
부에 위치한 슈타인 베르크 호프 호 텔에서 한국 투자설 명회가 열렸다 . 
이 투자설 명회는 지난해 7 월 발효된 한 •EU FTA 발효 1 주년을 계기 
로 한국 투자의 이점을 EU 지역에 적극 홍 보하기 위해 마련 됐다. 

참석 인원은 우리 정부 관 계자와 기 업인， EU 투자자 등 1 백 70 여 
명으로 조출한 규 모였지 만， 이날 하루 열린 투자 설명회 에서만 1 억 3 
천 5 백만 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 치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한진현 지식 경제부 무 역투자 실장은 이날 투 자설명 회에서 “국내 
글로벌 기 업과의 파 트너십 형성，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업인 프라， 급 



부 상하는 중국 시장과 선진 거대시 장인 미 국과의 접근 성”을 한국 
투자의 이 점으로 설명 했다. 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상호 투자 협력의 필 요성을 역 설하며 한 .EU, 한 •미 FTA 를 통해 
‘FTA 허브국 가’로 거 듭나는 한국에 적 극적인 투자를 해달 라”고 당 
^ 했다. 

관세 철폐 등 기대로 해 외투자 속속 이어져 

세계 1 위의 독일 화학 기업인 BASF 사는 이 자 리에서 성 공적인 한 
국투자 경 험담을 발표해 현지 투 자자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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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Afe 지난해 12 월 6 일 6 천만 유로 (약 9 백 24 억원) 를 여수에 투 
자하는 투 자협약 (MOA) 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7 월 1 일은 한 .EU FTA 체결 1 주 년이자 한 •미 FTA 발효 1 
백 일 즈음 이다. 최근 거대 경제 권과의 FTA 체결 • 발효에 따라 관세 
철폐， 시장 개방， 제도 선진화 등에 대한 기대로 이처럼 해외 투자가 
속속이 어지고 ^다.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 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EU 의 
투자는 사실 감소추 세였다 . 그러나 한 .EU FTA 발효 이후 3 분기 
동안 (2011 년 3 .4 분기， 2012 년 1 분기) 우리 나라에 대한 EU 의 투자는 
60.5 퍼 센트가 늘었다 . 이는 같은 기간 중 EU 재 정위기 여파로 우리 
나라에 대한 전체 해외 투자가 0.8 퍼센트 감소한 가운데 얻은 결과 
여서 더욱 주 목할 만 하다. 

서비 스시장 개방 따른 취 업시장 확대 기대 

특히 우 리나라 제 조업에 대한 EU 투자는 지난 3 분기 동안 전년 동 
기 대비 100.2 퍼센트 증가 했다. 이는 우 리나라 전체 제 조업의 해외 
투 자유치 증가율 (10 퍼센트 감소) 과 비 교하면 더욱 돋보 인다. 지식 
경 제부는 우 리나라 제 조업에 대한 EU 의 투자 증가는 독일， 스 웨덴， 
영국 등이 화학， 통 신장비 •방송 기기， 자동 차부품 {운 송용 기계) 분 
야에서 투자를 확 대했기 때 문으로 분 석하고 있다. 

한 -EU FTA 우 리나라 중소 기업에 있어 대 EU 수출 증대의 
발판이 되어주 고 있다 . 

중소기 업청이 지난 4 월 발표한 지난해 중소 기업의 EU 시장 수출 
성과 분석 자료에 따 르면， EU 국 가들의 재정위 기에도 불 구하고 지 
난해 우리 중소 기업의 대 EU 수출증 가율은 18.9 퍼 센트로 전체 수 
출 증가액 (16.1 퍼센트 ) 보다 높았다 . 2006~2010 년의 EU 에 대한 중 
소 기업의 수출증 가율은 7.6 퍼 센트로 전체 수출 증가율 (10.1 퍼센트 ) 
보다 낮 았으나 지난해 전체 수출증 가율을 뛰 어넘은 것이다 . 

한 •미 FTA 역시 중국의 경 제성장 둔화와 EU 의 재 정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효과를 톡톡히 발휘 했다. 

관 세청이 한 •미 FTA 발효 이후 2 개월 동안 대미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은 1 백 II 억 8 천만 달러 (11.3 퍼센트 증가 )， 대미 
수입은 77 억 3 천만 달러 (2.0 퍼센트 증가) 로 나타나 34 억 5 천만 달러 
의 무 역수지 흑자를 기록 했다. 같은 기간 중 전체 수출이 9 백 34 억 
달러 (4.0 퍼센트 감소 )， 수입은 8 백 90 억 달러 (2.3 퍼센트 감소) 로 무역 
수지 흑자가 44 억 달러인 것과 비 교하면 우 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이 대미 흑 자임을 알 수 있다. 

한 -EU， 한 •미 간 FTA 발효로 인해 수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 




유 럽연합 (EU) 투자 자들이 6 월 6 일 독일 프랑 크푸르 트에서 열린 한국투 자설명 회에서 
우리 나라에 투자를 결정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 렌지， 돼지 고기 등 수입 물가가 떨 어지고 서비 스시장 개 방으로 새 
로운 직업 창출도 기 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가 96 퍼 센트로 높은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정 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됐다. 

값싼 美셰 일가스 도입 계약… FTA 체결국 혜택 

한 국가스 공사는 지난 1 월 30 일 미국 사 빈패스 LNG 와 2017 년부터 
20 년 동안 연간 3 백 50 만톤 규모의 셰일 가스를 도 입하는 계약을 체 
결했다 . 이는 국 내에서 연간 소 비되는 천 연가스 (연간 3 천 4 백만톤 ) 의 
10 퍼 센트가 넘는 물량. 최근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 각 광받고 있는 
셰일 가스는 미국 내 가격이 1MM BTU (영국 열량 단위) 당 2~3 달러 
로 우리 나라가 주로 수 입하는 중동산 천 연가스 (1MM BTU 당 15 달 
러) 에 비해 훨씬 저렴 하다. 셰일 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 들어진 퇴적 
암층인 셰 일층에 존재 하는 천연가 스다. 

미국으 로부터 셰일 가스를 수 입하게 된 것은 한 •미 FTA 덕분이 
다. 사실 미국은 원유나 천 연가스 같은 에너 지원의 해외 반출을 안 
보 차 원에서 원칙 적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천연 자원을 해외에 수출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워낙 까 다로워 사실상 ‘금 지’에 가깝 지만， FTA 체결국 
가에 대해 예외 적으로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 한 국가스 공사가 계약 
체결을 한 것은 한 • 미 FTA 국 회비준 동의 후였다 . 게다가 셰 일가스 
는 한 .미 FTA 체결 덕에 기 본세율 〈5 퍼센트 ) 을 적 용받지 않고 무관세 
로도입 된다. 

45 개 국으로 확장된 FTA 체결 효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까지 그 영향이 나 타나고 있다. 0 글 ■ 박경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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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특집 IFTA 효과 및 ^ ■용 방법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FTA 무역종 합지원 센터는 FTA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각종 컨설팅 등 지원 업무를 담당 한다 . 서울 이외에 16 개 지 역에도 활 용지원 센터를 가동중 이다 . 



맞춤형 컨 설팅… 중 소기업 수출 짝 

전문 가들， 기업 방문해 원산지 관리 프 로세스 점검 

한 _ EU FTA 에 이어 한 ■ 미 FTA 가 발효 됐지만 대 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의 활 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 FTA 정보와 원산지 관리 역량이 취약한 탓이 
다. 정부는 중소 기업의 R「A 활 용률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민관 합동의 RTA 무역종 합지원 센터를 통해 공급망 
( Supp ^ 0 저 in ) 중심의 찾 아가는 컨설팅 사업도 그중 하나다 . 



〇 그동안 적지 않은 중소 •중견 수출 업체와 수출 유명 제조사 
들이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맞춤형 컨 설팅을 통해 FTA 활 용법을 
익혔다 . 대 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 한다. 

사례 1 냉 동튀김 ■김 말이수 출회사 

가 공식품 일부 원재료 교체 조언 … 관세 혜택 

충북의 S 업체는 미주와 유럽 등지에 냉동 튀김과 김 말이를 수출하 
고 있는 중견기 업이다 . 이 회사는 한 •미 FTA 발효로 미국 수출 시 
가공 식품에 부 과되던 II 퍼센트 가량의 관세가 단계 적으로 철 폐된다 



는 점에 주목 했다. 관세 혜택을 볼 경우 신 제품인 냉동 고추 튀김이 
유사 가공 식품인 중국의 스프링 롤이나 동님다 의 짜조 등에 비해 
맛과 품 질에서 훨씬 경 쟁력이 있었기 때문 이다. 

관세 헤택을 보려면 원산지 사후 검증이 필수다 . 이 회사의 고추 
튀 김에는 중국산 당근이 소량 들어 갔다. 이 경우 한국 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했다. S 업체는 FTA 무역종 합지원 센터에 조언 
을 구 했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 더라도 전체 제품 내 구 성비가 일 
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국내 산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설 
명을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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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업체는 FTA 무 역종합 지원센 터에서 실 시하고 있는 ‘찾아 가는 컨 
설팅’ 프로 그램을 활용， 생산제 품들의 원산지 판단을 받았다 . 그 결 
과 일부 제품의 경우 약간의 원 재료를 국 산으로 대 체하면 국내산 
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S 업체는 현재 기존 거래 
처인 미주 지역에 고 추튀김 수출을 준 비하고 있다. 

사례 2 의류 수출중 소기업 

“ 미국산 원자재 써 라 ”… 한국 산으로 인 정받아 

경 기도의 B 사는 중국 원 단으로 제조한 의류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 
하는 중소업 체다. 이 회사는 한 •미 FTA 발효에 큰 기대를 걸고 있 
었다. tV-EU FTA 이후 유럽 수출이 크게 증 가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 FTA 무역종 합지원 센터의 설명을 듣고 크게 낙담 했다. 
한 •미 FTA 의 경우 원 사부터 역내산 (域 ft 産) 원료를 사 용해야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 이다. 센 터에서 상담을 담당한 관 
세사는 이 업체가 한 • 미 FTA 특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확 인하고 
자 현장을 방문 했다. 의류 제조 공정과 원재료 목록을 꼼꼼히 살펴 
본 관세 사는 특정 원 자재를 미국 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담당자 
에게 물었다 . 한 •미 FTA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역내 공급품 )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한국 산으로 인 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유사 원사가 미 국에서 저 렴하게 생 산되고 있다는 걸 안 B 사는 
기존 거 래선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 았고， 이 업체와 원 사공급 계약을 
체결 했다. 원산지 사후 검증이 끝난 B 사는 머 지않아 미국 수출이 급 
증할 것 으로 기 대하고 있다. 

지난 2 월에 출범한 FTA 무역종 합지원 센터는 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 종합 정보를 저} 공하는 곳이다 . 통 합무역 정보시 스템을 구축， 
품 목별로 수출 시 필요한 상 대국의 기본 관세와 FTA 협정 세율， 내 
국 세율， 기술 규제， 인증， 환 경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 하는가 하면，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중견 수출 업체에 맞춤형 현장 
컨 설팅을 지 원하고 있다. 이른바 Supply Chain ’ 중심의 찾아 가는 
컨설팅 이다. 

컨설팅 지원 내용은 ▲원 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 지증빙 유지 및 
관리 ▲원산 지관리 시스템 활용 AFTA 업무 매뉴얼 제공 등이다 . 
컨 설팅은 이 분야 전 문가인 관세 사， 회 계사， 시스템 전문가 등이 기 
업을 방문해 FTA 원산 지관리 프로 세스를 점 검하고 활용 방안을 찾 
는 방 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 현재 센 터에는 관세사 5 명， 원산 지관리 
시스템 전문가 1 명이 대기 중이다 . 

지원 대상은 FTA 활용을 원하는 국내 수 출업체 2 백 50 여 개사 



€> 지역별 FTA 활용지 원센터 



지역 


전화 


이메일 


부^ ■광 역시 


051-990-7084 


kant3321@hanmail.net 


대구 광역시 


053-751-5765 


goldtut@pcci.or.kr 


인천 광역시 


032-810-2854 


deepwill@incham.net 


^ ■주 광역시 


062-350-5865 


ivish3515@korcham.net 


대전 광역시 


042-480-3042 


kska@ticci.or.kr 


울^ ■광 역시 


052-287-3060 


heonmc@kita.net 


경기도 


031-546-6772 


bgchoi@gfeo.or.kr 


강원도 


033-256-3067 


duckling@kita.net 


충청 


043-229-2721 


kiss@korcham.net 


충청^ ■도 


041-539-4542 


jkocepa@yahoo.co.kr 


전라 


063-711-2045 


achyOyang@jbba.kr 


전라^ ■도 


061-282-9774 


jhp9758@naver.com 


경^ ■북도 


054-454-660K7LH 111) 


kimjh09@korcham.net 


경상^ ■도 


055-210-3045 


grkim@korcham.net 


제 


064-757-2164 


cheju@korcham.net 



자료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이며， 이 같은 지원은 전국 16 개 지역 FTA 활 용지원 센터를 통 해서도 
•을수 ^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FTA 지원 센터에 근무 중인 관 세사# 은 요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 삼성동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에 근무 중인 이민선 관 세사는 “ 중소업 체들을 지 원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는 물론 충청 지 역까지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 다”고 말했다 . 

“FTA 전문 포털 잘 활 용해도 전문가 가능” 

현장 방문 요청은 콜 센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서도 들어 오지만 
센 터에서 실 시하는 업종별 설 명회를 통해 접 수되는 경우가 더 많습 
니다 . 오늘도 충남 천안에 있는 한 xl 동차 부품 회사를 방문 하기로 
했 는데， 이 회사 역시 얼마 전에 실시된 자동차 부 품업계 FTA 활용 
설명 회’에 참석한 분이 소개해 방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하더 군요； 
FTA 무 역종합 지원센 터는 업종별 설 명회를 수시로 갖고 있다 . 이 
민선 관 세사는 “국내 거래만 해온 중소업 체들의 경우 원 자재의 원 
산지나 품목 분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 다”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 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 급받고 지속 적으로 유지 • 
관 리해야 한 다”고 강조 했다 . 이씨는 “ 기획재 정부와 무역 협회， 관세 
청 등 정 부에서 운 영하는 FTA 전문 포털만 잘 활 용해도 FTA 전 
문가가 될 수 있 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0 글 ■ 서 철인 찌 

문의 FTA 무역 종합지 원센터 www.okftaor.kr 며 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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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특집 IFTA 효과 및 ^ ■용 방법 



국내 기업들 




FTA 로 불황 넘 는다… 해 외공장 U 턴도 

자동차 _ 신발 섬유 등 특수 … 쏟 아지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 

한 ■ EU ， 한 ■ 미ᅲ/\ 가 발효 되면서 ‘FA 효 과’가 드 러나고 있다. 유럽의 한국 직접 투자는 지난 9 개월간 60.5 퍼 센트나 증가했 으며， 자동차 생산은 
1 년 전에 비해 6.3 퍼센트 증가한 42 만 7 백 59 대로 사상 최 대치를 기록 했다. 한때 사양산 업으로 꼽혔던 신발 업계와 섬유 업계는 쏟 아지는 주문을 
감 당하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발 •섬 유업계 

수 출주문 몰려 한때 사 양산업 설움 씻어 

FTA 의 효과는 한때 사양산 업으로 꼽혔던 신발 업계와 섬유 업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V-EU FTA 와 한 •미 FTA 를 계기 
로 수출이 늘 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부산 지역의 
올 1 분기 대미 신발 수출은 4 백 3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 퍼 
센트나 늘었다 . 대구 •경북 지역 섬유 수 출액은 지난해 32 억 6 천 2 백 
만 달러를 기록， 2000 년 이후 최 고치를 달성 했다. 



아웃 도어용 초경량 직물을 생 산하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공단의 ST 원창은 석가 탄신일 연휴 내내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 
다. 노스페 이스， 콜롬비 아， K 2 등 。候 도어 브랜 드들의 물량 주문 
이 몰려 쉴 틈이 없었기 때문 이다. 

이 회사는 초경량 직물 분 야에서 시장 점유율 국내 1 위를 달리 
고 있는 곳. 생산 물량의 50 퍼센트 가량을 전 세계로 수 출하고 있 
는 이 회사는 지난 3 월 한 • 미 FTA 가 발효 되면서 미국 수출 물량도 
꾸준히 증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 자 동차 

1 분기 30 만 대 수출… 人심 최 고기록 

FTA 의 최대 수 헤자로 꼽히는 자동차 업계는 한 .EU 에 이어 한 • 
미 FTA 까지 발효 되면서 올해 1 분기 사상 최대의 xl 동차 수 출대수 
를 기록 했다. 한국자 동차 산업 협회가 5 월 9 일 발표한 바에 따 르면， 
2012 년 3 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1 퍼센트 증가한 30 만 
强 2 백 57 대를 기록， 최 고치를 경신 했다. 이는 FTA 를 통해 국산 자 
동차의 제품경 쟁력과 브랜드 인 지도가 향 상되고 고연비 소 형차의 
선호도 증가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 어났기 때 문으로 분석 된다. 

한 •미 FTA 발효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인 하에도 불 구하고 유럽 재 
정위기 등 대외 불 확실성 우려와 고유가 및 가 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 비심리 위축 등 으로， 1 분기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7 퍼센트 
감소한 33 만 1 천 3 백 53 대를 기록 했다. 그러나 내수 부 진에도 불구하 
고 높은 수출 증 가세로 인해 2012 년 3 월 자동차 생산은 작년 3 월에 
비해 6.3 퍼센트 증가한 42 만 7 백 59 대로 사상 최 대치를 기록했 으며， 1 
분기 생산량 합계를 놓고 볼 때도 전년 동기 대비 8.7 퍼센트 증가한 
1 백 17 만 5 천 2 백 79 대로 사상 최 대치를 나타 냈다. 




한때 사 양산업 〇 I 었던 신발 업계는 한 ■티 J, 한 ■ □ I FJAmyp I 로 수출 〇 I 급증해 부활의 조짐 k 보ᅮ I 고 있다. ᅭ 선적을 7 1 다리고 있는 울산 현대 7 1 아차 자동차 수출 부두. 




해외직 접투자 

EU , 제조업 분야 한국 투자 크게 늘어 



해 외직접 투자도 눈에 띄게 급 증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 국제 경제과 
한경호 과장은 “ 지난해 7 월 한 .EU FTA 발효 이후 2011 년 3 분기 
에서 2012 년 1 분 기까지 3 분기 동안 EU 로 부터의 대 한국직 접투자 
가 전년 동기 대비 60.5 퍼센트 증가한 35 억 6 천 8 백만 달러를 기록 
한 반면， 우리 나라의 대 EU 직접 투자는 34.1 퍼센트 감소한 36 억 6 
천 3 백만 달러를 기록했 다”고 밝혔다 . EU 투 자유입 부문 별로는 국 
내 제 조업과 서비 스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 백 .2 퍼 
센트， 37.4 퍼센 트 증가 했다. 

EU 의 직접 투자는 화 학분야 3 백 44 퍼 센트， 전 기전자 1 백 86.8 퍼 
센트， 운송 용기계 1 백 38.3 퍼센트 등 특히 제조업 분 야에서 증가세 
가 두드러 졌다. 이는 독일， 스 웨덴， 영국 등 비교 우위에 있는 주요 
EU 국 가들이 화학， 통신 장비， 방송 기기， 자동 차부품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를 확 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다. 정부는 FTA 로 급 
증하게 될 해외 교역과 수출에 대비， 올 해부터 FTA 선 도기업 20 개 
를 선정해 컨설 팅부터 마케 팅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 원키로 했다. 
내 년에는 선 도기업 선정 대상을 대폭 늘려 1 백 개까지 집중 육성할 
방침 이다. 



Q 해 외공장 

관 세인하 효과 노려 국내로 공장 이전 

FTA 해외로 이전한 대기업 공장을 국내로 ‘ U 턴’ 시키는 부수적 
효 과까지 안고 있다. 두산 인프라 코어는 2 ⑴ 3 년 중국 엔 타이에 세 
운 공작 기계용 부 품공장 일부를 국내로 들여 온다. 해외 진출 기업 
의 ‘ IM 을 독 려하는 정부 시책에 호응 하면서 한 •미 FTA 및 한 .EU 
FTA 관 세인하 효과를 노린 것이다 . 

이 회사가 생산 설비를 국내로 이전 하기로 결정한 데엔 FT 八 특 
히 3 월 15 일 발효된 한 •미 FTA 영향이 컸다. 최고 4.4% 의 관세가 
즉각 없어 지면서 국 내에서 생 산하는 공작 기계의 가격경 쟁력이 껑 
충 뛰어 올랐기 때문 이다. 기계 • 의류 • 가전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 
익률이 5 퍼 센트를 넘기 힘든 상황 에서 FTA 체결로 1.7~5 퍼 센트까 
지 철폐된 관세 효과를 활 용하면 수 익력을 극 대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현행 FTA 원산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조 물품의 경우 국내 
부품 비중이 51 퍼센트 이상 이어야 ‘Made in Korea ’ 로 인 증받을 수 
있다. 두산은 중국 생산 설비를 국내에 들 여옴으 로써， 이 기준을 힘 
안 들이고 충 족시킬 수 있게 됐다. @ 글 ■ 이범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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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중 소기업 



품종 경쟁력 확보… “FTA 는 또 다른 기히” 

고 덕원예 무역， 한 ■ BJ FTA 로 접목 선인장 수출 20 퍼센 트나 껑충 

선인장 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 김건중 대표는 한 ■ EU RTA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RTA 발효로 현지 수입 바이 어들의 마진 폭이 높아 지면서 
수출 주문 물량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김 대표는 “수 « 하는 사람 들에게 RA 는 또 하나의 큰 기회 ”라며 “FTA 를 잘 활용해 회사 
발전의 발 판으로 삼겠 다”고 말했다 . 



〇 우리 나라는 자생 선 인장의 불모 지다. 이런 우리 나라가 세계 
컬러 접목 선인장 시장의 70 퍼센트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훼 단지 내에 있는 고 
덕원 예무역 (대표 김건중 .51) 은 우 리나라 에서 접목선 인장을 가장 많 
이 수 출하는 회사다 . 고 덕원예 무역은 고 양시의 21 개 선인장 농가가 
재배한 접목선 인장을 수 출하는 선인장 수출 전문회 사다. 2010 년 
국내 선인장 총 수출액 2 백 60 만 달러 중 2 백 50 만 달러가 경기도 고 
양시의 선인장 재배 농가를 통해 이루어 졌다. 고양 시가 세계 접목 
선 인장의 메카인 셈이다 . 

전체 물량 80 퍼센트 네덜 란드로 수출 

고 양시가 생산한 접목선 인장은 고 덕원예 무역을 통해 전 세계 27 개 
국으로 수 출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대 상국은 원 예농업 선 진국인 
네덜 란드. 물량의 약 80 퍼 센트를 네 덜란드 화 훼무역 바이에 이 사 
들이고 있다고 한다. 네덜 란드로 수출된 접목선 인장은 현 지에서 재 
가공을 거쳐 유럽 전 역으로 공급 된다. 




김건중 대표가 수출을 하기 위해 포장한 접목선 인장의 상태를 최종 점 검하고 있다. 
고양시 각 농 가에서 생산된 접목선 인장은 고 덕원예 무역을 통해 전량 수출 된다. 



접 목선인 장이란 줄기에 다양한 색의 꽃을 접목한 관상용 선인 
장을 말한다 . 직경 3 센 티미터 정도의 꽃이 피고 크기가 작고 화사 
하며， 관리가 용 이하고 가격도 싼 편이라 많은 사람이 찾 다. 고 
양시가 생 산하는 접목선 인장은 경기도 농업 기술원 산하 기관인 선 
인 장연구 소에서 품종을 개발해 일선 재배 농가에 보급 한다. 

고 덕원예 무역이 생 산하여 수 출하는 접목 선인장 품종은 비모란 
■吹丹 ) 이란 종 이며， 원종 (原 ■은 목단옥 (牧 丹玉) 이라고 부른다 . 
이 목단 옥에서 붉 은색을 띠는 변종이 발 견되어 ‘붉 은색의 목단 옥’이 
란 의 미에서 ‘비 모란’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이름 그대로 원래는 적 
색의 품 종이었 으나， 현재는 황색 •주 황색 •분 홍색 •복 합색 등 다양 
한 색상의 품종을 생 산하고 있다. 고 덕원예 무역은 여섯 가지 색의 
접목선 인장을 생산， 수 출하고 있다. 

원색의 선인장 품 종들은 엽 록소가 거의 없어 스스로 광 합성작 
용을 하지 못한다 . 따라서 꽃을 피우는 모수 (母樹 •종자 ) 와 줄기가 
되는 대목 〈삼 각주) 부분이 되는 두 품종을 따로 재 배하여 모 수에서 
작은 꽃가지 ( ‘자구 ’라고 부름) 를 떼내어 대목에 접목， 재 배하기 때문 
에 ‘ 접목선 인장’ 이라고 부른다 . 대목인 삼 각주는 6 센티 미터， 9 센티 
미터， 14 센 티미터 등의 크기로 나누어 재배 하는데 평균 규격 (9 cm ) 인 
접목 선인장 한 본의 가격이 38 센트다 . 최종 소비자 가격은 3 달러 80 
센트. 정 확하게 10 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 

FTA 컨설팅 덕에 원 산지증 명서도 일 사천리 

지난해 7 월 한 .EU FTA 가 발효 되면서 접목 선인장 수출은 날개를 
달았다 . 수출 주문이 이 전보다 20 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 김 
건중 대표는 “원래 선 인장은 겨 울철에 수출이 잘 안 되는데 한 .EU 
FTA 가 체결 되면서 겨울철 수출도 늘 어나고 있 다”며 “네덜 란드의 
중간 도매 상인 바이 어들이 기존의 마진에 더해서 FTA 체결로 인한 
추가마 진까지 발 생하자 주문을 대 량으로 늘린 결과” 라고 말했다 . 
농장 에서 생산된 접목선 인장은 상자에 포장해 수출하 는데，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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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 훼단지 내에 있는 한 농 장에서 재 배되고 있는 접목선 인장. 모수 {종자 ) 와 대목 (삼 각주) 을 각각 기른 후 접을 붙인 것이 접목 선인장 이다. 



컨테이 너에 12 만 본이 들어 간다. 지난 한 해에 컨 테이너 30 개 분량 
을 수출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TKEU FTA 발효로 현지 바이어 
들이 갑자기 원 산지증 명서를 요구해 왔 다”며 “원 산지증 명서를 발 
급받 으려면 또한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우리가 자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 기에는 사실상 불 가능했 
다”고 했다. 

“ 관세혜 택으로 시장 10 배 이상 확대 가능” 

이때 김 대표가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정부의 FTA 컨설 팅지원 사업 
이다. 김 대표는 “서울 세관과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한 .EU FTA 
의 정서가 요구한 대로 접목 선인장 끼 국 내에서 온 전하게 생산 되었다 
는 것을 증 명하는 원 산지증 명서와 기타 각종 증빙 자료를 마 련하는 
등 힘든 서류 준비를 일사 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 

이렇게 해서 고 덕원예 무역은 국내 선인장 업계 최초로 인 증수출 
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 또한 바이 어가 요구한 대로 신 속하게 원 
산지증 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 으로써 수출 신 용도가 높아 졌다고 
한다. 김 대표는 접목 선인장 농가가 직면한 고민에 대 해서도 털어 
^ 았다. 



“ 수출이 빠르게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생 산량을 늘리는 것이 급 
선무입 니다. 그런데 선인장 농가가 집중한 고양 시에서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 이죠. 조 
금이 라도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게 지자 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 으면합 니다. 

또 한 가지 문 제점은 겨울에 비닐 하우스 난방에 쓰는 기 름값이 
너무 비싸 대 부분의 농가가 겨울 철에는 선인장 생산을 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겁니다 . 난 방장치 보강에 대한 정부나 지 자체의 도움이 
있다면 지 금보다 20 퍼센트 이상 생 산성을 높일 수 있 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 누구나 FTA 를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 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실제 수출을 하는 입장 에서 선 진국과 체 결하는 FTA 가 큰 기회 
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 니다. 관세 헤택에 따른 수출경 쟁력이 
높 아졌기 때문입 니다. 우리 고 덕원예 무역만 하 더라도 한 개 특정 국 
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 인구를 상대로 장사할 길이 열렸으 니까요 .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하고 완 성품을 만들어 수 출하면 접목 선인장 
수출 시장을 지 금보다 10 배 정도 더 키울 수 있 습니다 0 

글 과사진 •이상 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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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안정 기여 



귀했던 오 렌지… 이젠 가장 빈 만한’ 과일 

삼겹살 ■ 와인 ■ 맥주 등 대 형마트 ■ 백화점 가격 내려 장 바구니 풍성 

한 _EU， 한 _미구1/\ 가 발 효되고 나서 우리 물 는 어떤 변화가 있었 을까. 기획 재정부 무역 협정국 내대책 본부가 미국과 유 럽에서 수 입되는 오렌 
자 삼겹살 등이 대형 마트와 백호범 등에서 얼마에 판매 되는지 조사한 결과 FTA 발효 전보다 전반 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FTA 
체결로 소 비자의 장바 구니가 더욱 풍 성해진 셈이다 . 



〇 서울에 사는 3 년차 주부 정헤윤 (33) 씨 집 에서는 요즘 오렌지 
를 많이 사다 먹는다 . 장을 보러 가면 구 입하기 가장 4 만만 한’ 과일 
이 오렌 지이기 때문 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 1 만원 
어치를 사도 10 개가 안됐다 . 요즘엔 20 개 안팎을 살 수 있다. 

한 - EU ， 한 •미 FTA 가 발 효되고 여러 상품의 관세가 철폐 됐다. 
실제 소 비자가 느끼는 ‘장 바구니 물 가’는 어떻게 변했 을까. 무역협 
정국 내대책 본부는 FTA 관련 수 입품목 20 여 개의 가격 현황을 조사 
했다. 삼 겹살， 오 렌지， 와인， 맥주 등이 대상이 었다. 대형 마트， 백화 
점， 수입업 체에서 파는 가격을 기 준으로 조사 했다. 



□ 삼 겹살 

한 _미「仏 발효 이후 16.7 퍼센트 내려 

우 리나라 사 람들이 즐겨 먹는 삼 겹살의 경우， 한 •미 FTA 체결 이후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됐다. 미국산 냉장 삼 겹살의 가격 
하락 때문 이다. 냉장 삼 겹살에 부 과되는 22.5 퍼 센트의 관세가 한 • 
미 FTA 발효 직 후부터 10 년간 균등 철폐될 예정 이다. 

한 •미 FTA 발효 전인 2012 년 2 월 7 일 미국산 냉장 삼 겹살은 A 
마 트에서 1 백그램 기준 1 천 2 백원에 판매 됐다. 한 •미 FTA 발효 후 
인 5 월 8 일에는 1 천원에 팔렸다 . 가격이 16.7 퍼센트 내린 셈이다 . 




한_ EU, 한 ■□IFTA 발효로 미국 ■ 유럽산 와인은 최대 30 퍼센트 이상 소매 가격이 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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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발효 이후 유럽산 삼 겹살의 가격도 하락 했다. 

한 -EU FTA 발효 전인 2011 년 6 월 가격과 발효 후인 2012 년 5 
월 가격을 비교한 결과， 미 국산과 마찬 가지로 유럽산 냉동 삼겹살 
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관세 25 퍼 센트가 10 년간 균등 철 폐되는 냉동 삼 겹살은 지난해 
에는 대형마 트에서 스 페인산 1 백그램 기준 1 천원이 었다. 올해는 9 백 
50 원에 판 매되고 있다. 한 .EU FTA 발효 직 후에는 8 백 50 원까지 내 
렸다가 계절적 요 인으로 수요가 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 갔다. 

오렌지 

국내 감귤 출하에 맞춰 관세 조절 

오 렌지의 가격도 하락 했다. 한 • 미 FTA 로 수입 오 렌지에 계 절관세 
를 도입 했다. 한라봉 등 고품질 시설 감귤이 출하될 3~8 월에는 현 
행 오렌지 수 입관세 50 퍼 센트를 30 퍼 센트로 20 퍼센트 포인트 축소 
하고 7 년간 매년 4.3 퍼 센트씩 인하해 철폐 하기로 했다. 

일반 감귤이 출 하되는 9 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 6 개 월간은 현행 
오렌지 수 입관세 50 퍼 센트를 유지 한다. 시 기별로 수입 오 렌지의 가 
격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전반적 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 
다. 

지난 2 월 7 일 B 마 트에서 개당 1 천 4 백 95 원에 팔리던 미국산 오렌 
지는 석 달 뒤인 5 월 8 일 같은 B 마 트에서 개당 8 백 60 원에 팔렸다 . 
가격이 42 퍼 센트나 떨어진 것이다 . An ]* 트와 C 마트도 마찬가 지다. 
각각 1 천 1 백 41 원에서 9 백 69 원， 1 천 4 백 8 Q 원에서 9 백 80 원으로 가격 
이 떨어 졌다. 평균 수 입가는 당연히 하락 했다. 2 월 7 일에 킬 로그램 
당 2 천 63 원 이었던 것이 5 월 8 일에는 1 천 9 백 91 원으로 3.5 퍼센트 하 
^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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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격하 락품목 


품목 (단위 ) 


소비^ ᅡ가격 


^ ■세 인하 
내용 

(철폐 시기) 


발 효이전 
(2012 년 2 월말) 


발 효이후 
(2012 년 5 월초) 


육류 


냉 겹살 

( i 〇〇 g ) 


1,200 원 


1,000 원 


22.5% 

(10 년 균등 철폐) 


과일 


오렌지 
(개당 ) 


1,495~1，141 원 


969~790 원 


50% 

(30% 계절 관세) 


건포도 
c 마트 
(95 그램) 


1,980 원 


990 원 


21% 

(즉시 철폐) 


주스 ■ 


포 스 

W 사 (1 리터) 


4,050 원 


3, 700 원 


45% 

(즉시 철폐) 


오렌 지주스 
W 사 (1 리터) 


3,884 원 


3, 700 원 


54% 

(즉시 철폐) 




와인 

(750 밀리 리터) 
•C 와인 1 
•C 와인 2 
•J 와인 


56,000 원 
9_0 원 
111, 000 원 


35,000 원 
33,000 원 
99,000 원 


15% 

(즉시 철폐) 


맥주 (1 캔) 

M 사 

(355 밀리 리터) 


2,400 원 


2,000 원 


30% 
(7 년) 


자동차 


승용차 
. F 사 
• C 사 


4,550 만원 
6,580 만원 


3,750 만원 
5,890 만원 


8% 

(4% 인하 후 
4 년 균등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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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내려 갔다. 

유럽산 와인은 최대 30 퍼센트 이상 소매 가격이 하락 했다. 15 퍼 
센 트였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없앴기 때문도 있 지만， 미국산 와 
인 가격 인하에 따른 ‘경 쟁효과 ’라는 원인도 있다. 미국산 와인의 가 
격이 내려 가면서 유럽산 와인도 덩달아 할인을 많이 했다. 




와인 

본격 가격 경쟁… 관 세보다 더 떨어져 

와인의 경우 조사 결과， 철폐된 관세 분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내 
려간 것으로 나타 났다. 한 • 미 FTA 발효 이후 가격 경쟁이 본 격화했 
기 때문 이다. 소매 유통 점에서 할인 행사 및 기획상 품전을 자주 여 
는 식이다 . 그 결과 한 •미 FTA 발효 직후 바로 철폐된 15 퍼센 트의 
관세에 해 당하는 금액 이 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 갔다. 

2 월에 B 마트 등 대형 마트와 A 백화 점에서 5 만 6 천원에 판 매되던 
C 악인 1 은 5 월에는 3 만 强원에 판매 됐다. 2 만 1 천 원이나 가격이 내렸 
다. 같은 기간 J 와인은 II 만 1 천 원에서 9 만 9 천원 으로， C 와인 2 는 9 만 
원에서 3 만 3 천 원으로 가격이 내렸다 . C 와인 2 의 경우 63 퍼 센트나 가 



□ 승 용차 

4 천 5 백 50 만원 차량 8 백만원 내려 

미국산 승 용차의 가격도 큰 폭 하락 했다. 승 용차는 8 퍼 센트의 관 
세가 4 퍼 센트로 인하 됐고 ， 앞으로 4 년간 균 등하게 철폐될 예정이 
다. 관세 인하와 더불어 개별소 비세가 인하 되고， 각 수입차 업체가 
추 가할인 등 판촉 행사를 여는 것도 가격 인하에 한^한 것으로 분 
석된다 . 

대형 세단인 公사의 자 동차는 2 월에는 6 천 5 백 80 만원에 팔 렸는데 
지난 5 월에는 5 천 8 백 90 만원에 판 매돼， 6 백 90 만원이 싸졌다 . F 사의 
자 동차는 같은 기간 4 천 5 백 50 만 원에서 3 천 7 백 50 만 원으로 8 백만원 
이나 내렸다 .0 글 ■하주 희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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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체험 지 상토크 



“ 장바 구니에 담는 게 많아졌 어요” 

오 F 인 ■ 과일 ■ 육류 구입 때 실감 ■ ■ ■ 주방 구 I 구 ■ 건강 용품도 많 〇 I 저 렴해져 

주 부생활 30 년차 베테랑 주 부들이 모였다 . RTA 발효 후 직접 느끼는 장바 구니의 무게가 어떻게 변했 을까. 오 렌지， 체리 등 과일뿐 아니라 와인 
과 유 〇 ® 품까지 넣었다 빼며 한결 풍 성해진 장바 구니를 자랑 했다. 무 엇보다 다 양해진 장 바구니 품목 덕에 장보 기가 즐 겁다는 주 부들은 FTA 의 
가 격인하 효고 ■ 최대한 누 리려면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〇00； 



^>4 ^ b g , TT \ ' 가 〇齡^ 

“ 식탁에 올 라가는 과일이 다 양해졌 어요” FTA 발효 후 주 부들이 느끼는 변화는 장바구 니에서 시작 된다. 한정자 ■ 심 ᅲ정섭 ■ 이견자 ii 쪽부테 주부가 서울 잠실 대형마 트에서 미국산 
오렌 지를 살 펴보고 있다. 



〇 한정자 (58)， 이견자 (56)， 심정섭 (55) 주부는 대한 주부클 럽연합 
회에서 자발 적으로 수십 년간 장 바구니 물가를 모니 터링해 온 베테 
랑 주부들 이다. 이견자 주부는 1983 년부터 활동을 시작 했으니 30 
년 장 바구니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다 . 6 월 7 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대형 마트에 모인 주 부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요즘 들 
어 장 보는 재미가 생겼 다”는 것이다 . 오 렌지를 살까 체리를 살까， 
과일을 하나씩 집 어들던 주 부들이 FTA 덕분에 풍 성해진 장바 구니 
에 대해 이 야기보 따리를 한 아름씩 풀어 놓았다 . 



한정자 (이하 한) 몇년 전， 아니 지난해 까지만 해도 과일 종류가 이 
렇게 다 양하지 않았 어요. 확실히 요즘은 과일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 

심정섭 (이하 심) 올해 들어 처 음으로 체리를 간식 삼아 먹 었는데 
체리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 서요?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 에도 좋 
대요. 

이견자 (이하 이) 여기 자몽도 있는데 요즘 딸아 이가 다이어 트한다 
고 자몽을 자주 사 먹더라 고요. 2 개에 4 천 원인데 하나만 먹어도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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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하니 과자를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간식 거리인 것 같아요 . 

한 반상 회같이 주부들 모임을 할 때도 과일이 자주 나오죠 . 예전 
에는 비 싸기만 하던 과일이 지금은 저 렴해진 만큼 양도 많 아졌어 
요. 체리가 5 백 그램에 9 천원 인데， 한 •미 FTA 발효 전에는 3 백 그 
램에 6 천원 정도 했거 든요. 아주 싸진 건 아 니지만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 

발 걸음을 옮겨 유제품 코너 앞에 섰다. 다양한 브 랜드의 유제품 
을 이 리저리 살피던 주 부들의 이 야기가 삼 겹살과 해 산물， 와 인에까 
지 흘러 갔다. 이날 미국산 삼 겹살은 1 백 그램에 9 백 50 원에 판 매되고 
있었다 . 와인 코 너에는 1 만원 대부터 갖가지 와인이 진열돼 있었다 . 

심 치즈도 종류가 참 많아 졌죠. 그러고 보면 한 . EU ， 한 •미 FTA 가 
차례로 발 효되고 나서 식탁 위에 올 라가는 음식 모습도 달라진 것 
같아요 . 

이 와인이 대표적 이에요 . 아 무래도 와인은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 
는 생각이 었는데 주말 이면 아 이들과 와인 한잔 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 가격도 저 렴한데 남으면 요리할 때 쓸 수 있고. 

심 전에 장을 보다가 시 음하고 와인을 한 병 사 갔는데 남편이 
맛 있다고 얼마짜 리냐고 묻더라 고요. ‘1 만 5 천원 정도 했던 것 같다’ 
고 대 답하자 깜짝 놀라던 데요. 

이 과자 중에 뮤슬 리라는 게 있어요 . 통 곡물을 단 단하게 스 낵바처 
럼 압축한 건데 FTA 덕분에 무 관세로 수 입하게 됐거 든요. TV 에서 
탄수 화물을 먹을 거면 통 곡물을 먹 으라고 하잖 아요. 그래 서인지 
뮤 슬리를 아침 식사로 대 신하는 사람이 많아 졌더라 고요. 

한 건강을 챙 기려는 사람 들에게 FTA 효과가 잘 와 닿는 것 같아 
요. 뮤 슬리로 통 곡물을 섭취 하고， 여러 가지 과일을 먹게 되고. 예전 
에는 미디 어에서 ‘이런 게 몸에 좋 다’고 해도 막상 구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았거 든요. 그런데 요즘은 미 국에서 파는 걸 여 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결혼한 제 딸은 외국 사이 트에서 아기 들에게 좋는 
것을 일일이 메모해 둬요. 까 트에서 사야지 ’라면 서요. 

주 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육아와 건강 이다. 육아 • 건 
강용 품에도 FTA 발효 전후의 차이가 느껴 진다. 

한 최근에 유 모차가 아이들 발육에 좋지 않다는 기사가 나왔 어요. 
대신 ‘소서 ’라는 유아용 의자가 유행이 래요. 딸 아이가 손자 앉힌다 
며 소서를 사려고 했을 때만 해도 온라인 수입업 자들이 직접 하나 
씩 수입해 파는 바람에 배 송비며 뭐며 돈이 많이 들었거 든요. 그런 
데 종질이 이번에 소서를 사려고 봤더니 가격이 내려갔 대요. 정식 수 



입 경로를 밟는 데다 관세가 철 폐돼서 그렇 대요. 

심 혈압기 같은 의료 기기도 기대 만큼은 아 니지만 점점 저렴 해지고 
있어요 . 의 료기기 같은 건 불 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수입해 
놓고 다 팔리면 수입해 오곤 하잖 아요. 그러니 FTA 가 발 효됐다 해 
도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텐데 벌써 가격을 인 하하는 움 직임이 있 
더^ 고요. 

이 건 강식품 이나 약 도 저렴 해졌다 던데요 . 앞 으로 더 저렴해 질 거라 
고 하고요 . 건강 챙 기려고 마음 먹으면 얼 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 냄비나 프라 이팬 같은 주방 용품도 가격이 조금 저렴해 졌어요 . 
예 전에는 30 만원 주고 마련한 냄비가 얼마 전에 보니 20 만원 대더라 
고요. 조금 억 울하긴 했지만 앞으로 마련할 것들은 더 싸게 살 수 
있 을것같 네요. 

이 가격이 저 렴해진 것도 그 렇지만 이름만 들어 봤던 브랜드 제품 
이 수입돼 기 대하는 친 구들도 있더 군요. 예 전에는 제품을 구 하지도 
못 했다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죠. ‘FTA 주부의 선택 폭을 넓 히다’ 
라고 말 할 수 있 을 것 같 네요. 

장바 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늘 어나며 생활 방식도 달라졌 
다. 주말 여가를 즐기려 악기를 배 우거나 등 산이나 캠핑을 갈 때도 
FTA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 이웃집 아이가 피 아노를 샀는데 가격을 들어 보니 제가 살 때보 
다 싸더라 고요. 나중에 찾아 보니까 악기에 붙던 관세도 폐지됐 대요. 
이 캠핑 다니는 사람이 많 다던데 주말에 서울 시내에 캠 핑카가 지나 
가는 걸 봤거 든요. 신 기해서 쳐다 보는데 남편이 얘기 하기를 캠핑카 
가격이 많이 내렸 대요. ‘ 우리도 하나 살까? 하는 걸 ‘돈이 어딨 에’라 
고 타박 했지만 문득 사고 싶 어지긴 했어요 . 

한 한 •미 FTA 는 발효된 지 이제 겨우 세 달밖에 안됐잖 아요. 그런 
데도 벌써 이 런저런 기대 섞인 말이 흘러 나오는 거 보면 X 2 년 뒤에 
는 더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 을 것 같 아요. 

FTA 발효 후 장바 구니가 넉 넉해졌 다고는 하지만 수입 업체에 따 
라 가격 차이가 나는 상# 도 많다. 한정자 씨는 “수입 타이 어를 사 
려고 봤더니 성동 구에서 25 만원 하는 타 이어가 송파구 에서는 50 만 
원 했 다”며 장 보기 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볼 것을 주문 했다. 세 
주부는 입을 모아 FTA 후 수 입되는 물 품도， 가 격대도 다 양해진 만 
큼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 0 

글 •감효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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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세계 3 대 경제권 아우를 ‘허브 국가’ 시동 

한 _ 중 FTA 는 비관 세장벽 완화 외에 타이완 기업과 경쟁서 우위 가져 

중국과 RA 협상 〇 | 시작 됐다. 일본과 RTA 를 위한 분위 7 1 도 무 르익고 있다. 한 ■ 중 ■ 일 F「A 협상도 연내에 시작할 예정 0 1 다. 세계 3 대 경제 규모 
를 자 랑하는 한 • 중 • 일 3 개국 사 〇 I 에 RA 라는 다리 7 ᅡ 놓 0 1 는 것 0 1 다. 0 1 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전 세 계에서 유일무 0 1 하게 세계 3 대 경 제권을 〇 卜 
우르는 ‘RA 허브국 가’가 된다. 21 세기 국제 무역의 중심이 되는 셈이다 . 



〇 지난 5 월 14 일 중국 베이 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제 1 차 
FTA 협상이 개최 됐다. 이 자 리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은 향후 협상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포함한 협 상운영 세칙을 확정 했다. 또 양 
측 수석 대표를 공동의 장으로 하는 무역 협상위 원회도 설치해 상품 
과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작 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 장하기 
로 했다. 2 차 협상은 오는 7 월 서 울에서 열린다 . 

한 •중 FTA 는 한 • 미 FTA 나 한 .EU FTA 에 버 금가는 경제 효과가 
기대 된다. 중국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우 리나라 최대의 교역국 
인 만큼 시장 개방의 효과가 엄청날 것이란 얘기다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경제대 국으로 지난해 GDP 는 7 조 3 천억 달러에 이 
른다. 우리 나라와 교역 규모는 지난해 2 천 2 백억 달러 정도로 미국 
과 EU 의 교역을 합한 수준 이다. 

한 ■ 중 FTA 로 일자리 32 만 개 창 출효과 예상 

중국과 FTA 가 체 결되면 우리는 북미와 유럽， 중국 이라는 세계 3 대 
경 제권과 모두 FTA 를 맺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 세계 GDP 의 
70 퍼 센트에 해 당하는 국가와 FTA 네트 워크를 구 축하는 것이다 . 

한 •중 FTA 의 효과는 단순히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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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완 화되는 
효과도 있다. 중국 정부의 수입규 제에서 상대 적으로 자유로 워지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 산권에 대한 침해가 완 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대 외경제 정책연 구원은 한 •중 FTA 가 발 효되면 10 년 후 
에 우리 나라의 GDP 는 2.28~3.04 퍼센 트， 후생은 2 백 75억~3 백燃억 
달러， 고용은 24 만 4천~32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했다. 

긍 정적인 효과가 가장 기 대되는 업종은 역시 수출 제조업 이다. 
무 엇보다 중국 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아 진다. 종 전까지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무역은 대개 가 공무역 
이었다 . 이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른 것이 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중 간재를 중국이 수입， 조립해 수 출하는 구조 였다. 

하지만 가공 무역은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국 정부의 내 
수 주도 성장전 략으로 움 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FTA 이 
에 대한 돌 파구가 된다. 중 간재가 아닌 완제 품으로 중국 내 수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 . 중국 내수 시장을 놓고 중국 기 
업들과 경 쟁하기 위한 가격경 쟁력이 향 상되기 때문 이다. 

또 중국과 경제 협력기 본협정 ( K ) FA ) 을 맺고 관세 혜택을 받고 있 
는 타이완 기 업들과 경 쟁하는 데에도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 
는효과 가있다 . 

FTA 허 브국가 로서의 기대 효과도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EU 
라는 두 거대경 제권과 FTA 를 맺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 반면 
미국과 EU 는 중국과 FTA 를 체 결하지 않았다 . 현지에 생산 기지를 
건 설하지 않는 한 관세를 고 스란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우 리나라 
와 중국이 FTA 를 체 결하면 사정이 달라 진다. 우리 나라를 통해 중 
국에 수출을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본과 FTA 협상 재개… 과장급 실 무협의 

중국이 미 국이나 EU 에 진출할 때도 마 찬가지 시나 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미국과 EU ， 중국 이라는 세계의 거대 경 제권을 
잇는 국제 무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 

서비스 업에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교육， 법률， 문 
화， 관광， 환경 등 서비스 관련 분야가 급 속하게 팽 창하고 있기 때 
문이다 . 또 정보， 통신， 은행， 보험， 건설， 과학， 기술 서비스 등 고부 
가가치 업종이 중국에 진 출하는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기대 된다. 

물론 한 • 중 FTA 로 피해가 우 려되는 업종도 있다. 농 어업이 대표 
적이다 . 값싼 중국의 농수 산물이 밀 려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 
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 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단계별 협상을 통해 민감한 품목에 대 해서는 양허 제외， 장기 



O 한 중 FTA 일지 

2004. 9 ASEAN +3 경제장 관회의 계 7 1 한 ■ 중 통상장 관회담 시 

민간공 동 연구 개시 추 진 합의 

2005 년부터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 구중심 ( DRC ) 과 대외 경제정 책연구 

원 ( KIEP ) 간 공 동연구 개시 

2006. 11.17 APEC 각 료회의 계기 한 ■중 통상 장관회 담에서 한 ■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를 2007 년부터 개시하 7 1 로 합의 

2007. 3.22-23 한 ■ 중 FTA 산관학 공 동연구 제 1 차 회의 개최 (베 0 1 징) 

2010. 2 한 ■ 중 FTA 산관학 공 동연구 수 석대표 간 협의 (베 〇 | 징) 

2010. 9.28~29 한 ■ 중 FTA 정부 간 사 전협의 제 1 차 회의 개최 (베 0 1 징) 

2011. 4.11 한 ■ 중 통상장 관회담 (베 〇 I 징) 

2012. 2.24 한 ■중 FTA 공청회 

2012. 3.1-2 한 ■ 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 무협의 개최 (서울 ) 

2012. 3.22-23, 4.5 한 ■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 무협의 개최 (베 이징) 

2012. 5 한 ■ 중 FTA 협상 개시 자료 오 | 교 통상부 



€> 한 ■중 FTA 의기 대효과 



양허 


발효 후 5 년 


발효 후 10 년 


시 나리오 


GDP(°/〇) 


후생 ( 억달레 


고용 (천명 ) 


GDP(°/〇) 


후생 ( 억달레 


^용 (천명 ) 


^ ■은 수준 


0.95 


176.5 


187.5 


2.28 


275.9 


244.4 


높 은수준 


1.25 


233.3 


247.3 


3.04 


365.8 


325.6 



자료 대외경 제정책 연구원 



관세 철폐， 부 분관세 철폐 등을 적용 하도록 협상 한다는 계획 이다. 

일 본과의 FTA 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 월 우리 나라와 일본 
의 FTA 협상을 위한 과장급 실무 협의가 개최 됐다. 사실 일 본과의 
FTA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03 년 12 월부터 6 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이 실시 됐지만 농수 산품의 개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을 좁히지 못하고 중단 됐다. 이번 실무 협의는 중단된 한 •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상호 이익의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 련된 것 이다. 

한 •중 •일 FTA 도 연내에 협상을 시작 하기로 했다. 한 •중 •일 정 
상은 지난 5 월 13 일 중국 베 이징에 모여 한 •중 •일 FTA 협상을 연 
내에 개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대해 한 •중 • 일 경 제계는 크게 
환 영하는 분 위기며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한 •중 •일 경제계 인사# 은 지난달 베이 징에서 열린 비즈 니스서 
밋을 통해 한 •중 •일 FTA 는 동 아시아 경 제협력 강화 및 지 역경제 
번영을 실 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국 경 제계가 같이 
노 력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0 글 ■ 변형주 (〇 I 코노 □ ■러스 7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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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넓어진 수출 시장… 항소 농’을 키운다 

성장 잠재력 풍부한 29 개 전략 품목을 핵심동 력으로 활 용키로 

ATA 로 농 어업이 무너질 것이라 우 려하는 목 소리가 적잖다 .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R「A 는 오히려 우리 농 어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 시장이 
넓어지 7 1 때문 〇 I 다. 〇 I 를 위해선 무 엇보다 농 어업의 경쟁력 〇 I 세계 수준에 올라 〇 f 한다. 정부는 농 어업의 경 쟁력을 강 화하고 I 위해 다양한 지원책 
을 추 진하고 있다. 실제 수출도 상승서 ■ 이 어가고 있다. 



〇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 격하게 변 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인구고 령화， 시장 개방， 소비 자들의 성향 등이 대표적 이다. 모두 기 
존의 농업에 안주 해서는 미래를 장 담하기 어려운 변화들 이다. 이에 
대 응하기 위해 서는 무 엇보다 농업의 경 쟁력을 향 상하는 것이 시급 
하다. 정부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적극 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시설 현 대화는 농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 표적인 지원책 
이다. 과학 적이고 효 율적인 시설을 도입해 농업의 생 산성을 선진국 
수 준으로 끌 어올리 겠다는 목표다 . 특히 축사와 과수 고품질 시설의 
현 대화， 시 설원예 품 질개선 사업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2 
천 4 백 50 억 원에서 올해 4 천 1 백 9 억 원으로 지원 예산도 늘리고 있다. 



시설 현 대화를 위한 융자 조건도 개 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 
월부터 보조 없이 융자만 받을 경우 금리를 기존 3 퍼센 트에서 1 퍼 
센트로 낮춰 농어업 인들의 부담을 덜어 줬다. 

경쟁력 확대 겨냥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지난 4 월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농림 수산업 자신용 
보 증기금 {이하 농신보 ) 특례 보증을 신설 했다. 상대 적으로 투자 규 
모가 큰 시설 현 대화를 위한 자금을 보다 원 활하게 융통할 수 있 
는 길을 터준 것이다 . 먼저 농 신보의 보증 한도를 확대 했다. 개인 10 
억원， 법인 15 억 원이던 것을 각각 30 억원， 50 억 원으로 증액 했다. 또 
보증 심사 평점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돈을 지 원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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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 전 액보증 한도도 1 천만 원에서 2 천만 원으로 상향조 정했다 . 

농업생 산기반 시설도 확 충하고 있다. 수리와 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영 농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수 리시설 개 보수는 지난해 2 천 6 백억 원에서 올해 3 천체 
억원 으로， 배 수개선 사업은 1 천 8 백 1 억 원에서 2 천 5 백억원 으로， 다목 
적 농 촌용수 개발 사업은 1 천 7 백 29 억 원에서 2 천 1 백억 원으로 투자규 
^를늘 렸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확 대하고 있다. 농 어가의 생 산비용 
을 줄여 소득을 높이고 경 쟁력도 높이 자는 취지다 . 수입 사료에 대 
해서는 기본세 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와 무 관세를 적용해 축 산농가 
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농 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을 10 년간 연장 
했고 공급대 상도 확대 했다. 사료와 비료， 농약， 농 어업용 기자재 등 
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도 향후 10 년간 유지할 계획 이다. 

2020 년 농 수산물 수출 3 백억 달러 목표 세워 

농수산 식품에 대한 수출 지원도 대폭 확대 한다. FTA 로 인한 시장 
개방의 확대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 는다는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인 프라를 강 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 화하는 등 다 각적인 지원을 추 진하고 있다. 2010 년 59 억 달러 
였던 수출을 2020 년까지 3 백억 달러로 끌어올 린다는 목표다 . 

먼저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 한다. 소 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 
재력이 풍부한 29 개의 전략 품목을 수출 증대의 핵심동 력으로 활 
용한다 . 수출 품목에 대 해서는 물 류비를 지 원하고 신 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 티브도 저} 공한다 . 전략품 목에는 물 류비의 10 퍼 센트， 일반 
품목은 8 퍼센트 를지원 한다. 

종자 산업도 강화 한다. 정부는 종 자산업 육 성책인 ‘골든 시드 프 
로젝트 (Golden Seed Project)’ 를 적극 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종자를 20 개 이상 개발해 2030 년까지 30 억 달러 수출 
을 달성 한다는 목표다 . 이를 위해 약 5 천 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다. 

수출의 규 모화와 조 직화도 추진 한다. 2020 년까지 수출 선도조 
직을 50 개 육성해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단 일화된 창구로 활용한 
다. 이를 통해 수출의 규 모화를 이 룬다는 목표다 . 현재 2 개의 수출 
선도 조직이 파 프리카 수출의 88 퍼 센트를 맡고 있는 것과 같은 사 
례를 주요 품 목으로 확 대하는 것이다 . 

수출 인 프라도 크게 확충 한다. 향후 10 년간 10 조원 규모로 양식 
과 원예 시설을 현대화 한다. 원예의 경우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시설 
을 보 급하고 노후한 온실 시설을 개선 한다. 양식 시설도 순 환여과 
식 시설 등으로 현 대화할 예정 이다. 간척 지에는 그동안 시범 적으로 



0 2020 년 농 식품 수 출 목표 




신 선식품 가 공식품 수산물 계 



수출 다변화 (단위 : 억달러 ) 
■ 2010 년 ■ 2020 년 



70 ( 23 %) 




일본 중국 아세안 



추진해 온 첨단유 리온실 사업을 본격 적으로 보급해 생산과 가공， 
체험이 결합된 6 차 산업형 수 출전문 단지를 조성할 예정 이다. 

중국 내륙 ■ 러시아 등에 수출전 진기지 설치 

수 출전진 기지도 확대 한다. 중국 내륙과 러시아 등 유망한 수출 시 
장이 지만 물류 인 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물류와 마케팅 기능을 결합 
한 해외수 출전진 기지를 설치 한다. 현재 1 개인 기지를 2020 년 4 개로， 
해 외공동 물류센 터는 20 개에서 32 개로 늘릴 예정 이다. 

해외 현지의 유통 업체와 협력도 강화 한다. 한 •미 FTA 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H 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매 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 
하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 핑몰인 타오 바오와 연계 판촉도 진행 
^다.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도 추 진하고 있다. 농촌진 
흥청은 작지만 경 쟁력이 강한 ‘강소 농’을 적극 육 성하고 있다. 정부 
와 유관 기관이 협력해 선 진적인 기술과 경영 기법， 노 하우를 전수해 
농가의 경 쟁력을 높 인다는 전략 이다. 지난해 1 만 5 천 가 구에서 2015 
년까지 10 만 강 소농을 육성 한다는 목표다 . 0 

글 ■변 형주 (이 코노미 플러스 7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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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특집 IFTA 효과 및 ^ ■용 방법 



조용만 기획 재정부 무역 협정지 원단장 

“ 활용도 높이게 中企 관 세특혜 계속 도울 것” 

2003 년 한 ■ 칠레 자유무 역협정 (FTA) 을 시 작으로 지난 3 월의 한 ■ □ IFTA 까지 한국은 현재 총 8 건 (45 개국) 의 FTA 가 발효 중 〇 I 다. 〇 I 에 따라 우리 
의 경제 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의 60 퍼센트 수 준까지 확장 됐다. 거대 경제 권과의 FTA 는 국 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 재정부 
무 역협정 국내대 책본부 조용만 무역협 정지원 단장을 만나 RTA 발효 후 나 타나는 효과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 았다. 




조용만 기획 재정부 무역협 정지원 단장은 “FTA 활 용도를 더욱 높여 농어업 ■ 중 소기업 
에도 FTA 효과가 극대화 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 



〇 기획재 정부에 있는 무역 협정국 내대책 본부는 FTA 가 원활히 
발 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총 괄하는 기구다 . FTA 관련 부처와 기 
관들의 입장을 조율 하고， FTA 체결에 따른 갈등 조정， 홍보， 피해산 
업에 대한 국내 보 완대책 수립， FTA 활용 지원 등이 이곳의 주요 업 
무다. 간단히 말해 FTA 효과가 극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 

FTA 발효 후 그 효과는 어떻게 나 타나고 있습 니까. 

TTA 는 2 ⑴ 3 년부터 시작 됐습니 다만， 규모가 큰 한 .EU FTA 는 지 
난해 7 월 1 일에 한 •미 FTA 는 지난 3 월 15 일에야 발효됐 지요. 특히 
한 •미 FTA 의 경우 발효된 지 1 백일이 채 되지 않았습 니다. 때문에 
그 효과를 단정 해서 말씀드 리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 다만， 일부 수 
입 소 비재의 경우 가 격인하 효과가 가시 화하고 있지요 . 유통 구조상 
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정부가 지속 적으로 개선해 효과가 극 대화하 
도록 할 예정 입니다 

한 ■ DIFTA 발효 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 정기 적으로 소 
비자 가격을 분 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서 민들이 많이 소 비하는 품목 20 여 개를 선정해 조 사하고 있습니 
다. 지 역이나 브 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만 삼 겹살의 
경우 5 월 기 준으로 국 내산은 가격이 20 퍼센 트가량 인상 됐지만 미 
국산은 오히려 10 퍼센트 넘게 인하된 것으로 조 •됐 지요. 오 렌지도 
가격이 최대 30 퍼센 트가량 떨어 졌고， 와인은 관세 15 퍼 센트가 즉시 
철폐돼 미 국산은 물론 칠레산 .EU 산과의 경쟁이 본 격화돼 종전보 
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정부는 관 세인하 폭 
이 큰데도 가격 인하가 미미할 경우 국내 판매 업자의 폭리 여부 등 
그 원인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 다 각도로 조사할 방침 입니다 

한 ■ 미 FTA 체결로 청 년층의 기대가 큽니다 . 일 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이라는 경제 전문 가들의 분석 때문이 지요. 

“ 대외경 제정책 연구원 등 1〇 개 전 문연구 기관은 약 35 만 개의 일자 
리가 생길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 니다. 특히 수출을 통해 미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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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진출 하거나 투 자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나라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젊은이 들에게 유망한 직 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제 조업의 경우 자 동차와 전기 • 전자 분 야에서 새로운 고 
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 니다. 서비 스업은 방송 •통신 분야 
와 컴퓨터 시스템 분야가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 고요. 정부는 
FTA 가 청년층 고용 기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을 다할 계획입 니다; 

FTA 로 피해가 예 상되는 농어업 부 문에는 대 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압니다 . 

“ 정부는 2 ⑴ 7 년 농업 분야를 중 심으로 한 21 조원 규모의 피 해보전 
대책을 수립한 후 지 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해 규모를 24 
조 원으로 늘렸습 니다. 여기에 면세유 등 세제 지원이 30 조 원가량 돼 
지원 규모가 총 54 조 원가량 되지요 . 이런 혜택이 농업인 등 피해 계 
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현황도 꼼꼼히 모니터 링하고 
있 습니다 

대 기업에 비해 중소 기업은 FTA 활 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 
다. 애로 사항이 뭔가요 . 

“여러 FTA 가 발효돼 활용 중 인데， 아세 안이나 인도의 경우 체결한 
지 오 래되었 는데도 활 용률이 30 퍼센 트대에 머물고 있습 니다. 반면 
발효 초기 인데도 미국은 60 퍼 센트， EU 는 80 퍼 센트의 높은 활용률 
을보 이고있 지요. 

그러나 전체 적으로 봤을 때 중소 기업의 활 용률은 낮은 편입니 
다. 설 문조사 결과 중소 기업은 FTA 관련 지 식이나 전문 인력이 부 
족해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정부는 중소업 체들의 애 
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각종 컨 설팅과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지원 하고 있 습니다 

중소 수출기 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YTA 상 대국의 특혜관 세를 받기 위 해서는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 
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 니다. 그런데 중소기 업들은 이 
런 절차가 복잡 하다고 여겨 FTA 를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죠. 
정부는 무 역협회 내에 FTA 종 합지원 센터를 설치해 FTA 전반에 대 
한 기업 컨 설팅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전국 16 개 시도에 FTA 활용 
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죠 . 그 밖에 기획재 정부와 관세 청， 무 
역협회 등에서 운 영하는 FTA 전문 포털을 활 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 을수있 습니다 

정부가 진 행하는 컨 설팅을 통해 효과를 본 기업이 있습 니까. 

“ 상당히 많 은데， 대표 적으로 하나만 소개 하겠습 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미진화 장품은 미용 제품인 마스크 팩을 제조해 일본에 수출 



해 온 중 소업체 인데， 수출국 다변화 차 원에서 수출 대행 업체를 통 
해 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습 니다. 그런데 FTA 전문 인력이 없 
어 대행 업체가 요청한 원 산지확 인서를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지 모 
르고 있었 어요. 다행히 FTA 닥터컨 설팅을 통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지원과 FTA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15 퍼 센트의 관세 헤택을 받 
게 되었습 니다. 덕분에 태국 수출이 41 퍼센트 늘 었고， 총 매출이 1 백 
41 퍼센트 증가했 지요. 또한 최 근에는 이 노 하우를 활용해 미국 시 
장 진출 도 준비 하고 있 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어떤 방 식으로 진행되 나요. 

“ 원산지 검증은 쉽게 말해 미국 산인지 한국 산인지 확 인하는 절차입 
니다. 거래 요건인 수입자 •수 출자 •생 산자 한테 원 산지와 관련된 서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사 업장을 방 문하는 등 FTA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진행합 니다. 미국은 상당히 강 력하고 철저해 
사 업장을 방문해 직접 조 사하는 것을 원 칙으로 삼고 있습 니다. 

만약 수입자 •수 출자 혹은 생 산자가 허위로 자료를 저}출 하거나 
조사를 거 부하면 앞으로 그 품목에 대한 헤택을 못 받게 됩니다 . 경 
우에 따라 서는 패 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요 . 정부는 원산지 사후검 
증 절차에 대한 홍보와 컨 설팅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EU 
등 관련국 세관과 긴밀한 업 무협조 체제를 구 축하고 있 습니다 

한 ■ 중 FTA ， 한 ■ 중 ■ 일 FTA 도 본격 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데요， 어떻 
게 진 행되고 있습 니까. 

한 •중 FTA 는 1 차 협상이 지난 5 월 베이 징에서 있 었고， 한 •중 •일 
FTA 도 연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상태입 니다. 중국은 세계 제 2 의 경 
제 대국이 고， 한국의 제 1 교역국 입니다 . 때문에 한 •중 FTA 는 한 .EU 
FTA 나 한 •미 FTA 못 지않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개방 수준에 따라 다 르지만 장기 적으로 2~3 퍼 센트의 국 
내총 생산好 DP) 성장 효과와 24만~34 만명의 고 용증가 효과가 있 
을 것으 로 전망 하고 있 습니다 . 

중국의 관세 철폐와 함께 서비스 시장이 개 방되면 경제적 효과 
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농업 등 피해 분야가 예 상되는 
만큼 민감한 분 야부터 타 결하는 단계별 협상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 
니다 

마지 막으로 국 민들께 당 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FTA 가 활성화 하고， 그 효과를 피부로 체 감하기 위 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노 력해야 합니다 . 기업은 FTA 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서 1 백 20 퍼센트 활용 했으면 하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관 
심을 갖고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글 •서철 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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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FTA 



한국 기업들 FTA 날개 달고 세계로 날다 

세계 전체 수출입 위축 속 에 M _ EU 등 FTA 체결국 수출은 호조 

자유무 역협정 (R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 제영토 확장에 나선 우리 나라는 전 세계 45 개국과 F「A 를 체결 했다. 초 1 근 한 ■ EU RTA 한 ■ □ IFTA 체 
결이란 새로운 날개를 단 우리 기 업들은 세계로 나 아가며 해 외투자 유치와 수출 시장을 확 대하고 있다. 



칠레와 첫번째 체결… 교역량 4 배 이상 증가 

우리 나라가 체결한 첫번째 자 유무역 협정이 2004 년 칠레 
와 맺은 FTA 이다. 칠레는 남미 최초로 2010 년 경제 협력개 발기구 
(OECD) 에 가입한 국가다 . 와인 하면 칠레를 떠올릴 만큼 우 리나라 
와 질레는 친숙한 교역 국가가 되어 양국 사이에 FTA 체결 이투 교 
역량이 4 배 이상 증가했 으며， 우리 나라는 칠레의 5 대 교 역대상 국으 
로 자리 잡았다 . 올해는 우리 나라와 칠레가 수교한 지 50 주 년이기 
도 다. 

2 경제 영토， 칠 레-멕 시코에 이어 세계 3 위로 

우리 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세계 주요국 경 제영토 순위에 
서 3 위를 기록 중이다 (기획 재정부 2012 년 5 월 자료 ). 이는 2010 년 명 
목 국내총 생산位 DP) 을 기 준으로 한 것으로 ‘ 경제영 토’란 자국과 
FTA 발효국 GDP 의 합을 의미하 다. 전 세 계에서 경 제영토 1 위 국가 



는 칠레 (78.5 퍼센트 ) 이며， 2 위 멕시코 (64.1 퍼센트 ) 에 이어 우리 나라가 
57.3 퍼 센트로 3 위다. 우리 나라에 이어 4 위는 싱 가포르 (51.8 퍼센트 ) 
이며 5 위 페루 (38.7 퍼센트 )， 6 위 EFTA (유럽 자유무 역연합 : 스위스 • 
노 ^웨이 .아이 슬란드 . 리히텐 슈타인 등 4 개국 36.6 퍼센트 )， 7 위 유 
럽연합 ( EU .33.4 퍼센트 )， 8 위 미국 (32.7 퍼센트 )， 9 위 일본 (16 퍼센트 ) 
순이다 . 

C ‘랭킹 5’ 상 대로 올 1 분기 1 백 37 억 달 러 흑자 

우리 나라의 ?TA 상대국 중 올 1 분기에 우리가 무 역수지 ‘랭 
킹 5’ 를 기록한 국가는 아세안 ( ASEAN •동 남아국 가연합 )， 미국， 싱 
가 포르， 인도， EU 다. 우리 나라는 아 세안을 상대로 가장 많은 49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했으며 다음은 미국 {38 억 5 천만 달러 )， 싱 가포르 
(30 억 달러 )， 인도 (13 억 5 천만 달러 )， EU (6 억 4 천만 달러) 순으로 흑자 
를기^ 했다. 




한 ■ EU, 한 ■ 미 FTA 시 행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성 전기의 경 
기도 안산 공장 내 독일 아우디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분주 하다. 



11 2 한 _미 日乂 두 달 만에 수출 11.3 퍼센트 늘어 

한 •미 FTA 가 올 3 월 15 일 발효된 지 두 달 만에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113 퍼센트 늘었다 . 중국의 경 제성장 
둔화와 유 럽연합 ( EU ) 의 재정 위기로 한국의 총 수출은 4.0 퍼센트 감 
소했다 . 하지만 한 •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이 
다. 특히 FTA 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낮아진 품목의 수출 증가율 
이 19.4 퍼센 트로 ， FTA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 6.9 퍼센트 
에 비해 훨씬 높 았다. 



중소 기업의 EU 시장 수출 증가율 18.9 퍼센트 

지난해 우 리나라 중소 기업의 EU 시장 수출 증 가율은 
18. 9 퍼센 트로서 전체 수출 증가율 16.1 퍼센 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지난 2006 년부터 2010 년의 수출 증 가율을 보면 EU 가 7.6 
퍼센 트로서 전체 수출 증가율 10.1 퍼센 트보다 낮았다 . 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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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발효 기준) 



미국 등 8 건 

/ (•'， 

멕시코 등 12 건 



통콩 



스리 랑카등 7 건 



파나마 등 4 건 



중국 등 5 건 



인도 네시아 



일본 등 2 건 



태국등 7 건 




屋비아 



한국 등 11 건 



칠레 등 12 건 



OFTA 에 따 른 세계 
주요국 경제영 토 순위 
순위 국가 경 제영토 (%) 



1 칠레 78.5 



2 멕시코 641 



3 한국 57.3 



4 싱 가포르 51.8 



5 페루 38.7 



6 EFTA 36.6 



7 EU 33.4 



8 미국 32.7 



기획 재정부 

5 월, 2010 년 명목 GDP 기준) 



자국 발효국 GDP 합계 



전 세계 GDP 



미국 등 9 건 멕 시코 등 16 건 




자료 한국무 역협히 , 2011 년 9 월 기준 ( 한국은 2012 년 4 월 기준) 






해에는 오히려 EU 지역에 대한 수출 증 가율이 대 전 세계 수출 증 
가 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FTA 에 따른 관 세인하 
효과를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 특 헤관세 ‘ 헤택품 목’과 ‘ 무헤택 품목’ 
을 구 분하여 분 석하면 이 사실이 더욱 극명해 진다. 지난해 특혜관 
세 헤택 품목의 EU 지역 수출 증 가율은 26.1 퍼센 트로서 무헤 택품목 
(9.9 퍼센트 ) 보다월 등히높 았다. 

ᅀ 45 개국과 체결… 터키와 가서명 ■ 6 개국과 협상 

우리 나라는 2004 년 한 • 칠레 FTA 체결을 시 작으로 지금 
까지 싱가 포르 ， EFTA 아 세안， 인도， EU , 페루， 미국 등 45 개국과 
FTA 를 체결 했다. 터 키와는 지난 3 월 가 서명을 했 으며， 이 밖에도 
중국， 캐 나다， 멕 시코， 호주， 뉴질 랜드， G 0 CX 걸프협 력회의 : 사우디 
〇] 과비아 •쿠 웨이트 •아 랍에 미리트 •카 타르 •오만 •바 레인 등 6 개국) 
와도 협 상이 진행 중 이다. 

100.2 제조업 해 외투자 유입 100.2 퍼센트 증가 

EU 국가# 의 재정 난에도 불 구하고 지난 3 분기 
동안 (2011 년 3 분기 및 4 분기， 2012 년 1 분기) EU 에서 우리 나라의 제 
조업에 투자한 해 외투자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 2 퍼 센트가 증 
가， 우 리나라 제 조업에 대한 전체 해 외투자 유입 증가율 (-1〇.〇 퍼센 



트) 을 크게 초과 했다. EU 로 부터의 우리 나라에 대한 해 외투자 유입 
도 전년 동기 대비 60.5 퍼 센트가 증가 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체 
해 외투자 유입 증가율 (-0.8 퍼센트 ) 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 

제조업 가운데 특히 독일， 영국， 네 덜란드 등은 화학 (3 백 44 퍼센 
트 증가) 에 주로 투자 했고， 스 웨덴과 룩셈 부르크 등은 전기 •전자 
(1 백 86.8 퍼센트 증가) 에 투자 했다. 또 독일， 영국 등은 XI 동차 부품 
등 운송용 기계 (1 백 38.3 퍼센트 증가) 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 

3 , 450 , 000,000 

두 달 새 34 억 5 천만 달러 대미무 역흑자 

한 •미 FTA 발효 이후 2 개월간 대미 수출은 1 백 11.8 억 달러 (11.3 퍼센 
트 증가 )， 대미 수입은 77.3 억 달러 (2.0 퍼센트 증가) 를 기록해 34.5 억 
달러의 무 역수지 흑자를 기록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전체 수출은 9 백 34 억 달러 (4.0 퍼센 
트 감소 )， 수입은 8 백 90 억 달러 (2.3 퍼센트 감소) 로 무역 수지는 44 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 는데， 이러한 흑자의 상당 부분이 대미 흑자인 
셈이다 . 중국의 경 제성장 둔화 및 EU 재 정위기 여파로 세계 전체에 
대한 수 출입은 위축 됐으나 미 국과의 수출 •수 입은 안정 적으로 증 
가를 기록한 것이다 . 0 글 ■ 박경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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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정 보분석 능력 갖춘 전 문인력 앙 성하자 

세계 시장의 치열한 원 가경쟁 속에서 FTA 활용 가치 더욱 커져 

우리 나라는 교역의 90 퍼 센트가 자유무 역협정 ( RTA ) 처的 I 하에서 이 뤄지는 ‘RTA 허브국 가’로 발돋 움하고 있 지만， 이를 활 용하는 국내 체제는 아 
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R「A 활용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 자라는 실정 이다. R 「 A 는 협정 내용이 방대하 고 시 장개방 내용을 품 목별로 정리 
하고 있어 경제 ■ 통상 분야에 상당한 지식 〇 | 있어 〇 ᅣ만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〇 지난해 유 럽연합 ( EU ) 과의 FTA 및 올해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중 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나 라는 거대 경제 권과의 FTA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중 국과의 FTA 협상이 타 결되면 우 리나라 
의 FTA 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 

우 리나라 전체 수출 입에서 현 재까지 이행된 FTA 가 적용될 수 있 
는 비율이 30 퍼센 트대이 나， 현재 협상 중 이거나 논의 중인 FTA 가 
향후 수년내 모두 발 효되면 우 리나라 교역의 90 퍼 센트가 FTA 체 
제하 에서 거 래될 수 있을 것 이다. 

FTA 허브 국가로 발돋 움하고 있지만 이를 활 용하는 국내 체제 
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FTA 활용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는 실정 이다. 

10 년 전만 하 더라도 우리 나라는 세 계적인 FTA 추 세에서 낙오된 
국가였 으나， 이제는 FTA 지역 주의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 더구나 도하개 발의제 ( DDA ) 협 상타결 전망이 매우 불 
투명한 상황인 반면 ， FTA 지역 주의가 세계 경제 동맹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 여 건에도 불 구하고 세 
계적인 FTA 망을 구축한 우 리나라 통상 당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 
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 주 요국， 수출 통한 불황 극복에 나서 

아직 초기 단계라 FTA 경 제이익 실현 여부를 논 하기는 이른 편이지 
만 최근 FTA 대상국 으로의 수출 실적이 부진해 지면서 FTA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내 재정 위기와 남유럽 국가의 유 
로존 탈퇴 가능 성으로 유럽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수입 수요가 줄어들 었고， 우리 나라의 대 EU 수출도 부진을 면 
치 못하고 있다. FTA 특 혜폭이 큰 XI 동차와 XI 동차 부품의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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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체육 관광부 

1 

I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전망과 밀 접하게 움 직이는 고가의 휴대 
폰， 액정 TV 등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 다. 

1 퍼센트 단 가에도 수 입선이 바뀌는 수 출현장 에서 살아 남기 위 
해서는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연구 개발을 통 
해 소비 취향에 맞는 신 제품을 만들고 공정혁 신으로 생산 단가를 낮 
추는 기업의 노력 외에도 수출입 과 정에서 부 담해야 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도 낮춰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FTA 의 가치를 엿볼 
수 있 는데， 치 열해진 수출 경쟁을 뚫고 나가는 데 우리 나라의 넓은 
FTA 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FTA 망을 활 용하는 인력 
을 육 성하고 기 업들에 제 공하는 일이다 . 

2004 년 4 월 칠레와 체결한 FTA 가 발효된 이후 우리 기 업들은 처 
음으로 FTA 체제를 활 용하기 시작 했다. 지리 적으로 멀고 작은 내 
수시장 규모로 인해 협정 발효 초 기에는 대 기업과 소수의 중 소기업 
들만이 FTA 를 활용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FTA 활용 기업의 
수는 크게 늘 어났고 품목도 다양해 졌다. 협정 발효 이후 연간 수출 
증 가율이 우 리나라 대외 수 출증가 율보다 2 배 높은 30~50 퍼 센트에 
달 했고， 우리 상품의 현지 시장점 유율도 3 퍼센 트에서 7 퍼 센트로 2 배 
이상증 가했다 . 

FTA 협정 완벽히 이 해해야 제대로 활용 가능 

하지만 싱 가포르 (2006 년 3 월 발효 )， 유럽 자유무 역연합 ( EFTA ， 
2006 년 9 월 )， 아세안 (2007 년) 과의 FTA 가 발효되 었지만 기 업들의 
FTA 활 용률은 현 격하게 낮은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세안은 지리 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신 흥시장 이어서 우리 
기 업들의 FTA 활용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 었지만 협 정상의 관 
세철폐 일정이 매우 더디고 다수 관심 품목이 장기자 유화， 자 유화예 
외 품 목으로 설 정되어 있어 FTA 활 용으로 기 업들이 기대할 수 있 
는 혜택이 작았다 . 이로 인해 FTA 활 용률이 매우 낮 았고， 특히 수 
출의 경우 활 용률이 5 퍼센트 미만 수 준으로 조사 되기도 했다. 

이제 아세 안과의 FTA 도 이행 5 년차를 맞고 있어 관세 혜택이 제 
법 크게 늘어 났다. 하지만 아세안 지역 수입업 자들은 과거 우리나 
라 1970~80 년대의 오퍼 상과 같이 대체로 영세업 체이고 소규모 오 
더를 내고 있어 우리 중소기 업들은 전 문인력 부 족으로 이러한 상황 
에 제 대로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 반적인 통관절 차와는 달리 FTA 특헤 관세를 적 용받기 위해서 
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 시키고 사후적 으로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야 한다. 협 정상의 관세 혜택을 계 산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 
인하며 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담 당자가 필요하 




정 보분석 능력을 갖춘 FTA 활용 인력이 풍 부해야 FTA 효고 ■ 극 대화할 수 있다. 



다. 또한 상대국 시장 정보와 경쟁 상품의 유무， 물 류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 보분석 능력을 갖추 어야만 FTA 를 제대로 활용할 
수^을 것이다 . 

FTA 협정 내용이 방 대하고 시장 개방 내용을 품 목별로 정리 하고 
있어 경제 •통상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 어야만 이해가 가 능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011 년 이후 기획 재정부 무역협 정국내 
대책 본부가 주 관하여 전국 40 여개 대학 에서 FTA 전 문인력 양성 교 
육 과정을 개 설하고 있고， 무 역협회 •상공 회의소 •원 산지 정보원 등 
에서 FTA 실무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이들 강좌는 전문 인력이 워 
낙 부족해 강의 과정을 해당 대학 주임교 수에게 일임하 였으나 이제 
부터는 어느 정도 통일된 교과 내용을 중 심으로 강의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강 좌구성 정 형화로 인 력양성 내실 화해야 

아직 초기단 계여서 그렇 겠지만 대학교 FTA 강좌는 정형 화되지 않 
고 외부 강사에 의 존하여 강의를 진행함 으로써 중복 강의， 활용과 거 
리가 있는 강 의주제 선정 등의 문 제점이 있다. 앞 으로는 관 세혜택 
및 원산지 확인 ， FTA 활용 성 공사례 (Best Practice ), 비 즈니스 모델 
등을 중 심으로 강좌 구성을 정 형화하 고 ， FTA 활용 실무에 대한 내 
실있는 강의 안으로 전문 인력을 양 성해야 한다. 

현재 한 학기로 된 개요 수준의 강 의에서 FTA 활 용인력 전문화 
를 위해 서는 학부에 3~4개 학기 FTA 전공과 
정을 개설 하도록 교육 과학기 술부와 협 의하여 
지원 하고， 학부 전 공과정 수강 자들이 무역협 
회 등에서 전 문연수 프로 그램을 받을 수 있도 
록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 @ 

글 ■ 정인교 ( 인하대 경 제학부 교수 ■ FTA 활 용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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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거를 탄 강 강술래 서포터 스들이 이포보 오토캠 핑장을 향해 남한강 자전 거길을 달 
리고 있다. 



캠핑장 곳곳은 아이들 천국이 었다. 아빠와 배 드민턴 치는 아이， 
곤충채 집채를 들고 들꽃 사이를 누비는 아이， 자 전거를 타는 아이， 
카약 •카 누를 즐기다 물에 흠텍 젖은 채 웃고 있는 아이， 즐거운 아 
이들 모습은 어 디서나 만날 수 있었다 . 

다 음카페 ‘오지 캠핑’ 회원인 박승민 (41 •화 물차 운영) 씨는 아내， 아 
이들 3 명과 함께 이번 축제에 참가 했다. 캠핑 경력이 20 년 째라는 박 
씨는 1 톤짜리 윙카를 캠 핑카로 이용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 차량 
양옆 날개 문을 위로 펼치니 윙카 바닥이 마치 널찍한 평상 같았다 . 

“4 대강 캠 핑장은 처음 와봅 니다. 카 페에서 캠 핑축제 개최 정보를 
보고 참가 신청을 했어요 . 편의 시설도 잘되어 있는 편 이고， 특히 물 
놀이 체험이 마음에 들어요 

그는 다만 화장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 했다. 

“사설 캠핑 장이 이 정도 규 모라면 여 기보다 훨씬 화장실 숫자가 
많습 니다. 지금 나무 그늘이 부족한 것은 나무가 자라게 되면 해결 
될 테죠. 그리고 물놀이 체험을 위해 보다 안전한 계류 장이 있었으 
면좋 겠어요 

이날 축제 에는 지난 5 월 10 일 발 대식을 가진 문화 체육관 광부의 
‘강 (江) 강술래 서포 터스’ 20 여 명도 참가 했다. 대부분 관광 또는 체 
육 분야 대학생 2 백 명으로 구성된 강 강술래 서포 터스는 10 월 말까 
지 강 주변의 관 광명소 및 레저 체 험지를 찾아 홍 보하고 생 활체육 
시설의 개 선점을 발 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강 강술래 서포터 스들은 팔 당에서 캠 핑장까 
지 자전거 라이 딩에도 참가 했다. 

강 강술래 서포 터스인 김호철 ( 경기대 관광경 영학과 2 학년) 씨는 
“ 지난해 자 전거로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 는데， 도로의 차들 때문에 
가끔 위험 하다는 생각을 했 다”며 “그런 경험과 비 교하면 4 대강 자 
전 거길은 안 전하게 만들어 졌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러한 
멋진 자전 거길을 주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다면 훌륭한 관 광자원 
이 될 것같다 ”고말 했다. 

또 다른 강 강술래 서포 터스인 김지현 ( 경기대 관광경 영학과 1 학 
년) 씨는 “날이 더 웠지만 남 한강자 전거길 중 간중간 터널이 있어 시원 
함을 즐길 수 있어 좋 았고， 남한 강변이 너무 예뻐 지루할 틈이 없었 
다”며 자전거 라이딩 에 흡족 해했다 . 

그는 다만 자 전거를 타고 오다 중간에 넘어진 친 구들이 있 는데， 
소독 약으로 응급 조치를 했으나 전문 의 료인의 치료가 아 니어서 좀 
더 큰 부상이 었다면 어떡 했을까 조금 걱정이 됐 다”고 했다. 

“자 전거뿐 아니라 강변에 사 람들이 많아 지고， 여러 레포츠 활동 
이 활성 화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 
아요. 군 데군데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나 근처 보건소 
위 치라도 알 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 모두가 즐기는 건강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 

문 화체육 관광부 녹색 관광과 박종달 과장은 바이 크캠핑 축제는 여 
러 가지 강 문화， 강을 이용한 레 포츠가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일종의 시 범행사 ”라고 설명 했다. 

“곧 4 대 강변의 대부분 시설을 지 자체가 직접 운 영하게 됩니다 . 
새롭게 태어난 4 대강이 기존의 위락 장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 전하고 건강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 능성을 
타진하 고， 실험하 고， 열어 보이고 있는 것 입니다 

해가 저물고 캠핑장 곳 곳에서 모 닥불이 피어 났다. 캠핑장 한복 
판 무 대에선 외국인 작가며 동호인 등 이웃한 캠핑 족들이 함께 즐 
기는 레크리 에이션 판이 벌어 졌다. 웃음 소리， 노랫 소리와 더불어 캠 
핑의 밤 은 깊어 갔다. 

이날 저녁 캠핑장 운영 미 숙으로 화 장실이 단수가 되어 캠 핑족들 
이 인근 화 장실로 오 가느라 고생을 하기도 했다. 아직은 운 영경험 
을 더 쌓아야 하고， 이용 객들의 공 중시설 사용게 대한 매너도 필요 
해 보이지 만， 캠 핑장을 비롯해 자전 거길， 강 문 화관， 보를 비롯한 4 
대강 시 설들은 5 백 만명의 방문 객이란 국 민들의 뜨거운 관 심만큼 함 
께 즐기는 문화의 장으로 거 듭나고 있었다 . @ 글 ■ 박경 아 기자 




이포 보오토 캠핑장 곳곳에 들꽃이 활짝 피었다 . 색색의 캠핑텐 트들도 활짝 피었다 . 이포 보오토 캠핑장 인근 강 변에서 카약을 타는 가족의 표정이 즐겁다 . 



낮엔 자전거 타고 방 엔 추억을 태우고 

한강 이포보 일 원에서 1 박 2 일 ‘ 바이크 캠핑’ 축제… 승 마체험 어린 이들에 대인기 

4 대강을 찾은 방문객 〇 I 5 백만을 넘 어서며 삶에 즐거움 〇 I 되어줄 새로운 강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〇 | 〇 | 뤄지고 있다. 강별 문화 관에서 
는 다양한 공 연과 이 벤트가 마 련되乂 강변의 오토 캠핑장 에서도 다양한 레 포츠를 결합한 체험행 사가 펼 쳐졌다 . 



O 꽃밭 위로 나풀 거리는 나비를 쫓다가 아빠가 흔들 어주는 해 
먹을 즐기며 혼 자만의 독서삼 매경도 즐길 수 있는 곳. 자동 차로， 
혹은 자 전거를 타고 삼삼 오오 가족 끼리， 혹은 친 구끼리 도착한 이 
곳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 서리의 이포 보오토 캠핑장 이었다 . 

지난 6 월 2 일 이포 보오토 캠핑장 에서는 자 전거동 호인과 캠핑가 
족， 외국인 여행작 가와 레 저동호 인까지 2 백 50 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2012 바이 크캠핑 축제가 열렸다 . 축제 참가 자들은 1 박 2 일 동안 
자전거 타기와 카약， 래 프팅， 승마 까지 다양한 레포츠 체험을 하고 
캠핑을 한 뒤 주변 명승지 관광을 했다. 

바이 크캠핑 축제는 이름 그대로 4 바이 크’와 ‘캠 핑’이 이원 화되어 시 
작됐다 . 참가자 중 자전거 동호인 50 여 명은 2 일 오전 9 시 30 분경 경 
기도 남 양주시 팔 당역을 출발해 남한 강자전 거길을 따라 약 50 킬로 



미터를 달려 이포보 오포캠 핑장에 도착 했다. 

자전거 라 이딩을 하지 않는 캠핑 참가 자들은 이날 오후 2 시 무 
렵부터 이포보 오토캠 핑장에 도착해 색색의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 
았다. 이날 인기 몰이를 한 것은 승마 체험이 었다. 경 주마와 조랑말 
의 교배 종으로 성격이 온순한 한라마 8 필은 특히 아이 들에게 최고 
인기 였다. 

캠핑장 규모에 비해 적은 화 장실은 개 선해야 

부모와 함께 캠 핑장에 온 임원빈 (수원 상 촌초등 2 학년) 군은 강 
사의 도움을 받 아가며 승마 체험을 한 뒤 두려움 없이 말을 쓰다 
듬었다 . “전 아까 뽀 로로란 말을 탔어요 . 처 음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4 대강 새물결 | 바이 크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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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바 이크캠 핑축제 참가 자들이 팔 당역을 출발해 남한강 자전 거길을 지나고 있다. 남한강 자전 거길을 포함한 4 대강 자전 거길은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탐 사하는 길 이기도 하다. 



이포 보오토 캠핑장 인근 남한 강에서 바 이크캠 핑축제 행사로 마련된 래프팅 체험. 



“ 자전거 모험 여행을 원하면 한국에 가라” 



Share your unforgettable moments with the bike trails in Korea； an adventure destinatio 



뉴 질랜드 로저 셰퍼드 씨 기고… “1 천 7 백 57 킬 로미터 자전 거길은 정말 대단” 

2012 바 이크캠 핑축제 참가자 가운데 한국관 광공사 명 예홍보 대사인 뉴질 랜드의 로저 셰퍼드 백두 대간을 종주한 뒤 백 두대간 영문가 이드북 〈백 
두대간 트레일 (BEAKDU DAGAN TRAIL)) 을 펴내는 등 한국의 산하에 유별난 애정을 보여온 그가 축제 참가 후기를 보내 왔다. 



〇 자 전거란 언제나 깔끔한 여행 방법 이다. 또한 근력， 자 립심을 
키우고 미칠 듯한 혼잡과 오염， 자동 차들이 빚 어내는 소음에 시달 
리지 않고 편 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최근 나는 자 전거의 여가적 사 
용을 홍 보하기 위해 열린 두 차례 행사에 참 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 

첫번째 행사는 한국의 중부 지역， 백두 대간의 작은 길목 이화령 
에서 열렸다 . 이화령 아래 깊숙한 지 하에는 빠 르지만 모험적 요소 
라곤 전혀 없는 고 속도로 여행을 하는 시 끄러운 차 량들이 지나는 
터널이 있다. 예 전에는 그 터널이 이 화령을 지나는 구불 구불한 옛길 
을 대체했 었다. 하지만 최근 서 울에서 부 산까지 국 토종주 자 전거길 
이 만들어 지는 강과 강 사이를 잇는 구간 으로서 옛길이 복원 됐다. 

지난 주말， 나는 두번째 행사에 참가 했다. 햇살이 뜨 거웠던 날， 



경기도 여주군 이포 보오토 캠핑장 에서 개최된 2012 바 이크캠 핑축제 
에 참 석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여 행하게 됐다. 약 2 백여 명의 가족 
또는 개인이 참석해 캠핑 장에서 밤을 보 내거나 당일 참석을 했다. 
자전거 라이 더들이 행사장 에 도 착하자 승마， 카약， 래프팅 등 풍성 
한 레크리 에이션 활 동들이 펼쳐 졌다. 

독 립여행 자들， 이제 장기여 행지로 한국 고려 

이포보 오토캠 핑장은 경기도 양평으 로부터 남서 쪽으로 약 30 킬로 
미터 거리에 있는 여 주군의 남한 강변에 위치해 있 으며， 패밀리 사이 
즈의 텐트와 차량을 수용 하기에 충분한 캠핑 면들을 포함해 널찍한 
평지로 이루어 져 있다 . 



이곳 에서의 캠핑은 무료다 (올 연 말까지 무 료이용 예정 ). 각 캠핑 
면마다 전력이 공급 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대단히 관대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샤워 시설과 훌륭한 화장 실， 그리고 현 대적인 
야외 개 수대를 갖추고 있다. 쓰 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릴 수 있고， 매 
일 수거 된다. 이러한 시 설들은 모두 새로운 자동차 세대， 그리고 한 
국의 중산층 사이에 붐을 이루고 있는 자 전거캠 핑족과 아주 잘 들 

새로운 4 대강 자전 거길은 주요 하천에 대한 물 관리를 위한 대규 
모 재개발 계획인 4 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조 성되어 왔다. 지금 
까지 4 대강 에는 1 천 7 백 57 킬 로미터 거리의 자전 거길이 조성됐 으며， 
이포보 구간은 서 울에서 부 산까지 이 어지는 국 토종주 자전 거길의 
일부 이다. 

서울 에서 중앙 선으로 연 결되는 팔 당역을 출발해 충주 댐까지 자 
전거로 달릴 수 있고， 산 림청이 옛길을 복원한 이 화령을 지나 낙동 
강으로 연 결되는 상^를 거쳐 길을 따 라가면 부산에 닿는다 . 정말 
대단한 일이다 . 

지 속적인 자전거 연 계시설 개발 확대를 통해 한국은 모험적 여행 
의 목적 지로서 스 스로를 자리매 김하게 됐다. 이제 젊은 층이고 노년 
층이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 여주는 시골 풍경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독립 여행을 위한 장기 여 행지로 한국을 고 려하게 됐다. 



이렇게 한 달에서 세 달을 보낸 후 자 유로운 독 립여행 자들은 한 
국에 대한 애정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보다 넓어진 이해 
심을 갖고 한국을 떠난다 . 그들은 자 신들의 잊지 못할 순 간들을 
다른 지구촌 독 립여행 자들과 나누게 되고， 다른 독립여 행자들 역시 
한국을 찾게 될 것이다 . 보다 길어진 여행 기간을 통해 그들은 진정 
한 한국의 면모를 보지 못하는 서울 중심 단기 여행자 들만큼 비용 
을 쓰게 된다. 

영어로 된 모 험여행 정 보안내 많 아져야 

그러나 어 떻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 산되어 있는 모험 여행에 대 
한 정보를 연 결하는 것이다 . 그래서 바깥 세계가 그것을 찾을 수 있 
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 같은 정보를 국제 여행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아이디 어다. 그러나 잘 운영 되어야 하고， 아 
주 순 수해야 하며， 실 질적인 목표와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한국 
은 도보 여행과 자전 거길이 연 계되어 국내외 여행 자들이 문화와 지 
리적 요소가 교 차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국가적 네트 워크가 될 
수있다 . 

그러니 자 전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 보라. 그리고 기꺼이 
한 국에서 길을 잃어 보라. @ 정리 ■ 박경 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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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 새물결 I ‘OECD 환 경전망 2050’ 워크숍 



“4 대강 수변의 새와 어부 정말 흥미 롭다” 

보고서 정책 활 용방안 등 토론… “ 한국의 녹 색성장 관련 수자원 관리에 관심” 

경제 협력개 발기구 ( OECD ) 는 지난 3 월 2050 년에 세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 망하는 보 고서를 내놓 았다. 보 고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효 율적인 ‘물 자원 관라 정책을 입 안해야 한다고 진단 했다. 환 경부는 지난 6 월 7 일 물 문제 및 기후 변화， 생물다 양성， 환경과 보건 분야를 다룬 
OECD 보 고서의 내용을 분 석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 7 1 위한 워 크숍을 열었다 . 




지난 6 월 7 일 쿠미 기 타모리 OECD 고문 (왼쪽 ) 과 자비에 르플레 
수석연 구원이 경기도 여주의 이 포보를 둘 러보고 있다. 



〇 OECD 는 지난 2008 년 ‘OECD 환 경전망 2030’ 을 발간 했다. 
이 보고 서에서 OECD 는 기후 변화， 물， 생물다 양성， 환경과 보건 분 
야에 적 신호가 켜졌 다며， 대응이 시급 하다고 결론 내렸다 . 같은 해 
인 2008 년에 열린 제 9 차 환경장 관회 의에서 2012 년에 이 네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 서를 작성해 달라고 OECD 사 무국에 요청했 
다. 이에 따라 2012 년 3 월에 개최된 제 10 차 환 경장관 회의에 ‘OECD 
환 경전망 2050’ 보 고서의 최 종본이 보고 됐다. 

지난 6 월 7 일 서울 중구 코리 아나호 텔에서 ‘OECD 환 경전망 
2050 워크 숍’이 열렸다 . 환 경부가 주 최하고 한국환 경정책 • 평 가연구 
원이 주관해 연 이번 행사는 ‘OECD 환 경전망 2050’ 보고서 발간과 
세계 환경의 날 (매년 6 월 5 일) 을 기 념하기 위해 열렸다 . 

전체 보고서 개관을 비롯해 기 후변화 •생물 다양성 •물 •환 경과 보 
건 등 다섯 개 세 션으로 워 크숍은 진행 됐다. 프랑스 파리 OEGD 본 
부 에서는 쿠미 기 타모리 (미국 ) 고문과 자비에 르플레 (프 랑스) 수석 
연 구원이 방한해 워 크숍에 참석 했다. 두 사람 모두 보고서 발간에 
참여 했다. 기 타모리 고문은 총괄 담당 자로서 전체 보 고서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 했다. 자비에 수석연 구원은 물 챔터 집필자 자격으 
로 물에 대해 발 표했다 . 

물 ■ 기 후변화 등 다섯 개 세 션으로 진행 

르플레 수석연 구원은 ‘“OECD 환경 전망 2050’ 은 물을 다루며 ‘깨 
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삶을 영 위하는 데 필 수요소 지만， 물 
관 리에서 많은 도전 요소가 발 생하고 있 다”고 현실 진단을 했다. 

“물 챔터 부문은 크게 4 가지 문제를 명시했 습니다 . 우선， 물 수 
요 문제가 있습 니다. 20» 년부터 2050 년 사이에 물 수요는 전 세계 
적으로 55 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 특히 제조업 분 야에서 
물 수요가 400 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 니다. 두 번째로 ‘Water 
Stress (물 스 트레스 )’， 즉 물 부족 문제가 있습 니다. 여기에 많은 지 
역에서 지 하수가 재충 전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개 발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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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문 화체육 관광부 

5표쵠 







OECD 환 경전망 2050 워크숍 ‘물 세 션’에 참가한 발 표자와 패 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 
다. 왼 쪽부터 자비에 르플레 OECD 수석연 구원, 사회를 맡은 정회성 한림대 초빙 교수, 
이병국 한국환 경정책 • 평가 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 민경석 경북대 교수, 김정곤 한국수 
자원 공사연 구원. 

도 문제입 니다. I 960 부터 2000 년 사이에 지하수 고 갈률은 2 배 이상 
늘었습 니다. 마지 막으로 수질 오염 문제가 있 습니다 
우리 나라도 대 표적인 ‘물 스트 레스’ 국가다 . OEGD 보 고서는 이 
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 대 안으로 ‘수질 개 선’과 ‘녹색 인프라 투자 ’， 
‘물 사용의 효 율화를 위한 인 센티브 개발’ 등을 제시 했다. 자비에 
수석연 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온 실가스 감 축계획 브 리핑도 

“ OKD 와 한국은 여러 협력 가 능성을 열 어두고 있습 니다. 한국이 
녹색 성장의 관 점에서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〇 K)D 회원국 
들은 아주 궁금해 합니다 . 또 상 하수도 요금 정책 등 한국이 수자 
원 정책 부 문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정책 도구에 대해 OBCD 는 많 
은 경험을 축 적하고 있습 니다. 상당히 광 범위한 협력 가 능성이 있 
다고봅 니다； 

워 크숍이 끝나고 기 타모리 고문과 르플레 수석연 구원은 서울 
광 화문의 ‘ 온실가 스종합 정보센 터’를 방문 했다. 한국의 온 실가스 배 
출량 감축 계획에 대한 브 리핑이 이어 졌다. 

브 리핑이 끝나자 르플레 수석연 구원은 온 실가스 종합정 보센터 
측에 ‘온실 가스종 합정보 센터의 운영 재원이 어 디에서 나오 는지’ 질 
문했다 . ‘ 환경부 산하 기관이 므로， 국가 예 산으로 운 영되는 조 직’이 
라는 설명을 듣자 자비에 수석연 구원은 ‘온 실가스 정책을 전 문적으 
로 연 구하는 기관을 국가 차 원에서 직접 운 영하는 나라는 그리 많 
지 않 다’며 한국은 매우 운이 좋다 ( Lucky )’ 며 놀 라움을 표했다 . 

다음 일 정으로 예정된 4 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이포보 방문을 
위해 경기도 여주로 이 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들은 ‘4 대강에 대해 정 



자비에 르플레 수석 연구원 

“ 물관리 미루면 미 를수록 더 많은 비용 들어” 

르플레 수석연 구원은 조직 이론과 사 회과학 ( 사회학 및 정치학 ) 을 전 
공했다 경 영학과 사 회학의 견지가 동시에 필요한 OECD 정책 연구 
의 적 임자인 셈이다 자비에 수석연 구원은 “ 이번이 두번째 한국 방문” 
이라며 “ 서울을 벗 어나서 글로만 읽었던 4 대강 현장에 가게 돼서 기쁘 
다”고 했다. 

OECD 에서 왜 물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물은 산업의 기본입 니다. 최근 OECD 는 녹색 성장을 강 조하고 있어요 . 
한국 정부의 정 책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 습니다 물의 중 요성을 감안해 
◦ECD 는 OECD 가입 국가뿐 아니라 비 OECD 국가의 물 관련 이슈도 
연구하 고 분석 합니다 

비 OECD 국 가와도 물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 는지요 

논의합 니다. 특히 BRICs 국 가들과 많은 대호* 나누고 있 습니다 비 
OECD 국 가들과 정책 공조를 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은 OECD 의 중 
요한 업 무 중 하 나예요 . 

한국의 4 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무척 의미 있고 대단한 사업 입니다 물 관리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 
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 다른 나라가 배워야 될 점이 있 습니다 

최근에 다른 나라 중 에서는 4 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대형 물관리 사업 
을 하 는 나라 가 없는 것 같습 니다. 

여러 나라 ，특히 유럽이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습 니다 그 렇지만 예산 문 
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물관리 사업이 예산의 우선범 위에서 밀 린다는 뜻입 니까. 

물관리 사업을 우 선적인 사 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실수 입니다 물관 
리를 미루면 미 룰수톡 향 후에는 더 많은 비 용이 들 겁니다 . 연체된 청 
구서가 돌 아오는 격이 지요. 이는 결국 나중에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 
을 겁니다 한국의 선 제적인 물관리 사업 (Korean Initiative) 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말 많이 들었 다’며 기 대감을 표했다 . 현장에 도착해 4 대강 살리기 사 
업의 목표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한 브 리핑을 듣고 이포보 위를 걸 
었다. 깨끗이 정비된 수변 공간과 강 가에서 물 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며 탄 성을 지 르기도 했다. 

기 타모리 고문은 “수변 공간을 방문 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점이 매우 흥미롭 다”며 “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이른 시일 안 
에 진행한 것은 아마 세 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 다”고 방 
문 소감을 말했다 . 르플레 수석연 구원은 44 말로만 듣던 4 대 강살리 
기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서 매우 기쁘 다”며 “ 수변에 새 
도 있고 물에는 물 고기도 있고 어부도 있어서 정말 흥 미로웠 다”고 
했다. Q 글 ■ 하주희 7 1 자 / 사진 ■ 한준호 7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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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 새물결 I 자 전거길 종주 




“ 한국의 강변 자전거 도로는 세계적 시설” 

스 티븐스 전 주한 미 국대사 4 대강 자 전거길 종주 ‘ 외국인 1 호’ 인증 



캐슬린 스 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인증 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왼쪽 사진)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인근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스 티븐스 전 대사 일행. 



〇 캐슬린 스 티븐스 ( 한국명 심은경 ) 전 주한 미국 대사가 4 대강자 
전거길 국토 종주를 공식 적으로 완주한 ‘ 외국인 1 호 ’ 인 증자가 됐다 . 

캐슬린 스 티븐스 전 대사 자전거 투어 일행은 지난 5 월 27 ~ 31 일 
한강과 낙 동강을 잇는 4 대강 자전 거길을 완주 했다 . 

국토 해양부 4 대 강살리 기추진 본부에 따르면 4 박 5 일간 진행된 스 
티븐스 전 대사 일행의 자전거 국토 종주는 경기도 양평 양근 대교를 
줄발해 중주 ~ 새재길 ~ 상주 ~ 구미 ~ 대구~ 창녕을 거쳐 부산 까지 이 
어져， 한강 •낙 동강 구간 {약 6 백킬로 미터) 을 종주 했다 . 이번 자전거 
라 이딩은 도착에 즈음해 낙동강 일대에 비가 왔지만 참가 자들은 
중 단하지 않고 ‘우중 라이 딩’을 즐겼다 . 

4 박 5 일간 한강 ■ 낙동강 전 구간 종주 완료 

이번 자전거 투 어에는 스 티븐스 전 대사를 비롯해 마이크 페이 주 
한 미 대사관 농 업무역 관장， 김철문 전 4 대강살 리기추 진본부 국장 
등 11 명이 참석 했다 . 이들은 전원 국토 종주를 완 료하여 기념 메달을 
받았다 . 

스 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5 월 31 일부터 6 월 2 일까지 제주 도에서 
열린 ‘ 제 7 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 참석차 방한했 으며， 공식 
일정에 앞서 국 토종주 를 했다 . 

자전거 애 호가로 잘 알려진 스 티븐스 전 대사는 “ 완공된 자전거 



도로를 꼭 다시 달리 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번 국토 종주를 하게 됐 
다”며 4 대강 자전 거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 냈다 . 스 티븐스 
전 대사는 이임 직전인 지난해 10 월 18 일 남한강 팔당대 교~ 양수리 
구 간에서 4 대강 자 전거길 라이 딩을 즐기며 전 구간 종주를 하지 못 
하고 한국을 떠나는 아 쉬움을 남긴 바 있다 . 

스 티븐스 전 대사는 또한 미국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발전해 가 
고 있지만 한국이 매우 앞서 있고， 네덜 란드도 자전거 도로가 잘 갖 
춰져 있지만 강 변으로 이어진 도로는 아니다 ”라며 ‘ 한국의 강변 자 
전거 도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수한 시설 이라고 치켜 세웠다 . 

스 티븐스 전 대사는 특히 경남 양산 ~ 부산 낙동강 구간에 대해 
정말 아 름답고 자연 친화적 이라고 평가 하면서 “ 신라와 가야의 싸 
움터인 가야 진을 지날 때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 다”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그는 ‘한 국어를 모르는 외 국인을 위해 이 정표， 시 설물， 특 
히 역 사적인 곳은 영어로 표기해 두면 더욱더 한국을 느끼는 데 도 
움이 되지 않을까 한 다”며 꼼꼼한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 

한편 지난 4 월 22 일 4 대강 자전 거길이 전 구간 개통된 이후 한 
강~ 낙동강 구간의 국 토종주 인증 메달을 받은 사람은 9 백 명가량 
(이하 6 월 1 일 기준 ) 이며， 금강 • 영산 강까지 전체 4 대강 종주 인증메 
달을 목에 건 사람은 2 백여 명이다 . Q 글 ■ 박 경아 7 1 자 








^ 국 로종주 4 대갛 자 3 거노신 

낙동망 자 2 거밀 

2012. 4. 22 기)〒 아통 0 J « 谷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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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_문 화체육 관광부 

I ⑩ Ministry of Cultuie, Sports sncffburtsm 



II 문의 홍보콘 텐츠과 (02-3704-9987) 

※ 자세한 내용은 공 감코리 OKwww.korea.kr》， 
위클리 공감 (gonggam. korea. kr) 에서 참고하 세요, 

H gonggam 201 2 성 gonggam 2012 



후원 국上 m2 한 화영상 진웅원 안국 큰행즈 인응원 4 义 issssi™ 



초 등학생 : 캐릭터 만화 

중. 고생및 일반 •대 학생 : 웹툰 •카툰 •스토 리만화 등 장르 구분 없음 
❖초 등학생 : 나도 한류 스타一 세계가 인정한 미래의 내 모습 (대중 연예인 제외) 
❖중 •고생 : 위대한 문 화유산 -자랑 스러운 우리 문 화재， 전 통문화 달인 •장인 등 
❖일반 • 대학생 : 에너지 코리아 一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신 • 재생 에너지 등 

□ 공 모기간 2012 년 5 월 25일~7 월 18 일 

□ 시 상내역 문 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 대상， 지 도교人 않)/ 시상금 총 830 만 원 



□ 보 내실곳 

❖우편 (방문 )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 경궁로 215 문 화체육 관광부 
국민 소통실 홍보콘 텐츠과 만화 공모전 담당자 
❖ e - 메일 ： gonggam 201 2@ gmail.com 



□ 제출 료 

O 응 모작품 [규격 : A 4(16 절 )， A 3(8 절) 중 택 1, 분량 제한 없음] 

©응모 지원서 (작품 뒷면에 부착. 작품당 1 부， gonggam . korea . kr 에서 다운 로드) 
* 컴 퓨터로 작업할 경우 300 dpi 이상 설정 후 출력물 제출 메일 제출 가능) 

* 출품 수 제한없 으며， 개인 및 팀 (4 인 이하) 가능 



□ 공 모분야 



gonggam. korea.kr 



V — : 

2 이 2 







〈보고 > 

IT 핵 심기술 개발로 1 지식 재산의 寶唐’ 

한 국전자 통신연 구원， 세계 2 백 37 개 연구소 등 대상 미국 특허 종합 평가서 1 위 

한국전 자통신 연구원 (ETRI) 이란 곳을 아시 나요? 대전에 위치한 정부 연구원 ETRI 는 세계적 연구 소들인 ITRI (대만 )， 프라 운호퍼 (독일 )， SRI (미국 )， 
바텔 (미국 )， TNO (네덜 란드) 등을 누르고 미국 특허 종합평 개게서 1 위를 함 으로써 우 리나라 국가 연 구 _ 개발 (R&D) 성과 중 하나인 ‘특 허’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뛰어 난지를 대외 적으로 입증시 켰다. 



〇 지난 4 월 미국으 로부터 낭보가 하나 날아들 었다. 우 리나라 
의 한 국가 연 구원이 전 세계의 모든 연 구기관 가운데 특허 경쟁력 
이 가장 뛰어 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 그 영광의 주역은 바로 한 
국전 자통신 연구원 (ETRI). ETRI 는 미국의 특 허평가 분 야에서 공신 
력 있는 페이턴 트보드 (Patent Board) 가 전 세계 2 백 37 개의 연구소 • 
대학 •정부 기관을 대 상으로 조사한 2011 년 특허종 합평가 에서 당당 
히 1 위를차 지했다 . 

ETRI 는 지식 경제부 산 업기술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 관으로 



1976 년 설립 됐다. 국 가산업 발전의 초석인 핵심 •원 천기술 개발과 
융 합기술 개발에 주 력하고 있는 연구기 관이다 . 

특허기 술력 혁 신주 기 세계 서 첫손 

2011 년 특허 종합평 가세서 페 이턴트 보드는 그동안 연 구소， 대학， 정 
부기관 등 3 개 분야로 구 분하여 각각 실시해 오던 기술 및 특허 경 
쟁력 평가 방식을 변 경하여 분야와 유형에 관 계없이 전체 기관을 
통 합하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 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특허 종합평 




ETRI 의 연구 원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 투과도 조절이 가능한 투명 디스 플레이 ( 차세대 OLED 조명 및 디스플 레이) 연구에 몰 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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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실감형 학습 시스템 〇 I 다. 

가는 ‘특허 경쟁 력’을 종합평 가하는 기술 력’에 의하여 결정 됐다는 것 
이 페 이턴트 보드의 설명 이다. 

기 술력은 보유 특허가 타 (他) 기관의 기술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영향력 지 수’와 ‘특 허등록 건 수’에 의해 정해 진다. ETRI 는 특 
허기술 력에서 3 백 64.09 점을 받아 2 위인 미국의 캘리포 니아대 (3 백 
41.88) 를 여유 있게 따돌 렸다. 특 허등록 건수는 5 백 37 건으로 전 세 
계 연 구기관 중 가장 많았다 . 이런 평 가에서 ETRI 가 1 위를 차지했 
다는 것은 우 리나라 국가 _ 성과의 양적 • 질적 우 수성이 세계 최 
고라는 것을 입 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CDMA 54 조 등 경제적 가치 169 조 창출 

ETRI 는 그동안 1 가구 1 전화 시대를 연 ‘전 전자식 교환기 (TDX: 
Digital Electronic Switching System)’，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혁명을 이룩한 ‘초 고집적 반도체 (DRAM)’， 휴대폰 강국의 초석이 된 
‘디 지털이 동통신 시스템 (CDMA)’， 내 손안의 TV 를 실 현하게 한 ‘지 
상파 DMB’， 휴대 인 터넷인 ‘와 이브로 (WiBro)’ 기술 등을 개발 했다. 

최 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4 세대 이 동통신 시스템 ‘LTE- 
Advanced(4G LTE)，， 자 유로운 영어 의사 소통이 7눈 한 ‘ 휴대형 
한 • 영 자동통 역기술 ’， 밝은 낮에도 선명한 화질을 보 여주는 ‘ 투과도 
조절 투명 디스 플레이 기 술’을 비 롯하여 rr 와 조선 (造船 ) 산업 간 융 
합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 스마트 선박 기술’ 등을 개발 했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최근 애플 -삼성 간 특허전 쟁에서 보듯이 
무한 기 술경쟁 시대에 특허 기술의 경 쟁력은 곧 기업의 생존뿐 아니 
라 국 가경쟁 력으로 이어진 다”며 “ 특허종 합평가 에서 1 위를 한 것은 
ETRI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가 R&D 결 과물의 우 수성을 전 세계 
에 알 렸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고 말 했다. Q 글 ■ 이상 흔 기자 



김흥남 ETRI 원장 

“연 구개발 성과 기초로 공격적 지 식재산 경영” 

2010 년 미국 특 허평가 에서도 한국전 자통신 
연구원 ( ETRI ) 이 1 위를 차지했 습니다 . 2011 년 
평가와 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2010 년 미국 특허평 가에서 ETRI 는 전 세계 
40 여 개의 정부 기관’ 중 1 위를 차지한 바 있습 
니다 이번 2011 년도 평가는 2010 년 도까지 연 
구소 ，대학 ，정 부기관 등 기관 유형별 로 각각 
실시하 던 것을 하나의 유형으 로 통합 한 최초 
통합평 7 [로 , ETRI 7 ᅡ 전체 1 위를 달성한 것은 의0 17 ᅡ 큽니다 ETRI 는 지난 
2009 년에도 ‘정부 기관’ 분야 평 가에서 1 위를 차지한 바 있습 니다. 

지식재 산권과 관 련하여 ETRI 의 특 허평가 1 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국제 특허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를 
일깨워 주는 대표적 사 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 국에서 미국 특 
허를 대 상으로 한 특허평 가에서 ETRI 가 1 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인일 입니다 

특히 ETRI 가 세계적 연 구소인 ITRI (대만 ), 프라 운호퍼 (독일 )， SRI (미국 ), 
바텔 (미국 ), TNO (네덜 란드) 등을 누르고 1 위를 차지한 것은 우 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성과 중 하나인 특 허’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뛰어 난지를 
대외 적으로 입 증시킨 계기라 생각 합니다 

‘미 국특허 종 합평가 1 위 ’라는 성고 B 내 기까지 ETRI 의 노력을 소개 하면. 

ETRI 는 200 ◦년대 중반 이 후부터 특허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 고 질적 성 
장을 목표로 특허 포 트폴리 오’를 관 리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2009 년도에 
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경 쟁장인 미 국에서 등록 특허를 5 백 건 이상 확보 
했 습니다 현재 연간 특허 기술료 수입 1 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 식재산 
( IP ) 확보 전 략을 펼 치고 있 습니다 . 

ETRI 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출 가공 활용 

인프라 등 4 대 중점 분야를 선정 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수 행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ETRI 는 보 유특허 를 활용 한 중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 이바지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보다 뛰어난 특허 경 쟁력을 확 보하기 위한 ETRI 의 계획은 무엇 
인지. 

ETRI 는 특허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 지하기 위하여 IP 전략을 보다 강화 
하고 발 전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무엇 보다도 핵심 연 구개발 성과를 핵심특 
허 ■표준 특허로 구 분하여 확 보하고 이를 국제 적으로 권 리화할 것 입니다 
또한 단순히 IP 를 혹ᅡ보 하는 수준을 넘어서 , 〇 I 를 적극 적으로 활 용하여 。 I 
술사업 호» 촉 진하고 수익 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 니다. 

이를 위해 이미 혹 ᅡ보한 표준 특허를 기 반으로 특허 풀에 추가로 가입 
하여 안 정적인 수익을 창출 하고， 현재 미 국에서 진행 중인 3 G 표준특 
허 소송도 다른 국가 에까지 확 대하는 등 공격적 IP 경영을 가 속화할 예 
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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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터뷰 



〈부국 환경이 우리의 미 래다〉 펴낸 박석순 국립 환경과 학원장 

“개 발시대 지나자 성장 할수록 환경 개선” 



‘7 년이 환경의 최대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박석순 국 립환경 과학원 원장이 기존 환경주 의자의 주장에 정면으 
로 반 박하는 책 〈부국 환경이 우리의 미 래다〉 를 펴냈다 . 초기 산업화 고 ra 에는 가난 에서 벗어 나려고 환경을 파 괴하는 개발이 
이뤄 진다. 그러나 경제가 성 장하고 나서는 국민의 환경 의식이 높 아지고 저&와 법 규제가 강 화되며 환경 과학과 기술이 발전 
해 더 나은 환경을 만 든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 박석순 원장의 ‘도발 적’인 주장에 서강 대학교 MOT 대학원 김동률 교수가 
역시 도 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 



우리의 미래다 




박석순 국립 환경과 학원장 (왼쪽 ) 은 김동률 교수와 가진 대 담에서 “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 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석순 S 장은 ‘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 다’는 기존 환경주 의자들 
의 주장을 정 면으로 반 박하며 환경 과학과 기술에 대해 낙 관적인 전망을 내놓 았다. 



〇 김동률 교수 (이하 김) 책 제 목부터 다소 논쟁적 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 우선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시 지요. 

박석순 원장 (이하 박) 제가 1980 년대 처음 환경 공부를 시작할 때 
들었던 얘기가 ‘환경 문제는 자본 주의의 치부 ’라는 것이었 습니다 . 
그때 꼽았던 환경 문제의 3 대 원인이 산 업화， 도 시화， 인구 증가였 
는데요 . 당시만 해도 사 회주의 국가가 자유민 주주의 국 가보다 환 
경 측면 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봤습 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 
니까? 환경 문제의 피 해자인 일반 국민의 의식이 개선됐 습니다 . 환 



경에 관심을 가진 사 람에게 표를 던지기 시작했 지요. 그 러면서 국 
가와 기업 모두 국민의 의식에 발맞춰 변하기 시작했 습니다 . 기술의 
발전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뒷 받침할 만했 고요. 점차 친환 경적인 
사회로 발전했 지요. 

유턴 곡선을 보십 시오. 지금 환경 문제는 대체로 ‘못산 다’는 나 
라에 집중돼 있습 니다. 나라가 잘 살수록 국민이 삶의 질을 생각하 
게 됐지요 . 그 러면서 깨끗한 환경을 바라게 됐습 니다. 법이 생기고 
규제가 강화 되고， 경제가 성장 할수록 환경이 나아 지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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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게됐습 니다. 

김 국가와 시민 의식이 달 라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 니다. 그런데 
신자 유주의 시대， 시장 논리가 만 연하는 상 황에서 기업이 과연 환경 
문제에 적극 적으로 나설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개발 시대에 환경파 
괴의 주 범으로 꼽힌 것이 기업 아닙니 7 가. 기업이 환경 문제에 적극 
적으로 나설 것 이라는 건 지 나치게 낙관 적이지 않을 까요? 

박 우 리나라 에서 환경영 향평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1982 년입니 
다. 본격 적으로 잘살기 시작한 시점에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입 니다. 
그 때부터 지금도 제도가 계속 강 화되고 있어요 . 초 기에는 기 업들도 
법망을 피 하려고 했지요 . 하지만 점점 제도가 강력 해지다 보니 그럴 
수 없게 됐습 니다. 아까 국민의 환경 의식도 개선 됐다고 했지요 . 

지금 기 업들이 가장 무서 워하는 낙 인’은 바로 4 반환경 기업 ’이라 
는 것입 니다. 국민의 의식이 개 선되고 정부가 나서면 기 업들도 변합 
니다. 

김 유명한 미국 러 브캐널 사건을 떠올려 보면， 개발 움 직임은 때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 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토 양오염 때문에 러브 
캐널 주변 주 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 었고， 결국 후 손들에 게까지 피 
해가 이 어지게 됐습 니다. 그 렇다면 우 리에게 자연을 담보로 성장할 
권리， 개발할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 니다. 

박 미국 사 우스다 코타주 마운트 러시 모어는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을 새긴 바위로 유명합 니다. 지금은 세 계적인 관 광지가 됐지만 
조 각가가 처음 바위에 손을 댈 때만 해도 환경론 자들의 반발이 어 
마어마 했다고 합니다 . 

저도 그곳에 갔다가 미국 친구 들에게 물어봤 어요. 환경 문제에 
예민 하다던 미국 사 람들이 산을 깎아 만든 이 상 징물에 왜 관대하 
냐， 이 중적인 잣대가 아니냐 고요. 친구가 답했습 니다. “ 우리는 환경 
을 과학 적으로 사 랑하지 맹목 적으로 사 랑하지 않는다 환경이 중 
요한 이유는 잘못 다뤘을 때 그 피해가 인 간에게 오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 니다. 얼마 전 평창 동 계올림 
픽을 유치할 때도 환경 파괴를 우 려하는 목 소리가 높았습 니다. 하지 
만 막상 계획을 놓고 보면 올림픽 때문에 개 발하는 면적은 강원도 
전체의 일 부분에 불과 해요. 오히려 이 작은 개발 덕분에 강 원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 나고，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면 후 손들은 우리 
를 자 랑스러 워할 겁 니다. 

모든 개발에 찬 성하는 것은 아닙 니다. 회복 불 가능한 개발도 존 
재합 니다. 습지를 없애 버리는 것이나 터널을 뚫어 버리는 것 같은 
개발요 . 그러나 환경 문제는 이런 예 외적인 경우만 확 대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 거시적 으로， 역사 적으로 봅시다 . 자동차 때문에 대기가 




“자 동차 때문에 대기가 
오염 됐다고 하는데 
처음 엔 그랬 겠지만 
지 금은하 이브 리드카 나와… 
성장 과환경 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 는 것이 아니라 
동시 에 껴안 을 수 있 는 것” 



오 염됐다 고요? 처 음에는 그랬 겠지만 지금은 하 이브리 드카가 나왔 
습니다 . 성장과 환경은 어느 하나를 포 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껴안 을 수 있 는 것입 니다. 

김 환경주 의자들 은 원장 님의 주 장을 불 편하게 받아들 일 것 같 습니다 . 
오히려 끊 임없이 환경 보호를 외친 덕에 그나마 나아진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 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 

박 이른바 ‘정통 환 경론자 ’들은 아직도 우리가 1980~90 년 대마냥 
성 장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과 환경 회복， 나 
아가 환경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기입 니다. 대 기오염 물질 
하나 안 내는 소 각장도 있 고요， 각종 생활하 수까지 정 화하는 폐수 
처리장 이 있습 니다. 이런 기술은 선 진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요 . 

못사는 나 라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밀림을 휘 ᅵ손해 버립 니다. 환 
경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가 1980~90 년 대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 습니다 . 미래의 하늘을 
잿 빛으로 그리던 비관론 자들은 오히려 맑아진 도시 공기를 마시며 
뭐라 고생^ •할 까요? 

김 원장님 이 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닭이 먼 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 
는 질 문처럼 발전과 환경 사이에 우위를 정할 수 없는 것 같습 니다. 
저는 지금， 발전과 환경이 변증 법적인 조화 속에 더 나은 미래를 만 
들어 내야 한 다는 생 각이 드 네요. 

박 맞습 니다. 저는 책에서 물길을 정 비하는 것이 친환경 성장의 핵 
심 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 환경을 위해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 
다. 그 렇다고 해서 환경을 회복 시키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 어지고 
요. 변 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에 너지를 공급 하면서 환경을 훼손시 
키지 않는 방법이 바로 4 대강 사업 이었습 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저 탄소， 자원 순환， 자 연공생 사회를 만들어 
야 한다고 합니다 . 이를 위 해서는 부가 뒷받 침돼야 합니다 . 무조건 
환경윤 리만을 앞세울 수는 없고， 이 상적인 탁상공 론에만 머물 수 
도 없지요 . 실 질적인 해 결책은 바로 부국 환경입 니다. @ 

정리 ■ 감효정 7 1 자 / 사진 ■ 한준호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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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아제르 바이잔 해저르 TV 제 작팀이 6 월 5 일 ‘ 태권도 메카’ 국 기원을 현장 취 재하고 있다. 



한류 직접 보러 왔 더니… “외 원 더풀” 

아제르 바이잔 ■ 스페인 등 5 개국 방 송사， 명 동에서 4 대강 - 여 수까지 순례 

드 라마로 시작한 한류 열풍이 시간이 가도 식지 않고 이어 지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 범위도 넓 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가 비교적 덜 알려 
진 곳에 한국의 과거와 현재 ■ □ | 래를 소개하 7 1 위해 연 ‘2012 한국 특집 다큐 멘터리 제작 방송사 초청’ 행사에 참여한 방송 인들은 한국의 ‘ 전통문 
화’와 ‘녹색 성장 ’， ‘민 주주의 발 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〇 “와 • • •. 정말 멋 있어요 부가 주푸 가로브 (Vugar Zulfugarov) 
씨의 입에서 계속 탄성이 터져나 왔다. 부가 씨가 보 고 있던 것은 태 
권도 격파 장면. 6 월 5 일 서울 강남 국기 원에서 열린 국기원 태권도 
시 범단의 공연 중 한 대목이 었다. 부가 씨는 아 제르바 이잔의 해저 
르 TV(Xazar-TV) 아나운 서다. 한국 특집 다큐멘 터리를 제 작하기 
위해 한 국을 방 문했다 . 

아 제르바 이잔 외에도 스 페인， 니카 라과， 에콰 도르， 파나마 등 총 
5 개국의 방송사 다섯 곳에서 방송 종사자 13 명이 한국을 찾았다 . 
해외 문화홍 보원이 주 최하고 아리 랑국제 방송이 주관한 ‘2012 한국 
특집 다큐 멘터리 제작 방송사 초청’ 행사의 일환 이다. 지난 6 월 3 일 
입국해 9 박 10 일 동안 촬 영하고 나서 12 일에 출 국하는 일 정으로 진 
행됐다 . 

부가 씨와 카 메라맨 다부드 이브라 히모브 (Davud Ibrahimov) 



씨는 태 권도시 범단의 공연을 촬 영하고 나서 강원식 국기원 원장과 
인 터뷰를 했다. 태 권도의 정신과 지향 하는 미 래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부가 씨에게 한국을 다루는 다큐멘 터리를 위한 촬영 장소 
로 왜 국기원 을 골랐 는지 물 었다. 

태권도 격 파장면 보고 탄성 연발 

태 권도는 세 계적인 무술이 에요. 아제르 바이잔 에서도 태 권도의 인 
기는 대단합 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태 권도의 본고장 이 한 국이라 
는 것을 잘 몰라요 . 가 라테나 유 도처럼 일 본에서 유래한 게 아 닌가， 
이렇게 생 각하는 사 람들이 많습 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 려주고 싶어서 국 기원을 촬영 코스에 넣 었어요 
해저르 TV 는 민 영방송 이고， 공 영방송 채 널보다 평균 적으로 높은 
시 청률을 유지 한다고 한다. 이번 촬영 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큐 



50 2012.06.13 위클 리 공감 





파나마 세르 TV 취 재팀은 6 월 5 일 국립 중앙박 물관을 찾았다 . 



멘 터리를 45 분짜리 2 부 작으로 제작해 방영할 예정 이다. 해저르 TV 
팀은 국기원 외에도 이천 도자기 마을의 항산 도예연 구소와 용인의 
한국민 속촌， 서울의 남 산타워 •경 복궁 •인사 동을촬 영했다 . 강남도 
심과 신촌 대 학가， 홍대 등 한국 젊은 이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곳 도방문 했다. 

“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한국의 위력 실감” 

다섯 개 방 송사는 4 일간은 개별 일정을 소 화하며 촬영을 하고 나 
머지 5 일간은 함께 움직 였다. 공통 일정 으로는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장 인 터뷰와 한 국개발 연구원 (KDI) •해 외문화 홍보원 방문， 여 
수엑 스포와 경주를 방 문하는 일정이 진행 됐다. 마지막 날에는 4 대 
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여주의 이 포보도 방문 했다. 

파 나마의 세르 TV(SerTV) 에서는 방 송사의 사장이 PD •카 메라 
기자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 세르 TV 는 주로 한국의 전통 문화세 
초점을 맞춰 개별 일정을 짰다. 서울 강남에 있는 봉 은사와 국립중 
앙박 물관을 찾고 나서 안 동으로 이동해 하회 마을을 촬영 했다. 경 
복궁과 전쟁기 념관을 방문 하기도 했다. 

마리신 루 즈칸도 (Marisin Luzcando) 사장은 “국 립^앙 박물관 
의 건물이 매우 아 름다워 인상 적이었 다”고 했다. 루 즈칸도 사장은 



니 카라과 VOS TV 네 스토르 테예즈 기자 

“ 전통도 깊은데 발 빠른 디지 털화도 인 상적” 

니카 라과의 VOS TV 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분 〇 N y I 중을 두고 촬영 했다. 네 스토르 구 | 

자는 “열정 적으로 일하는 한 국인의 정신을 
니카 라과에 소 개하고 싶 다”고 했다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경 복궁을 방문해 많은 감동을 받았 습니다 
웅장한 궁을 건설할 수 있었던 조선 시대의 
건축 기술과 구 석구석 의미가 서려 있는 궁이 참 인상 적이었 어요. 한 
국 민 속촌에 가서는 그 시대의 가옥과 거주 문화를 접할 수 있 었습니 
다. 한국이 현재는 매우 현대 적이고 디 지털화 됐다는 측면 에서, 단기간 
에 상당히 큰 변화를 이 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굉장히 놀라웠 습니다 . 
한국은 빠르고 역동 적으로 발 전하고 있어요 . 

그중 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 나요. 

KDI 에서 차문중 국제 개발협 력센터 소 장님으 로부터 한국의 4 ◦년 경제 
개발 스 토리를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 습니다 빈민 국으로 출발한 
한국이 적 극적인 개발사 업으로 인해 다른 나 라에서 보기 드문 크나큰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 습니다 현재 빈 민국인 니카라 
과가 급 성장한 한국 경제를 본 보기로 삼아 더욱더 적극 적으로 개발에 
힘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스 페인의 RTVE 는 한^와 한국의 산업 현장 소 개’에 초점을 맞 
춰 촬영 했다. 남양주 종합촬 영소를 방문해 세트 등 드라마 제작시 
설을 둘 러보고 용인의 한국민 속촌과 울산의 현대중 공업도 방문했 
다. 한국의 ‘녹색 산업’ 현황을 일별할 수 있는 영양의 영양 f 력발전 
소와 과천의 4 대 강살리 기추진 본부를 방문해 한국의 산업 현황에 
대해촬 영^다 . 

니카 라과의 VOS TV 에서는 기자가 2 명 방문 했다. 强의 시리 
즈로 한국의 민 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 문화 •기술 산업， 관광 명 
소를 소개할 예정 이다. 다른 방 송사와 차별 화되는 일정은 서울 중 
구의 ‘민주 화운동 기념사 업회’ 방문 이다. 이 곳에서 네 스토르 테예즈 
(Nestor Tellez) 기자와 제니퍼 오티즈 (Jennifer ortiz) 기자는 한국 
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에콰 도르의 에 콰도르 TV(Ecmdor TV) 는 한국의 녹색성 장’에 초 
점을 맞춘 다큐멘 터리를 제작 한다. 이를 위해 대전의 카이 스트와 



“파 나마 에도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 다”며 "한 국에 오기 전까지 한 국전자 통신연 구원， 서울의 생태 기술연 구소， 한국 과학기 술연구 

삼성의 전자제 품이나 자 동차가 한국산 이라는 걸 잘 알지 못 했는데 원을 방문 했다. 서울의 청 계천을 찾아 청계 천변을 한 가로이 거니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 다”고 했다. 시민의 모습을 카 메라에 담기도 했다. @ 글 ■ 등 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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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g 으 I 길 ， goj 블 루로드 

i ° 1 사몌는 0 께 ^{ 

한두 사람이 어깨 마 주하고 걸을 정도의 소나무 숲길이 쪽빛 바다를 곁에 두고 이 어진다 . 소 나무의 맑고 산뜻한 기운을 한 몸에 쓸어 담으며 걷 
다 보면 기분은 다 시없이 청아해 진다. 이렇게 아 름다운 길이 있 을까? 생전에 한 번쯤은 걸어 볼 만한 길， 영덕 블루로 드에서 동해안 청 정지역 
영 덕의 숨 겨진 묘 미를 찾 아보大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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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체육 관광부 





〇 시원 스럽게 펼쳐진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바닷가 둘레 
길 영덕 블루 로드. 경북 영덕 군에서 개발한 트래킹 코스는 강구항 
에서 고 불봉과 풍 력발전 단지를 거쳐 창포리 해맞이 공원에 이르는 
산길 이다. 

강 구항은 영덕 군에서 가장 큰 항 구이자 대게 잡이로 유명한 곳이 
다. IL 월부터 이듬해 4~5 월 까지의 대게 철에는 수많은 대 게잡이 어 
선이 이곳에 집결 한다. 아 침이면 부산 스럽게 들어온 고깃 배에서 전 
날 잡까 온 물 고기를 육지에 퍼 내리는 손길이 분주 하다. 해가 중 
천을 향해 달려갈 즈음엔 펼쳐진 난 전에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 




1 블루로 드에서 가장 아 름다운 길로 꼽히는 해맞 이공원 바닷갈 탁트인 바다를 보면 
일상에 찌든 스 트레스 가 사라 진다. 



2 강구 항에서 블루 로드로 들 어서는 시 작점인 오솔갈 

의 목소 리가 커 진다. 

강구항 지척에 위치한 삼 사해상 공원도 볼거 리다. 삼 사해상 공원 
은 강 구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라 매년 12 월 31 일이면 해 
맞이 축제가 열린다 . 이 때에는 경 북대종 타종을 비 롯해서 각종 공 
연을 즐길 수 있다. 2005 년 12 월에는 영 덕어촌 민속전 시관이 개관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 풍어제 장면을 재현한 모 형이나 대게잡 이에 대 
한 설명을 보고 읽으며 이 지역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체험 관에서 
는 직접 배를 운전해 보거나 3 D 입체 영상을 즐길 수도 있다. 

고불 봉까지 완만한 경사 따라 트래킹 

블 루로드 트 래킹의 시 작점은 강구 터미널 이다. 도 로변에 그려진 노 
란 화 살표가 안내 자다. 마을 초입의 좁은 골 목길은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 오 름길을 따라 올 라가다 보면 작은 정자가 나온다 . 심호 
흡을 하고 몸을 돌리면 발 아래로 강구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눈을 
들면 바다 너머로 삼사 공원이 조 망되는 자리다 . 조금 걸었을 뿐인 
데도 발밑 풍 치가 멋 지다. 

등산로 펫말 따라 발길을 옮기면 한적한 숲길이 드러 난다. 바위 
없는 평평한 흙갈 오 솔길은 다리에 전혀 무리가 없는， 산행 하기에 
최상의 길이다 . 숲 속 식 물들이 만들어 내는 상쾌한 공기가 폐부까 
지 스 며드는 것 같다. 그렇게 1 시간 이상 걸으면 금진 도로를 가로 
지르는 구름다 리를 만 난다. 

구름다 리에서 고불봉 까지의 길도 부담 없이 걸을 만하다 . 약간 
의 오름과 내림이 있지만 대체 적으로 경 사도가 낮아 걷 기에는 최상 
이다. 가까이 바다를 조망할 수는 없지만 지 루하지 않은 길이다 . 앞 
서 가는 등 산객이 없 더라도 무섭지 않다. 사람을 편 안하게 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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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길이기 때문 이다. 갈 림길도 적고 이 정표도 잘 설치돼 있어 
불편할 일도 없다. 길을 따라 마음을 비 우고， 풀숲을 살펴 보고， 피 
어난 0 >생 화를 더 듬으며 걷고 또 걸으면 여자의 가 슴처럼 봉 곳하게 
올라간 고 불봉의 언 저리에 닿는다 . 

고불봉 (207 미터) 은 화림산 (374 미터) 과 무둔산 (208 미터) 의 산줄 
기가 뻗 어내려 만 들어진 산이다 . 지금은 고불봉 이라고 부 르지만 예 
전에는 망월 봉으로 불렸다 . 당시 동쪽 기 슭에는 망 월암이 있었다 
고 한다. 산 아 래에는 영덕군 내에서 가장 먼저 세 워졌던 남강 서원 
도 있 었으나 조선 후기 대 원군의 서원철 폐령에 따라 지금은 철거돼 
터만남 아^다 . 

고 불봉서 지루한 임도를 걸으면 풍 력단지 

고불봉 표지석 주변은 평 평하게 다져져 체육 시설과 벤치 등이 놓여 
있다. 쉬어 가라는 이 야기로 알아 듣고 숨을 고르다 발길을 조금씩 
옮겨 보면 동쪽 바다를 배 경으로 풍 력발전 단지가 건너다 보인다 . 남 
쪽 산줄기 너 머로는 강구항 이다. 더 멀 리로는 동대산 (791.3 미터) 바 



대산 (646 미터) 내연산 (710 미터) 줄기가 길게 이어져 있다. 

서 쪽으론 마치 헬 기에서 보는 듯 오십천 줄기와 영덕 읍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 고개를 들어 더 멀리 눈길을 던지면 낙동 정맥이 
산 물결을 이룬다 . 주 왕산과 팔각 산까지 눈 안에 들어선 다. 북쪽 
은 화 림지맥 너머로 북으로 뻗은 낙 동정맥 마루금 이다. 

이 멋진 풍경이 ‘불 봉조운 (佛 _ 朝雲 •동 해의 붉은 해가 떠오를 
무렵 새벽 구름에 휩싸여 있는 모습 )’ 이라 하여 영덕 8 경 중 하나다 . 
고산 윤선도 (1587~1671 년) 가 1638 년 병 자호란 때 영덕에 유 배됐다 
가 고 불봉에 대한 시를 읊기도 했다. 

고 불봉의 멋진 경관을 한껏 느 낀 후 길 을 따라 내 려오면 임도 
(林道 ) 가 이어 진다. 길 끝에서 영 덕읍과 하저를 잇는 국도를 만나는 
데 왼쪽에 어 렴풋이 풍력 단지가 보인다 . 여기 서부터 풍 력단지 까지는 
무려 7.5 킬로 미터. 산길이 아닌 임도를 걷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인내심 을 키워 야 할 것 이다. 

해풍에 빙빙 돌 아가는 풍력기 소리가 들린다 . 풍 력단지 속으로 
들어 갈수록 풍력기 숫자는 많아 지고 소리도 커진다 . 풍력단 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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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항 어시장 . 항구 곳곳에 갓 잡아 온 해 산물이 풍 성하고 가격도 저렴 하다. 



1 천 5 백여 화석이 전시된 경보화 석박 물관. 



풍력기 외에도 별반산 봉 수대가 있다. 남쪽의 황 석산， 북쪽의 대소 
산과 더불어 영덕 앞 바다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전령 역할을 했던 
곳이다 . 또 신재 생에너 지관， 오토캠 핑장， 윤선도 시비 등이 있다. 다 
른 무 엇보다 풍력 단지의 전망이 빼어 나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산과 바다가 한 꺼번에 조 망되는 지점에 서면 하루 종일 걸어 뻐근 
해진 다리의 아픔 도 잊게 된다. 

이제 블 루로드 A 코스 막바지 지점인 창포 마을에 다달 았다. 국 
토해양 부 로부터 ‘4 월의 가장 아 름다운 어촌 ’으로 선정된 곳이다 . 해 
안에는 영덕 해맞이 공원이 조 성되어 있다. 대게 모양을 한 등대가 
매우 특이 하면서 멋지다 . 저녁에 조 명등에 불이 밝 혀지는 모습을 보 
면 아름 답다는 말밖에 달리 나올 말이 없을 정도다 . 

중간 국 도에서 해맞 이공원 직행할 수도 

고불봉 까지의 임도는 길고 지루 하다. 먹을 거리， 마실 거리， 챙 있는 
모자 등은 꼭 준 비해야 한다. 코스 전부를 걸을 시간이 없다면 영 
덕~ 호저를 잇는 국 도에서 택시를 불러 곧바로 해 맞이공 원으로 가 
는방법 도있다 . 

블 루로드 전 구간 도로 바 닥에는 갈 곳을 알 려주는 노란 화살 
표가 그려져 있고 방향표 지판과 안내판 등이 잘 설치돼 있어 걷기 
어 렵지는 않다. 또 강구항 초입에 탐방길 따라 지정된 식당 5 곳에 
안내 탬 플릿이 비치돼 있다 (문의 : 영 덕군청 산림 경영과 054-730- 
6311). 

영덕 블 루로드 인 근에는 볼 거리도 다양 하다. 그중 에서도 장사 
해수 욕장은 모 래사장 이 길어 장 사라는 이름이 붙 었는데 동해의 일 
출 명소로 유명 하다. 각종 편의 시설도 잘 갖 추어져 있고 가 자미， 넙 
치， 우럭 등이 잘 잡히는 곳이라 바 다낚시 꾼들도 즐겨 찾는다 . 전 



적비와 위 령탑도 눈길을 끈다. 한 국전쟁 당시 인 천상륙 작전의 유인 
작전인 ‘장사 상륙작 전’이 시작된 곳으로 당시 8 백여 명의 학 도병이 
희 생됐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덕군 남정면 원 척리에 위치한 
경보 화석박 물관도 들러 보면 좋을 곳이다 . 개인수 집가인 강해중 
관장이 20 여 년 동안 수집한 화석을 모아 1996 년에 개관 했다. 한국 
및 세계 20 여 개 국에서 모은 화석 1 천 5 백여 점을 시 대별， 지 역별， 분 
류별 특징에 따라 전시 하고 있다. @ 글과 사진 ■ 유철상 (여 행작가 ) 

여 행수첩 

찾 아가는 길 동서울 터미널 (〇7:0〇~假〇〇) 에서 9 회 운 행한다 
B 3 영 덕까지 4 시간 30 분 정도 소 요된다 영덕읍 에서는 강구항 시 
내버스 가 자주 있다 자동 차로는 서울 ~ 영동고 속도로 ~ 만종 1(：~중 앙고속 
도로 ~ 서안동 IC ~ 안동 ~34 번 국도 〇 |용~ 청송 ~ 진보 ~ 영덕읍 ~ 강구항 〇 I 
다 또 다른 방법 으로는 강릉 ~동 해시를 잇는 고속 도로를 이 용해도 된다. 
동해 시에서 7 번 국도를 이용해 영덕 읍내로 오면 된다 안 동으로 가는 것 
보다 30 분 정도 더 소요 되지만 직선 길이라 편하고 바 닷가의 멋진 풍치 
를 감상할 수있다 

문의 영덕 터미널 ©054-732 — 7673, 강구시 외버스 터미널 s 〇54_733 — 9613 

먹을 곳 강구항 일 대에는 대게 전 문점이 1 백여 곳이나 된다 대 
게를 직접 구 입해서 따로 돈을 내고 찜통에 쪄서 먹을 수도 있 
[h 〇 ^S7^(s 〇 54-733-3993, ^11^054-733-3413, 

사공원 ), 청화대 (©054-733-4130, 남정면 ) 등이 괜찮다 

잠잘 곳 강구항 쪽에 숙박할 곳이 많다 또 삼 사공원 쪽에 
는 삼 사오션 뷰호텔 ( S 054-732-0700) 리베 라호텔 (©054-734- 
6886) 동해해 상호텔 (©054-733-4466) 을 비 롯하여 그 랜드비 치모텔 
(及 054-733-6030) 글로 리모텔 (©054-733-6450) 로얄파 크모텔 (及054_ 
733-6411) 삼사파 크모텔 (好 054-733_30〇1) 등 많다 남정면 바닷가 쪽에 
펜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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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오 디세이 



뺐 1 •로 MfeU ? 오 [lAflol 




글 •김 인성 
그림 •김 빛내리 





그 러나 인 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비 대칭이 
발생했 습니다 . 




포털 

사이트 



소셜 
사이트 

콘텐츠 생산자 



〇 〇 



전달자 소비자 



통신 사들은 콘텐츠 생산자 덕에 사 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 에게서 

수익을 얻었습 니다. 




우슨 소리 야? 우즈 I 
M 분 에사옹 자늠었 으니 
오시려 고 마우ᅥ 如〇 代 I 



刀낙연 학 선 끊〇_| 버 인 다 



하지만 통 신사는 
생 산자도 통제 하려고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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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하여 미국 에서는 망중 립성이 
확립 되었습 니다. 



※오 등은 >1 ■에 

앙중 입성융 

선언사 노 2 士. 




※현재 미국 에서는 인터넷 업 체들이 
최 소한의 망 유지 비용만 내고 있다. 




〇 1 게앙중 입성 0 ᅵ었 구니， 

3더| 이게 오 H 중요 iH ? 



중요打 >1. 우 리 나 2 士에 M 
1기 가 바 이트양 〇A S 백안 %!씩 

내 거 드? 



acii 이구에 선 
※우 H 앙융 쓰니까 
아예 강 Xgo 、 〇 h £|>| # 



※정확 하게는 망 사 용료가 종 량제가 아니란 뜻이다 . 



실제로 한국 동영상 업 체들은 과도한 트래픽 
사 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했 습니 다 ^ 

) 선악， 广’乂 그 〜' 

이거 먹 고 정 AJ 사이 



※비용 때문에 악성 코드와 광고를 남발해 
사 용자의 외면을 받은 것도 치명적 이었음 . 




우즈 I 고성 영호卜 ♦ 

우 左 主 보여 주고 싶은데 
o j 터닛 I 시 ■용 죠가 



인해 한국의 동영상 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유 튜브가 장악했 습니다 . 



강양 〇| 압도 H . 



오 M 고히 ■심 



동영 상융 우거만 

라도 공까네 ? 




트 래직 융 유방시 ，는 서난1 스는 다 goHfcH 2 낮 거 〇»:. 
스마트 TV 도 끊어 버향 거야. 



인터넷 야구 중계 
서비스 




우 0 a 1 승하는 
NO!! 



>■ 항 Ml 싸우 연 OY 도 H . 
세 상생향 수 있는 
방법 울 상나 。代 I . 




우리 나라가 국가경 쟁력을 키워 IT 강 국으로 재도 약하기 위 해서는 망 중립성 확립이 꼭 필요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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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을 생 각한다 




‘ 해탈의 맛’ 태안 우 럭젓국 



〇 서해안 태안 지역의 명물로 우럭젓 국이란 좀 별난 이름의 음 
식이 있다. 젓국도 드문 명칭 이지만 우 럭이란 이름도 흔히 아는 것 
처럼 표 준명이 아니다 . 우럭 젓국은 꾸 들꾸들 말린 우럭을 쌀뜨물 
로 갖은 채소와 함께 끓여 새우 젓으로 간을 해서 먹는 찌개 이다. 

사실 젓국은 잘 삭은 젓갈을 뜻 하므로 이 경우엔 우럭젓 국찌개 
가 보다 정확한 이름일 것이다 . 하지만 이름 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이 불러 주는 대로 자리 잡게 마련 이다. 우럭 에게도 조피볼 락이라 
는 사전에 등재된 표준 이름이 있지만 학자들 외에 그렇게 불러 주 
는사 람은드 물다. 

속풀이 해장 국으로 동해안 황 태국과 쌍벽 

우럭은 씀 뱅이목 양볼 락과에 속하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 바 닷물고 
기로 활동이 적은 정착성 어류다 . 양볼락 과에는 우럭 볼락도 있어 
때때로 우럭과 혼 동하게 한다. 게다가 우럭 이라는 이름의 조 개까지 
있어 더욱 혼란스 러운데 일반 인들을 위해 한 번쯤은 명칭의 정리가 
필요할 것같다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서유구 (餘有 美) 는 역저 〈임원 경제지 (林 a * 
濟 志公에 우럭을 울억어 ■印魚 ) 로 기 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름 




의 유 래이지 싶다. 

〈자 산어보 (技 山魚譜 )〉 는 우럭을 색이 검고 어두운 암초 지대에 서 
식한다 해서 검어 ( s 魚科 했고 속명은 검처귀 ® 處歸) 라 한다 했으 
며， 모양은 도미를 닮았고 맛은 농어와 비슷 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지방에 따 라서는 열 갱이， 우 레기， 조피， 똥새기 라고도 부른다 . 

이름도 별 나지만 우럭 젓국은 맛도 특별 하다. 시원한 국물이 속 
풀이 해장국 으로는 가히 동 해안의 황 태국과 쌍 벽이라 할 만하다 . 
그러나 우럭은 살까지 튼실해 그것만 발라 먹어도 배가 든든할 정 
도이다 . 

태안 출신 시인 하 재일은 ‘우럭 젓국’ 이라는 시에서 ‘우선 곱게 소금 
을 친 후 / 한 사나흘 동안 끄 들끄들 그늘에 말린 우 럭포에 / 뽀안 쌀뜨물 
을 붓고 두부와 청양 고추 / 마늘과 대파를 넣고 푹 끓 이기만 하면， / 이때 
새우 젓으로 간을 맞춰서 맑은 탕으로 솜씨를 부려 / 우럭 안에 숨은 마른 

햇볕을 잘 꺼 내기만 한 다면， 그 맛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찬 
탄했다 . 시인은 그 맛을 ‘ 시원하 면서도 뒤끝이 개운한 맛인， / 억센 우럭 
뼈가 내뱉은 해탈 (解脫 ) 의 맛， 이라고 표현 했다. 

태안 사 람들은 옛 날부터 제사 상에 북어를 올리지 않고 말린 우 
럭을 올 렸다고 한다. 제사를 지낸 뒤 살은 찢어서 술 안주로 먹고 
남은 머리와 뼈로 국을 끓여 먹은 것이 우럭 젓국의 유래 이다. 

통상 새우 젓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우럭 젓국인 줄 아 는데， 일각 
에서는 쌀 뜨물로 끓인 뽀얀 국물이 유즙 같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라며 ‘ 우럭젖 국’이 옳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우럭 젓국의 맛은 생물우 럭으로 끓인 찌 개와는 맛이 다르다 . 북 
엇국이 생 태탕과 맛이 판 이하게 다른 것처럼 말이다 . 서 유구는 우 
럭으로 곰국을 끓이면 맛이 훌륭 하다고 했는데 비리지 않고 감칠 
맛 나는 우럭 젓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인지도 모르 겠다. 

서산시 음 암면의 덕수 식당에 가면 자연산 우 럭으로 끓인 짭조름 
하 면서도 개운한 우럭 젓국을 맛볼 수 있다. 서울 에서는 드 물지만 
삼 전동의 갯돌 흑산홍 어바닷 장어에 가면 우럭 맑은탕 이라는 이름으 
로만날 수있다 . 

멀리 가는 것이 귀 찮다면 잘 말린 우럭을 구해， 시인의 조 리법에 
따라 집에서 숨은 마른 햇볕을 꺼내는 정 성으로 끓여 먹어도 좋을 
듯싶다 . @ 글 ■ 예종석 ( 한양대 경 영학부 교수 ■ 음식 문히평 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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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인물 읽기 

마이 웨에 




〇 야수광 ( 辛碎光 •1563~1628) 은 우리가 흔히 역사 책에서 〈지봉 
유설〉 이라는 조선판 백과 사전의 시 조이자 실학의 선 구자로 배웠던 
바로 그 인물이 다. 

필자가 이 수광에 주목한 지는 오래되 었다. 예전에 우 리에게 서양 
세계를 처 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 인지를 추적해 올 라가다 보니， 
정조를 거치고 숙종을 거슬러 선조 때의 이 수광에 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이 수광은 전주 이씨 이므로 왕실 집 안인데 여러 대를 내려 가면서 
왕족의 범 위에서 벗 어났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 그가 
벼 슬길에 나선 때는 선조 18 년 (1585 년) 으로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다 . 그러나 그는 당쟁에 휩 쓸리지 않고 일 
관된 관리의 길을 걸 었다. 

광해군 때인 1611 년 예 조참판 등을 지낸 후 그는 왕 세자의 관복 
을 청하는 사신이 되어 베 이징을 다녀 왔는데 이때 명 나라에 와 있던 
이 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실의〉 등 천주교 서적을 갖고 
들 어왔고 그의 저서 〈지봉 유설〉 에는 그때 만나서 들은 서양 사정과 
천주교 교리 등을 짤막하 게나마 담을 수 있었다 . 

그의 〈지봉 유설〉 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 했다. 우리는 
흔히 선조를 무능한 임 금으로 치부 하는데 이 수팡은 선조에 대한 
그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 이라며 오히려 ‘목릉 (선조 사후의 칭호) 
성 세’라 부 르면서 세종 다 음으로 인재를 많이 길러 낸 임금이 라고 
찬 사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돌이켜 보니 선조 때 이황， 이이， 이 순신， 
류^룡 등이나 왔다. 

이후 〈선조 실록〉 을 읽고 〈선 조- 조선의 난세를 넘다〉 라는 책을 
쓸 때 선조의 긍 정적인 면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 수팡의 그 한 마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조의 업적 중에서 우리가 간 과하는 것이 있다. 사서 
삼경을 우 리말로 번역한 사업 이다. 이것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나 독 
일어로 번 역하여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린 것에 버 금가는 중요한 사 
건이다 . 그 런데도 그 중 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선조가 이루어 낸 그 
큰 업적은 임 진왜란 때 도망 쳤다는 이유로 무 시되어 버린 것이다 . 
누구 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선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 돌이 
켜 보면 이 같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 준 이수 광에게 감사하 




명나라 갔다 악서양 세계 처 음소개 
“인 재많이 길러낸 ?/ 금”선 조젱， m 여 
당쟁에 휩 쓸리지 않고 일 관되게 관리의 길 
인 조반정 후 이 ^판서 거쳐 사후 영의정 추증 

지않을 수없다 . 

강한 당색은 아 니지만 동인 •남인 계통 이었던 그는 같은 왕실 
출신인 이 원익과 대 체적인 정치 노선을 함께 했다. 결국 광해군 5 년 
(1613 년) 북인의 이 이첨이 큰 옥사를 일으켜 인목 대비를 폐 모하고 
서궁에 유폐 시키자 이 수광은 관직을 버리고 두문불 출했다 . 

그가 다시 벼 슬길에 들 어서는 데는 10 년의 세월이 필요 했다. 
1623 년 송 익필， 이이의 제 자들이 중심이 된 서 인들이 주 동하여 반정 
을 일으켜 광 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 이로써 서인의 
세상이 되었다 . 그러나 서인만 으로는 세력이 부 족했기 때문에 반정 
주도 세력은 남인의 영수 이 원익을 영의 정으로 모 셨고， 그와 함께 평 
판이 좋았던 이 수광도 도 승지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 

이 수광은 이후 이조 참판을 거쳐 이조 판서를 지냈고 사후에 영의 
정에 추증되 었다. 당쟁의 시대에 실질을 중 시했던 이 수광은 그런 점 
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 되어야 할 인물 이다. @ 

글 ■이 한우 (조선 일보기 획취재 부장) 



2012.06.13 위클 리 공감 59 



ᅳ문 화체육 관광부 




〈욕 망해 도괜찮 아〉 

“살살 놀면서 살자” 발칙한 유혹 



〇 김 두식의 〈욕 망해도 괜 찮아〉 
는 관용에 관한 책이다 . 그런 점에 
서 이 책은 지 은이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바와 크게 다 를 바 없 
다. 그 렇다면 이 책은 흥 미롭지 못 
한가? 그렇지 않다. 결 국에는 입때 
해 온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다른 
방 식으로 하 는지라 훨씬 흥 미롭고 
집 중해서 읽게 된다. 더욱이 시쳇말 
로 지 은이의 글 재주가 물이 올라 
감탄하 며 읽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본디 인 터넷에 연재되 었는데 그때 제목이 ‘색， 
계 ’였다 한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을 따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색은 
욕망의 세 계요， 계는 규범의 영역 이다. 두 영역 사이 에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짙게 그려져 있다. 원칙이 그 렇다는 말이다 . 

실제는 두 영역 사이 에서 아슬아 슬하게 줄타기 한다. 영화도 그 
랬다. 계를 상 징하는 친일 경찰과 색을 뜻하는 항일 여 학생은 결국 
선을 넘어 선다. 통념과 달리 육체의 탐닉을 통해 사랑에 이르고 결 
국 색과 계는 섞이고 만다. 이것이 실제 우리네 삶 인데도 계가 색을 
억압 하고 비 난하는 현상이 일상화 했다. 

규범만 강 조해선 건 강하고 건전한 삶 살 수 없어 

지 은이는 욕망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한다. 르네 지 라르의 이론을 
빌려 와 우리의 욕망은 다른 이의 욕망을 모 방하는 것이고 이 욕 
망이 경쟁을 하면 마침내 긴장이 극에 이르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희 생양을 요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연예인 스 캔들이 이를 입증하 
는 대 표적인 사례다 . 모방욕 망에 따 른다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비 
판할 적에 기실 나도 그 욕망을 꿈꾸 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 은이는 제때 불 태우지 못한 소년의 열정 이라는 말로 색의 세계 
를 정의 한다. 살아 오며 품은 욕망을 적 절하게 풀어 내야 하는데 우 
리 사회는 욕망을 억 제하고 규범에 충실 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 



하여， 말 하자면 프로 이트가 말한 억압된 것들의 귀환을 목 격하게 
된다. 

40 ~ 50 대에 일가를 이룬 사 람들이 억압된 욕망을 무 리하게 실현 
하다 몰 락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것 이다. 욕망은 억압 한다고 사 
라지는 것이 아니다 . 어느 순간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해 출몰 한다. 규 
범만 강조 한다고 해서 건 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다 . 

검사출 신답게 지 은이는 계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지 주목하 
라고 말한다 . 법을 만드는 이는 국회의 원이고 이를 집 행하는 이는 
사법 부다. 우리 사회의 지배엘 리트가 계를 결정 한다. 그 렇다면 과 
연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 원들의 광범한 의견을 참고해 규범을 만 
들까? 

지 은이는 이런 의견에 상당히 회의적 이다. 일 반인의 시 선으로 보 
더라도 국회 의원에 법조인 출신이 다 수이고 법조 인들은 갈수록 특 
정한 계층 출 신들로 충 원되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지 은이는 규범 
을 의 심하라 하는데 이는 자연 스럽게 관용과 연결 된다. 

“ 교리는 딱 한 가지 뿐이고 거기서 파 생되는 규범은 모두 지켜져 
야 한다는 세 계관은 상상도 못할 불 관용적 태도와 끝없는 불안을 
낳 습니다 

지 은이는 최근 한 신문에 유명인 사들을 만나 인 터뷰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고백 이다. 남에게 고백을 ‘강요 ’하던 그가 이 
책 에서는 자신의 성 장사를 솔 직하게 고백 한다. 남의 욕망을 들춰내 
이 야기를 끌어 나 갔다면 공감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을 성싶다 . 계 
의 세 계에서 성장 하면서 색의 세계로 넘 어가는 이들을 부러 워했던 
지 은이는 욕망의 가치를 인정 하자고 말한다 . 억압하 려고만 하지 말 
고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이다 .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이 결국 남의 욕망에 대해 너그 러워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읽다 보면 전 적으로 동 의하게 된다. 그래서 맨 
처 음부터 이 책은 욕망이 열 쇳말이 아니라 관용이 핵 심어라 말했던 
것이다 . 

아무튼 발 칙하고 발랄한 이 책을 읽으며 “너무 규범에 갇히지 말 
고 살살 놀면서 살 자”는 지 은이의 유혹에 다 함께 넘어가 보자. 0 

글 ■이 권우 서평 론가) 




김두식 지음 
창비 _1 만 3 천 5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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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감 카툰 파 랑새를 찾아서 




난 0 i 하는 틈틈이 식면서 
입 f 보 | … 



보 ♦ 했고 띠 제 •최 
갈 0 i 다네 



도 끼 1 날도 





날이 처물기 시직 •하자 
두 사 랑은 땔나 무 를 만 못으 로 
모 0 습니다 _ 그 령데… 








처 ... 제가 \ 




더 정고 




임도 세고 ■ 




그령더 1 1 


r 


모 "…? 1 




일은 생각함 으로써 생기고 노력함 으로써 이루 어지고 
교만함 으로써 실패 한다. -관자 (중국 춘추전 국시대 정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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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공감 





올해로 15 회를 맞은 도솔산 전적문 화제는 한 국전쟁 중 해 병대의 도솔산 전투 승리를 기 념하는 행사 이다. 



싸우면 이 기는 뤼 I 병정 신’ 
양구 도솔산 전투를 보라! 

〈제 15 회 도솔산 전적문 화제〉 



〇 제 15 회 강원 양구 도솔산 전적문 화제가 6 월 16 일부터 이틀간 도 솔산과 양구종 
합 운동장 양구군 곳 곳에서 열린다 . 6 .25 전쟁 중인 1951 년 6 월 4~20 일， 17 일간 벌어진 
도 솔산전 투에서 거둔 승리를 기 념하고 숨진 해병전 우들의 넋과 해병 정신을 기리기 위 
해 매년 벌이는 축제다 . 축제 기간 내내 추 모제， 참 전용사 환 영연， 병 영음식 체험， 평화 
통일 염원 촛 불행진 등 다 채로운 행사가 펼쳐 진다. 

참전 용사， 해병대 가족뿐 아니라 양구 군민， 관광객 등이 참여 하는 지역 문 화축제 
로 확대된 문화 제에는 평화 퍼레 이드， 월드 밀 리터리 패 션쇼， 군장병 끼자랑 페스 티벌， 
해병대 가족 가요제 등의 행사도 준비돼 있다. ‘특별 프 로포즈 ： 사 랑해도 될 까요? ’라 
는 행사 에서는 6 월 13 일까지 사연을 보낸 신청자 중 한 명을 선정해 특별무 대에서 프 
로 포즈의 기회도 저} 공하는 이 벤트도 진행 된다. 

이 밖에 해병대 특별 전사 이25 특별 사 진전， 군장비 전시 등 7 개 전시 행사도 마 
련되어 있으며 IBS 보트 체험， 반 합라면 •전 투식량 체험 등 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상시로 진행 된다. 0 정리 ■ 〇 ᅵ현민 인턴 7 1 자 

일시 6 월 16~17 일 장소 강원 양구군 양 구종합 운동장 등 문의 S 033-480-2229 



공연 



제 2 회 대한 민국 발 레축제 



제 2 회 대 한민국 발레축 
제가 6 월 24 일까지 예 
술 의전당 오페 라극장 
과 자 유소극 장에서 열 
린다. 주요 공연 으로는 
15 일 오페 라극장 오프닝 공 연으로 열리는 국립 
발 레단의 ‘로 미오와 줄리 엣’과 24 일 광주 시립무 
용단의 ‘성웅 이순산 이 있다. 자유 소극장 에서는 
신무섭 , 염지훈 등 8 인의 실력 있는 안무 가들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 이며， 대한 민국발 레축제 포 
럼, 안무 가와의 대화, 대한 민국발 레축제 사진전 
등의 부대행 사도 진 행된다 . 

일시 6 월 11~24 일 장소 예술 의전당 오페 라극장 
문의 好 02-587-6181 

김윤선 의색실 누비展 

김 윤선의 색 실누비 전 
시가 6 월 13 일부터 22 
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갤러리 아 원에서 열린 
다. 색실 누비는 온박음 
질을 사용해 색실로 누벼 만든 생활용 품이다 . 
김 윤선은 우리 시대 유일한 색 실누비 장인 이다. 
전시 오 픈일인 13 일에는 〈김 윤선의 색 실누비 : 
손으로 빚은 마음, 세상에 단 하 나뿐인 선물〉 의 
출판기 념회가 있다. 





일시 6 월 13~22 일 장소 갤러리 아원 
문의 S 02-735-3482 



6 월 둘째주 가 온차트 가요 인 기순위 



5 월 27일~6 월 2 일 

곡명 

1 Twinkle 


가수 

태티서 


2 2 H 0 T 


G.NA 


3 ^ ᅡ루끝 


아이유 


4 너에게 배운다 


리쌍 


5 Good Boy 


백지영 


6 1 돈 Care 


용감한 녀석들 


7 Someday 


리쌍 


8 올림 픽대로 


형 돈이와 대준이 


9 리 


백지영 


10 아름 다운 밤 


울랄 ^ᅡ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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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딛툰 글로벌 에티켓 ® 



담배연 7 1 있기? 없기? 



구성 I 권우영 
그림 I 안종만 




〇 l -^〇 Jol 〇1 •□근 I 7^〇1 많 [ 卜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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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공감 



친구가 없어요 



내가 근 무하는 대관령 골짜기 왕산 초등학 교에는 1 학년이 
달랑 한 명입 니다. 놀이가 한창 재 미있을 여덟 살， 나 연이는 혼자 
소꿉 놀이를 하고， 혼자 그네를 타고， 혼자 미끄 럼틀을 탑니다 . 짝 
이 있어야 하는 시소는 탈 수 없습 니다. 

어린 이에게 또래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무 인도에 홀로 있는 것에 
견줄 만합 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에 게도 친구가 없습 니다. 어 
린 이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산골 같은 환경 조건이 가장 큰 이유 
겠 지만， 어 른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 
일 것입 니다. 내 마음의 문은 오 랫동안 닫혀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는 말 한 마디를 해 주는 친구， 쓰 러지고 
좌 절했을 때 용기를 주는， 그렇게 ‘친 구란’ 나에게 무 엇인가 주기만 
해야 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그 리하여 내가 아쉬울 
게 없 으므로 친구가 거추장 스러운 것으로 느 껴지게 되고 점차 관계 
가 냉 랭해져 갔던 것 같습 니다. ‘이 기주의 ’에서 발생한 파 렴치한 사 
^방 식이 지요. 

우리 마을 에는 한 켤레의 신 발처럼 단짝인 두 명의 할 머니가 계 
십니다 . 한 할 머니는 세상 물정에 좀 어 둡고， 버스 노선을 읽을 줄 
몰라 외출 하기를 어려 워하십 니다. 그리고 또 한 할 머니는 한글도 
읽고 쓸 줄 아 시는데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합 니다. 두 할머 니가 서 
로 의 지하며 시내 버스를 타고 다 정하게 병 원에도 다 녀오고 강릉시 
장에도 다녀오 시면 그 장 바구니 내 용물이 참 재미있 습니다 .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줘야 겠다” 

자반 고등어 한 손， 두부 한 모， 양 말이며 고무신 한 켤 레까지 똑같 
습니다 . 계산이 빠르고 세상 물정이 좀 더 밝은 편인 친구가 사는 
대로 따라서 똑같이 사 오시기 때문입 니다. 할 머니들 집에 가 보면 
냄 비며， 베갯잇 이며， 옷이며 살 림살이 모두 다 똑같습 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중에 한 할 머니의 아픈 다리가 악 화되어 도시 
에 사는 아들이 모시고 가 버렸습 니다. 남겨진 할 머니는 매일 문 앞 
에 앉아 그 친구를 기다립 니다. 지난 겨울엔 다리 아픈 친구가 오면 
미끄 러질까 봐 눈도 치우고 연 탄재도 뿌려 놓고 기 다리는 걸 보았 
습니다 . 시인 김 소월이 진달 래꽃을 뿌려 놓은 것보다 더 가슴이 짠 
해졌습 니다. 



ᅳ문 화체육 관광부 




산골 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을 수 있 지만， 도시 
에서는 사 람들로 넘쳐나 는데도 아파트 문을 걸어 잠 그고， 이웃도 
친구도 없이 고 독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이 야기를 들으면 참 
으로 안타깝 습니다 .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는 나에게 친구 여야 하 
고， 나는 그에게 친구가 아니기 때 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친구란 서로 격려해 주며 함께 발전해 앞으로 나 아가는 것입 니다. 

언젠가 인터 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 니다. “다른 사람은 친 
구가 있는데 저는 친구가 없어요 . 친구 사귀는 비법 좀 알려주 세요. 
주의 : 악플 달면 애애애 앵~ 신고 합니다 
슬픈 이 야기입 니다. 초등 학생인 듯한 그가 칭 찬이나 격 려보다 비 
아냥 거림을 얼마나 많이 들 었으면 미리 악플 달까 봐 걱정 하고 있 
었을 까요? 어찌 된 일인지 요즘 우리는 격 려보다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 니다. 그 러면서 각자 모래 알처럼 고독 해지고 있습 니다. 
친구를 사귀는 비법은 없습 니다. 다만， 친구를 사귀는 우선 순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는 일입 니다. 나부터 
반성해 야겠습 니다. G 글 ■ 유금옥 w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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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에서 열리는 201 2 여수세 계박 람회 





〈입 장권 안내〉 


〈입 장권구 매처〉 


주제 1 살아있 는바다 ，숨쉬 는연안 
기 간 12012 년 5 월 12일~8 월 12 일 (93 일간) 
장 소 1 전 라남도 여수신 항일대 
규 모 | 참가국 100 여 개국 


► 보통권 : 성인 33, 00 ◦원, 창소년 25, 000 원, 어린 아경로 19, 000 원 

► 평일단 체권 : 성인 27,000 원, 청소년 17,000 원， 어린 아경로 13,000 원 

★ 입장권 구매시 모든 전시관 •공연 •아쿠 〇 [리움 관람 7 [능 (3D 압체 영상관 별되 

★ 입장권 (또는 예매권 ) 구 매자에 대한 열 차운임 30% 할인 (왕복 1 회) 

단, 열 차출발 2 일전 예매시 및 출발 또는 도칙역 〇 | 순천, 여천 _ 여 수인生 포역에 한함 


► 2012 여 수세계 박람회 공식홈 페이지 1 www.expo2012.kr 

► 인터피 ■크홈 페이지 lwww.interpark.com 

► 전 화예매 I 조직 위원회 입 장권부 (1577-1763) 인터 파크 고 객센터 (1544-1555) 

► 실 매 | 광^! (1588 — 3388) 기업 (1566 — 2566) 이 마트 (02 — 380 — 5678) 전지점 

코레일 (전국 주요역 내 여행 센터 19 곳과 여수 엑스포 역에서 판매) 

► 안 내전화 11577-2012 

★ 수세 계박 람회의 전 사공연 •정보 안내는 2012 여 수세계 박람회 홈 페이지 내 
[여수 엑스포 길라집 애 책지 를 참조 하시기 바 랍니다 



Official Global Partners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s Official Suppliers Official Internet Sponsor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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